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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 영·호남 지역 의병 전쟁과 의병장
                                                                                                                    김상기

1. 영남 지역의 의병전쟁

 1) 전기 의병

① 1894년 안동의병의 봉기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공포되자 안동 지역의 유림들은 항일 의병전쟁을 일으켰다. 

1896년 1월의 김도화·권세연·이상오·권대일·김흥락·유지호 등의 의병 봉기가 그것이

다. 그러나 안동 지역에서의 의병1)전쟁은 공주유생 서상철 등 유림 세력에 의해 이보다 1년 

6개월 전인 1894년 7월에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군의 보고서에 의하면, 서상철 부대

를 ‘의병’이라고 호칭하여 주목된다. 일본군 제5사단 중로병참감 본부에서 작성한 『진중일지』

가 바로 그 자료이다. 이에 의하면

이번 불온한 원인인 안동(安東)의 서 아무개(徐某 ; 徐相轍을 말함, 필자 주)라는 자는 전에 경성(京城)

에서 고관으로, 이 자는 일본은 조선에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의병(義兵)을 일으켜 일본인을 쳐서 

물리치려는[打攘]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방에 격문을 발함에 기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동의 서 

아무개는 적의 큰 우두머리[巨魁]로 주의해야 한다.2)

 

라고 하여 서상철을 서울에서 고관을 지낸 이로 파악하였으며, 그가 일본인을 물리치고자 

격문을 사방에 발하였으며, 그가 일으킨 부대를 ‘의병’이라고 일컬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1)

      2)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 충남대 사학과와 한국학중앙연구원(문학박사) 졸업하였고, 현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논저로는 『한말 의병 연구』, 일조각, 1997 ; 『헤이그특사와 한국독립운동』(공저), 독립기념관, 2007 ; 『윤봉길과 한국독립

운동』(공저), 매헌연구원, 2010 ; 「한말 일제의 침략과 의병학살」, 『역사와 담론』 52, 2009 ; 「충남지역 유교지식인의 동학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51, 2009 ; 「서산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 2010. 외 다수가 있다.

전반적인 ‘의병의 개념과 시기 구분’ 및 ‘의병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김상기, 「중부 지역의 의병 전쟁과 의병장」,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의병운동Ⅰ)』, 국가기록원, 2011, 11~24쪽 참조.

제5사단 중로 병참감 본부, 『진중일지』, 1894. 9. 26.(일본방위청 도서실자료, 『제1군 일청전역 진중일지 M27-15』, 142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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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도 점차 이들을 ‘위동학당(僞東學黨)’ 또는 ‘유사동학당’이라 하여 동학 세력과 구별

하였다. 더욱이 『도쿄아사히(東京朝日)신문』 1894년 10월 23일(양력) 잡보 란에서는 10월 17

일(양력)발 ‘부산통신’을 인용하여 「위동학당은 폭민이다」라는 제목 하에 안동 세력은 전라도

의 동학과는 그 성격이 다른 폭민으로서 사대당이라고 표현하여 동학과의 성격상 차이를 알려

준다. 이와 같이 일본의 외교문서에는 서상철을 ‘동도(東徒)’로, 일본군 보고서는 ‘의병’ 등으

로 엇갈린 보고를 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 자료를 종합할 때 서상철은 동학교도가 아닌 

유생 의병장으로 보인다. 경상도 예천 유생으로 을미의병 시 예천의병장으로 추대되었던 나

암 박주대는 그가 편찬한 『나암수록(羅巖隨錄)』에서 서상철을 ‘유사(儒士)’라 하였으며, 이만

도는 예안향교에 나타나 주민들에게 거의(擧義)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음을 말하면서 “말

이 바르고 의로움이 굳건하다”고 하여 그의 태도에 경의를 표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눈을 

통하여 유생인 서상철의 안동에서의 거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서상철 본인 역시 한인석·이경재·한수동 등 동지들과 발표한 격문에서 자신을 ‘호

서충의(湖西忠義) 서상철’이라 표현하였으며, 격문의 맨 끝에서 “금월 25일 일제히 안동부의 

명륜당으로 오시어 적도를 토벌할 기일을 약속해 주시면”이라고 하여 기병 장소로 안동부의 

명륜당(향교)을 지정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군의 침입에 각 지방에서는 유생이 중심이 되

어 의려(義旅)를 조직하여 이들을 물리쳤음을 볼 때 동학농민군이 향교에서 기병하자고 약속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서상철 등이 기의(起義)한 원인은 ‘갑오변란’에 대한 저항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는 격문에

서 기의한 원인으로 임진왜란을 들었으며 병자년의 강제로 체결한 조약을 다음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유로서는 1894년 6월 21일에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 황제를 

핍박한 ‘갑오변란’에 있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갑오변란이 직접적 계기가 되어 봉기한 안

동 의병은 국왕의 체통을 세우고 민족을 보전하고자 하는, 즉 충의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존

왕양이’론에 기병(起兵)의 주요 이념이 있었다.

이들은 청국 세력을 이용하여 일본군을 물리치고자 하였다. 청나라 군사가 인천항에 포진

하여 있고 소사(素沙 ; 현 경기 평택시 소사동)에서는 청·일간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에 이 

기회에 기병하여 일본 세력을 한반도로부터 축출하고자 하였다. 반면 청에 대한 태도에는 청

을 중화를 지배한 종주국으로 보면서 청을 배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격문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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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보고 일본 언론에서는 이 세력을 ‘사대당’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처럼 서상철의 격문을 

보면 중화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청 세

력을 이용하여 일본 세력을 물리치고자 하는 외교 수단으로써의 중화주의라고 볼 수 있다.

서상철은 한인석·이경재·한수동 등과 더불어 선림점사에서 격문을 각지에 발송하는 것

으로부터 의병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격문은 경상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널리 전파되었던 

듯하다. 이 격문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격문이 안동과 인접해 있는 이

만도의 고향인 예안에 도달한 것이 8월 14일인 것으로 보아 그때를 전후하여 작성되어 전달

된 것으로 보인다.

서상철은 격문을 발송하고 직접 의병 초모(招募)를 위해 각지를 순회한 것으로 보인다. 

8월 20일에 예안향교에 나타나 8월 25일 안동향교에서의 거의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다

는 것으로 보아 이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계획했던 8월 25일의 거사는 대구에서 파견

된 200여명의 관군에 의하여 강제로 해산되었다.3) 안동향교에서의 거의가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서상철 등은 9월초 비밀리에 안동 일대에 의병을 모집하여 상주의 태봉에 있는 

일본 병참부대를 공격의 목표로 삼았다. 서상철은 청풍 일대에서 전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

며, 그 후 일본군의 정보 보고에 의하면 서울로 잠입한 것을 탐지되었으나 이 후의 행적은 

확인이 안 된다.4)

② 1895~96년 안동의병

가. 의진의 결성

안동의병은 1895년 11월 단발령이 내려지고 난 직후에 시작되었다. 안동에 단발령이 전해

진 것은 11월 27일경이었다. 안동 유생들은 이 소식을 듣고 5백년 예의문물이 하루아침에 망

했다고 하면서 거의를 준비하였다. 이 움직임은 당시에 안동 지역에서 대표적 서원이었던 호

계서원(虎溪書院)과 청성서원(靑城書院) 그리고 경광서원(鏡光書院)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청성서원과 경광서원에서는 12월 1일에 통문을 발하여 “5백년 의복문물지향(衣服文物之鄕)

에 하루아침에 단발은 불가”하다고 선언하였으며, 12월 3일에 읍내에서 집회할 것과 읍내에

      3)

      4)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6)경제87호, 1986, 123쪽.

제5사단 중로 병참감 본부, 『진중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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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이기 전에 먼저 봉정사에서 만날 것을 통지하였다.

12월 3일의 봉정사 모임은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이날 모임에는 4~50명 정도 참석한 것

으로 보이며 이들은 안동부로 들어가 창의(倡義)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들은 다음 날 유림

대회의 성격을 띠는 향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일단 해산하였다. 이에 따라 12월 4일에 안동부

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회를 실시하였으며, 호계서원에 도소(都所)를 차리고 6일

에 창의할 것을 결의하였다.

12월 6일에 안동부 청사내의 삼우당에서 인근의 사민 1만여 명이 집결하였다. 이때 수좌에

는 유치명의 문인인 김흥낙·유지호·김도화와 하회의 유도성·유지영 등 안동 유림의 대표

들이 자리 잡았다. 이들은 창의를 결의하고 대장에 유곡의 권세연을 추대하였다.

권세연은 12월 7일 아침 연무당에서 부장에 곽종석을 임명하는 등 의진(義陣)을 편성하였

는데 지휘부의 편제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5)

<안동의병 지휘부 편제표 1>

(1895. 12. 7 현재)                                        

         대   장 : 권세연                                         우익장 : 권용현

         부   장 : 곽종석(미취임)                               좌익장 : 이운호

         중군장 : 유완                                            좌부장 : 이의호

         선봉장 : 김옥서

 

나. 전개 과정

안동부는 의병에게 완전히 장악되었으며, 관찰사 김석중은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의병이 

창의된 날 밤에 탈출하였다. 김석중은 의병진이 채 갖추어지기 전에 대구부의 관군을 이끌고 

안동부의 탈환을 시도하였다. 예천군수 유인형의 지원을 받아 안동부를 탈환코자 한 것이다. 

의병소에서 관군의 공격 소식을 접한 것은 12월 12일 무렵이었다. 권세연은 우선 선봉장 김

옥서에게 명령을 내려 포군 70여명을 거느리고 예천 쪽으로 향해 관군에 대응하게 하였다. 

선봉장이 거느린 의병과 관군과의 전투가 예천과 안동의 접경지대에서 처음으로 있었으나 

      5) 이긍연, 『을미의병일기』, 1895. 12. 7~14. ; 김도현, 「벽산선생창의전말」,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2, 편찬위원회,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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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은 패하고 말았다.

관찰사가 수백 명의 관군을 거느리고 안동부에 들어온 것은 12월 16일(양력 1896. 

1. 30)이었다. 안동부를 접수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대구 병정 300명은 그날로 돌아갔다. 안동

부를 접수한 관찰사는 19일 의병소에 들어가 의병의 문부(文簿)와 전곡(錢穀)을 압수하여 

갔다.6) 26일에는 스스로 단발을 하고 주민에게도 단발을 강요하였다. 각지에 순검을 풀어 

강제로 삭발시켰다.

한편 안동의병은 예안과 예천 등 인근의 읍에서 의진을 편성하였다. 1월 4일(양력 2.16) 선

성의진이 청량산에서 일어나 이중린이 상장에 추대되었다. 예천에서는 1월 5일 박주대가 대

장에 추대되었으나 신병을 이유로 대장직을 사퇴함에 동생인 박주상을 대장에 추대하였다.7) 

권세연의 안동 의병 역시 의진을 수습하여 안동부에 대한 공격을 기도하였다.

관찰사는 이러한 의병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안동부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1월 7일 

순검 몇 명을 이끌고 안동을 빠져나갔다.8) 그러나 그는 문경에서 거의한 이강년 의진에 체포

되어 1월 13일(양력, 2.25) 문경의 농암 장터에서 처형되고 말았다.

안동의병장 권세연은 이상룡·유시연 등과 함께 안동의병을 거느리고 관찰사가 처형된 날

인 정월 13일 안동부에 무혈입성하고 안동향교에 진을 쳤다. 이날 안동의병은 김도현의 선성

의병과 영천의병 등 인근의 의병들과 함께 입성한 것으로 보인다. 권세연은 1월 24일 조직을 

보다 전투적인 체제로 개편하여 전투에 대비하였다.

<안동의병 지휘부 편제표 2> 9)

(1896. 1. 24 현재)

상장 : 권세연                              부장 : 김하림

도총 : 유난영                              중군 : 권재호

      6) 

      7)

      8)

      9)

박주대, 『나암수록』, 1895. 12. 19

박주대, 앞의 책, 1896. 1. 5.

이긍연,  『을미의병일기』, 1896. 1. 7.

이긍연, 앞의 책, 1896. 1. 24.



16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의병운동Ⅱ)

 

안동의병은 이어서 봉화의병, 서상렬 의병과 연합하였다. 이처럼 안동의병이 군자금을 모

금하면서 새 진영을 갖추던 차에, 1월 25일에 봉화의병장 금석주가 포정 50여 명을 이끌고 

안동에 왔으며, 1월 27일 오후에는 제천의병 소모장 서상렬이 안동의 안기에 정병 100여 명

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안동의병에서는 이때 의병장 권세연이 사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권세연은 1월 29일(양

력 3.12) 40~50여명의 향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향회에 자신의 사퇴의사를 전했다. 권세

연의 후임으로 향원들은 김도화를 선출하였다. 김도화는 30일 밤에 안동부에 들어와 대장직

에 올랐다. 김도화는 당시 호계서원의 도유사도 겸하였다. 그는 유창식 등의 대장직 수락 요

청에 늙은 몸[老軀]을 이끌고 의병 대열에 참여하고 다음과 같이 지휘부를 조직하였다.10)

<안동의병 지휘부 편제표 3>

(1896. 1. 30 현재)

      대   장 : 김도화                                  도  총 : 김하림

      지휘장 : 김흥낙·유도성                       선봉장 : 유시연

      중군장 : 권재호                                  소모장 : 이충언·유창식

      부   장 : 유난영                                  아   장 : 최세윤

김도화는 체제를 정비한 후 각지에 격문을 발송하여 의병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어

서 서상렬 부대와 예천에서 집결하여 연합 작전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2월 7일에 김도화는 

의병 200여 명을 거느리고 일단 풍산에 집결하여 풍기·순흥·영천·봉화·선성·호서의

진과 함께 예천으로 향하였다.

 

다. 연합의진의 편성과 태봉 전투

안동의병은 우선 태봉의 일본 병참부대를 공격의 목표로 삼고 서상렬 의병을 비롯한 인근

의 의병들과 연합을 시도하였다. 안동의병을 비롯하여 영남 북부 지역 8읍의 의병들이 2월 

9일 예천에 집결하였다. 연합의진에 참여한 안동의병은 중군장 권재호가 거느린 250여 명이

      10) 이긍연, 『을미의병일기』, 1895. 12. 7~14. ; 김도현, 「벽산선생창의전말」,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2, 편찬위원회,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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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서상렬이 지휘하는 제천의병은 지휘부 49명을 포함하여 100여 명에 달하는 정예 부대

였다.

연합의진은 태봉을 공격하기 전에 예천군수 유인형을 참(斬)하여 기세를 올렸다. 연합의진

에서는 16일에 개전하기로 하고 태봉의 지형을 보면서 작전 계획을 세웠다. 연합의진과 일

본군과의 전투는 15일 밤에 개시되었다. 호좌의진(湖左義陣)의 선봉장 황기룡이 거느린 의병

과 일본군의 교전이 한밤중에 있었다. 16일(양력 3.29) 아침 일찍부터 연합의진의 태봉 공격

이 시작되었다. 의병들은 태봉을 둘러싸며 공격하였다. 아침부터 시작된 태봉 전투는 제방

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접전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제방을 일본군에게 빼앗기고 개울 옆의 

산 위에서 대응하던 의진은 저녁 무렵 일본군의 총공격에 밀려 모두 퇴각하고 말았다.

일본군은 태봉 전투에서의 승세를 타고 인근의 의병 진압에 나섰다. 2월 19일에는 예천에 

도착하여 의병들이 없자 의병의 집에 방화하여 보복하였다. 이로 인해 부장 장석규 형제의 

집과 의병의 집 5채가 불탔다. 일본군은 2월 20일(양력 4.2) 아침 일찍 풍산에 주둔하던 안

동의진을 기습 공격하였다. 이로 인해 의병 l명이 전사하였다. 일본군은 안동의 송현까지 추

격해 와 안동부를 의병의 소굴이라 하여 시가와 민가에 불을 질렀다. 마침 바람을 타고 불길

이 온 읍을 덮쳐 안동읍 1천 여 호의 민가가 불탔다. 일본군들은 봉정사에 진을 치고 부중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는 마을의 부녀자를 음욕하기까지 하였다. 또 시골의 소를 끌고 갔다.

안동의병은 선유사들에게 ‘격고문’을 보내 “단지 2명의 간신을 참하고 흉적을 제거했다고 

말할 수 없으며, 1명의 왜놈도 죽이지 않고 복수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며 해산의 칙유에 따

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고종의 효유문을 받고 관군과 일본군에게 쫓겨 더 이상 

항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6월초에 안동의병은 각자 흩어져 영양이나 춘양, 혹은 오천으로 

들어가면서 사실상 해산되었다.

이와 같이 안동의병은 부민들의 지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봉정사 전투 이후에는 항쟁할 

전투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산하고 말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크다.

첫째, 안동의병은 정재 유치명의 문인들을 비롯한 안동부 지역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로 성

립되었으며, 문중은 물론이고 향교·서원·사당·서당 등 각 기관에서 거액의 군자금을 약

속하고 의연하는 등 향촌 사회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원 하에 이루어졌다.

둘째, 안동의병은 태봉에 주둔하던 일본 병참부대를 공격하여 경상도 북부 지역에 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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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군의 간섭과 탄압의 기반을 무너뜨리고자 하였다. 또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태봉 지역에 대

한 공격을 통해 부산-서울간 일본군의 연결 통로를 끊어 일본의 침략 정책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점으로써 의의가 크다. 비록 태봉 전투에서 패하여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었

으나 일본군 다수를 살해하는 등 전과를 올렸으며, 지역민의 항일 의식을 고양시켜 이후 독

립운동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셋째,안동의병은 관군과의 전투는 물론 일본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수행하였다. 이는 전기 

의병이 단지 관군과의 전투만이 아닌 일본군과의 전투 행위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의

의를 갖는다.11)

③ 김산의병

김천·선산 그리고 상주 등지의 유생들은 을미사변의 소식을 듣고 이에 통분, 상호 연락을 

취해 거의를 실현시켰다. 우선 상주의 유생 이기찬은 목천에 거주하는 친척인 이기하와 함께 

허위를 찾아가 의병을 일으킬 것을 협의하였다. 이때 허위는 이미 김산(현재의 김천)과 구성 

지역에서 진사 조동석, 유도섭 등과 의병을 규합하였다. 이기찬은 이들과 합세하여 1896년 

2월 11일에 군사적 요충지인 김산으로 들어가 의병 근거지로 삼았다.

이때 이곳에서는 이미 이곳의 향반 출신인 여영소, 여중용 등이 중심이 되어 통문을 띄우

고 거의를 준비하였다. 이들은 김산 군수 이범창을 영입하여 관민이 합세한 의병을 조직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범창은 관찰사 이중하의 친척으로 거사를 무산시키는데 뜻이 있었으

며, 거사 일을 2월 22일로 늦추도록 하고서 감영으로 가버렸다. 이러한 가운데 상주 선산 측

의 이기찬·허위 등이 의병을 이끌고 김산에 들어와 김산 지역의 여영소 등이 이끄는 의병과 

연합하여 3월 10일에 김산향교에서 의병을 일으킨 것이다. 이 부대 이름을 ‘김산의진’이라고 

부른다.12)

이기찬은 이때 운집한 의병들에 의하여 창의대장에 추대되었다. 이어서 의진의 진용을 갖

추었으니 조동석을 군문도총, 강무형을 찬획, 허위를 참모장, 이시좌·여영소를 서기, 양제

안을 중군, 윤홍채를 선봉에 임명하였다. 이와 함께 인근에 격문을 발송하여 국난에 처하여 

      11)

      12)

김상기, 「1895~1896년 안동의병의 사상적 연원과 항일투쟁」, 『사학지』 31, 1998.

권대웅, 「김산의진고」, 『윤병석교수화갑기념 한국근대사논총』, 지식산업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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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가 의병 대열에 나서서 국치를 설욕할 것을 천명하였다. 김산의병은 김산 장날에 읍

으로 들어가 수백 명의 의병을 모집하고 김산군의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장하는 등 군세를 강

화하였다. 이때 전 무주부사 이탁이 화약 300근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김산의진은 대구부를 공격하기 위해 군량 확충과 모병을 계속해 나가던 중 3월 14

일 지례에서 관군을 맞아 전투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합부대로 형성된 김산의병은 지

휘 체계의 미비와 전투력의 열세로 패퇴하고 말았다. 이후 의병장 이기찬을 비롯한 주력 부

대는 부득이 지례(知禮)의 홍심동으로 들어가 진용을 재정비하였다. 김산의진은 천험의 요새

인 홍심동에서 부의장에 이주필, 우익장에 이성백, 도집례에 유인목, 운량도감에 조석영을 

추대하여 진용을 보강하였다. 의진은 이곳에서 전 판서 이용직으로부터 쌀 80여석을 군량으

로 지원받았다. 흩어졌던 장졸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으며 이기찬은 이들을 훈련시켜 재기

를 준비할 수 있었다. 또한 의병 중에 조 아무개라는 이가 민가를 약탈함에 그를 체포, 효수

하여 군율을 엄정히 하였다. 이어서 영동군수 민치순에게 가렴주구의 죄를 추궁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인근의 수령들 중 도망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4월 5일에 김산의병은 구성면 

도곡천에서 경상감영의 관군과 대치하였다. 그러나 이 접전에서 의병들은 괴멸하고 말았다. 의

병장 이기찬은 여영소·여중용·양제안 등 지휘부를 이끌고 황간으로 들어갔다. 그 후 김산

의진은 속리산 아래 장내에서 전투를 치렀으며, 충청도의 음성에서 유인석 부대에 합세하였

다. 그러나 김산 지역은 관군에 의해 장악되고 의병에 참여한 사람과 가문은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어영소는 가산이 몰수되고 부모는 체포되었다. 여영하의 집도 화를 당했다. 양제안

은 유인석 의진이 패한 뒤 지례로 들어왔다가 관군의 추격을 피해 영일군 죽장면에 은거하였

다. 조동석은 상주의 이교(吏校)에 의해 포살되기까지 하였다.13)

④ 영양의병

영양 지역에서 의병 봉기를 준비한 이는 벽산 김도현이다. 김도현은 단발령 공포 후 안동

에서 의병이 봉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음력 12월 9일에 영양읍 유생들과 창의를 의론하고 통

문을 돌렸다. 그러나 주위의 만류로 중지하고 말았다. 그는 1896년 2월 17일(음력 1.5)에 안

동의진의 소모장 유시연의 권유를 받고 청량산으로 들어가 의병을 봉기하였다. 그는 봉화와 

      13) 이기찬, 『지산유고』(필사본) ; 김상기, 「의병열전-이기찬-」, 『유교신보』 199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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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지역을 돌면서 의병을 모집하고 안동으로 들어갔다. 김도현은 2월 28일에 안동의 영호

루 앞 백사장에서 진법을 훈련하였다. 안동의진과 합진에 실패한 그는 영양으로 회군하였다. 

영양에는 조승기가 의병을 봉기한 상태에 있었으나 합진에 실패하였다. 김도현은 예안으로 

가서 선성의진에 합세하였다.

선성의진은 1896년 1월 25일에 결성되었다. 대장은 이만도, 부장은 이중린이었다. 안동을 

탈출했던 김석중이 경군을 이끌고 안동부를 공격함으로 안동의진이 퇴각하였는데, 이 소식

을 접한 선성의진도 2월 1일에 해산한 바 있다. 선성의진은 2월 16일에 다시 결성되었는데 1

차 의진의 부장이었던 이중린이 청량산에서 다시 거병한 것이다. 김도현은 3월에 선성의진

의 중군장에 초빙되어 합세하게 되었다. 이때 그는 영덕군수 부자의 목을 베고 예천회맹(醴

泉會盟)에 선성의진의 본진을 이끌고 참여하였다. 이때 선성의진의 조직을 보면 이중린 대장 

밑에 중군장은 김도현, 선봉장은 이인화, 전방장은 이중언, 참모에는 이빈호와 이중엽, 종사

는 이장규 등이었다.14)

예천회맹에는 안동의병을 비롯하여 선성·풍기·순흥·영천·봉화의병, 그리고 제천의병 

등 7개 의병진이 참여하였는데, 이들 의병진은 3월 28일에 예천의 산양에서 회맹하고 함창

을 향해 출동하였다. 의진의 공격은 3월 29일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저녁까지 치열한 전투

를 감행했으나 의병진은 일본군의 공격에 밀려 퇴각하고 말았다. 선성의진은 김도현과 함께 

퇴각한 병사가 3~4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4월 1일에 안동의병의 구원 요청에 의병 50명

을 이끌고 안동으로 갔다. 그러나 안동부는 이미 일본군의 방화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중군

장을 사퇴하고 영양으로 돌아왔다.

김도현은 민용호의 강릉의병 소모사인 이호성의 권유를 받고 60여 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4

월 하순 무렵에 강릉으로 들어갔다. 민용호는 김도현을 선봉장에 임명하고 군사들에게 당포(唐

布)를 주어 옷을 만들어 입도록 하였다. 김도현은 민용호 의진에 합류한 후 서울에서 온 관군과 

대공산성에서 일대 접전을 벌였으나 관군의 우세한 화력에 밀려 의병들이 패산하였다.

김도현은 민용호 의병과 함께 삼척으로 이동하여 삼척의병과 연합하여 활동하였다. 이때 

민용호 부대의 편제를 보면, 대장에 민용호, 선봉장에 김도현, 수성장에 민동식, 유진장에 

김헌경, 중군에 최중봉·강우서·이영찬·전치운·신무섭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합의진은 

      14) 이긍연, 『을미의병일기』, 1895. 12. 7~14. ; 김도현, 「벽산선생창의전말」,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2, 편찬위원회,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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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음력 4.19)에 삼척에서 관군과 큰 전투를 수행하였다. 관군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

날 전투에서 의병은 처음에는 유리한 지형을 점령하여 우세하였으나 점차 탄약이 고갈됨에 

전세가 역전되어 결국 오십천변으로 밀리고 말았다. 의병은 관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나 결

국 삼척을 떠나 정선 지역으로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삼척 전투에서 퇴각한 김도현은 남은 군사를 이끌고 고향인 경상도 영양으로 돌아와 검산

성을 쌓고 항전을 계속하였다. 이 산성은 석성으로 성 둑이 1.5㎞, 면적이 35,000여 평에 달

하는 크기였다. 이처럼 요새를 이용하여 지구전을 감행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김도현은 

각 지역의 의병 해산과 패산을 보면서 결국 총 113자루를 숨겨 후일을 기약하면서 1896년 중

양절인 9월 9일(양력 10.15)에 영양군 청기면에서 부대를 해산하였다. 이때의 심정을 그는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아, 이 한 몸으로 어찌 불공대천의 원수를 갚으리까. 천신만고 수 없는 죽을 고비를 겪고 나서 겨우 목숨

을 부지하여 살고 있으나, 세상 일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지 않는 날이 없다.15)

⑤ 의성의병

의성의병은 1896년 3월 25일(음력 2.12)에 봉기하였다. 의성지역의 유생들은 3월 3일

경 향교에서 통문을 돌리고 3월 14일 향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상종(金象鍾, 

1848~1908)이 의병장에 추대되었다. 김상종은 의병을 모집하여 3월 25일에 창의한 것이다. 

이때의 진용을 보면, 김상종 대장 밑에 중군장으로 권대직, 선봉장에 김수담, 우익장에 이희

정, 소모장에 김수욱, 관향장에 김수협이 있었다. 이들 주도층은 김상종·회종 형제가 안동

의 유학자 김흥락과 김도화의 문인이었던 것으로 보아 정재학파의 범주에 포함되는 유생들

임을 알 수 있다. 김수담·김수욱·김수협 등은 모두 신안동김씨로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에 

세거하는 김상종의 족숙(族叔)에 해당한다.

의성의병의 관군과의 첫 전투는 4월 2일에 의성읍 구봉산에서 일어났다. 4월 1일 오후

에 남쪽에서 관군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은 의진은 읍내를 뒤로 한 구봉산에 진을 치고 

대비하였다. 전투는 4월 2일 새벽에 시작되었다. 이른 새벽에 관군이 의진을 공격한 것이다. 

      15) 김강수, 「한말 의병장 벽산 김도현의 의병활동」, 『북악사론』 2,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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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는 오후 1시 무렵까지 계속되는데 이날의 첫 전투는 의병 측의 승리였던 것 같다. 김회

종의 『병신창의실록』에서는 의병은 다행히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는 반면에 관군은 탄

환에 맞아 죽은 자가 20여 명이었다고 기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진은 관군의 공격

을 끝까지 막아내지는 못하였다. 점차 뒤로 밀리게 된 의진은 읍내를 포기하고 물러났다. 

관군은 의성읍내의 집들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적원일기(赤猿日記)』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알려준다.

20일(양력 4월 2일, 필자) 닭이 운 뒤 본진에서 척후의 사통이 또 이르러 말하기를 의성진과 대구 병정

이 구성봉 아래에서 접전하였는데, 의진이 대패하여 인민들은 피하고 적병은 곧장 성내로 들어가 관

공서와 민가를 마구 소멸하여 폐허가 되었다고 하였다.16)

의성의병은 5월 10일(음력 3. 28)에는 황산에서 대구와 군위의 관군과 전투를 치렀다. 그러

나 전투 중에 큰비가 내려 화약을 쓸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의진은 이 전투에서 참패하고 김수

담·김수협 등 많은 의병이 전사하였다. 김회종의 『병신창의실록』에 의하면, 관군이 황산에서 

27인, 고무곡에서 2인 도합 29인을 죽였다 한다. 또 관군은 대장 김상종의 고향인 사촌에 가

서는 민가에 불을 질러 소각하였다 한다.

의성의진은 남한산성 전투를 치르고 내려온 김하락의 이천의진과 연합하여 항쟁하기도 하

였다. 연합의진은 5월 20일에 관군 200여 명이 남쪽 산운리 쪽으로 들어온다는 보고를 받

고 수정사에 본진을 구축하고 관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이천의병의 좌우익장 신용희와 김

경성은 3대를 거느리고 비봉산에 매복하였으며, 조성학은 3대를 이끌고 수정동 입구에 매복

하였다. 의성의진의 김두병은 2대를 인솔하고 비봉산 아래에 주둔하였으며, 중군과 김순삼

은 천마봉에 매복하였다. 김하락은 유격대 1대를 인솔하고 각 대를 왕래하였으며, 김상종은 

나머지 의병을 이끌고 남현을 지켰다.17) 정오 무렵에 수정동으로 들어오는 관군과 첫 전투가 

벌어졌다. 수정동에 잠복해 있던 조성학 인솔의 부대가 공격하여 관군을 청로역 방면으로 퇴

각시켰다. 의병대는 오후에 조성학 부대까지 합세하여 관군을 추격하여 전과를 세웠다. 저

녁때 의병대는 수정사로 회군하였다. 관군의 공격은 그로부터 5일 후인 5월 25일 아침에 다

      16)

      17)

심성지, 『적원일기』 1896. 2. 20.

김희곤 외, 『의성의 독립운동사』, 의성군, 2002,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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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작되었다. 이 전투는 26일까지 계속되었다. 26일은 화약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거세

게 불어 의병은 화승총에 화약을 잴 수 조차 없었다. 김상종은 결국 헛되이 죽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각자 해산할 것을 명령하였다.18)

⑥ 청송의병

청송의병은 1896년 3월 12일에 봉기하였다. 이보다 앞서 안동의병의 소모장 유시연이 3월 

8일(음력 1.25) 포병 30여 명을 데리고 청송으로 와서 청송군 관아의 무기를 탈취하고자 하였다. 

긴급히 각 면에 연락을 취해 3월 10일 향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100여 명이 참여하였는데 

서효원을 장수로 추대하였으나 모임을 이끄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서 사양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의병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청송 지역의 유생들은 3월 12일에 심성지19)를 대장에 추대하고 조성규와 권복규가 각자의

역할을 정했다. 심성지는 춘추대의론에 입각하여 창의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다음 날 대장

직에 올라 유시연을 돌려보냈다. 3월 15일에는 제장을 선임하고 참모와 서기를 뽑았다.20) 

16일에는 대장기를 세우고 남천 백사장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17일에는 축문과 창

서사(昌誓詞)를 지어 천지신명께 축원하였다. 축문은 서효원이 지었는데, ‘국왕의 의대소

가 내려진 이상 창의는 우리와 오랑캐, 사람과 짐승의 분별을 위한 춘추대의’라고 규정하였

다. 김상길이 지은 창서사에서는 ‘밀지를 받은 선비의 소임은 흉도를 섬멸하고 오랑캐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21)

청송의진의 지도부는 심성지 등 양반 유생으로 구성되었으며, 병사부는 포병 100여 명과 

농민, 그리고 보부상 등으로 구성되었다. 지도부는 대부분 청송 지역에 세거한 가문 출신으

로 덕천의 청송 심씨, 안덕의 함안 조씨, 화목의 의성 김씨, 부동의 달성 서씨, 현동의 영양 

남씨, 부내의 파평 윤씨 등이 중심이다. 이들은 학문적으로 대체로 정재 유치명의 문인이거나 

정재학파 문인들과 교유 관계에 있는 이들이 많은 특징이 있다. 청송의병은 의병 군자금을 

위해 향도청을 설치하여 군량을 모았다. 향도청에서는 각 문중에 일정액을 분담하여 군량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부유한 집들로부터 자발적인 의연금을 받고자 하였다.

      18)

      19)

      20)

      21)

김희곤 외, 『의성의 독립운동사』, 96쪽.

심성지의 본관은 청송, 자는 사행(士行), 호는 소류(小流)이다.

청송의진의 편제에 대해서는 권대웅의 「김산의진고」, 52쪽 참조.

『적원일기』, 1896. 1. 29.~2. 9. ; 권대웅, 「1896년 청송의진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9, 1998,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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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의병은 창의 후 안동의병을 비롯하여 의성의병, 영덕의병 등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활

동하였다. 안동의병과는 전후 10여 차례의 사통(私通)을 교환하였다. 의성의병과도 3~4차

례의 사통을 주고받았다. 흥해, 영덕 의병과도 사통을 주고받으며 협조 체제를 형성하였다. 

또한 김하락 의진이 의성으로 들어온 후인 5월 13일에는 의성·청송·이천의병의 연합의진

을 결성하였다. 이 연합의진은 5월 14일에 안덕면 감은리 뒷산인 성황현에서 관군과의 전투

를 수행하여 전과를 올렸다. 연합의진은 관군 170여 명이 대구 방면에서 청송 화목으로 들어

온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에 대비하였다. 구연영은 2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안덕 후방에 잠복

하고, 신용희는 2대의 군사를 이끌고 안덕 뒤 상봉에, 김경성은 2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성황

산 주봉에 매복하였다. 조성학은 2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성황현에 매복하고 김하락은 높은 

지대에 올라가 총지휘하였다. 의성의진은 앞선 전투로 의병의 피로가 누적하여 전투에 참여

하지 못하였다. 청송의진은 안덕 속곡으로 물러나 있었다. 전투가 개시되어 매복해 있던 의

병들이 일제히 공격하자 관군은 앞산을 향해 도망쳤다. 이때 청송의병의 중군 김대락 등이 

포군 2대를 이끌고 감은리 뒷산으로 올라 전투에 합류하여 관군을 패퇴시켰다. 이때 영덕의

병은 청송의병을 후원하기 위해 의병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5월 17일 의병이 이전평역에 도

착하였을 때는 이미 전투가 끝난 후였다. 영덕의병은 5월 18일 위로 차 청송의진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5월 22일 청송의진에서는 우익장 권성하와 후방장 장무호 등에게 포군 3초를 이

끌고 영덕의병을 후원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영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영덕의병이 

관군이 공격을 받고 패퇴한 뒤여서 청송의병은 회군하고 말았다. 이후 청송의병은 경주성 전

투에도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다.22)

⑦ 봉화의병

봉화의병은 1896년 음력 1월말 창의하여 7월 중순경까지 봉화, 안동, 예천 일대에서 활동

하였다. 봉화의병의 대장은 금석주(琴錫柱, 1857~1920)로 3월 8일(음력 1. 25)에 의병을 이

끌고 안동으로 들어가 안동의병 등과 연합의진을 결성하였다. 안동의병과 봉화의병을 비롯

한 7읍의 연합의진은 3월 20일에 풍산도회를 열고  상주의 태봉에 주둔하던 일본 병참부대

와의 전투를 수행하였다. 태봉 전투에 참여한 봉화의병은 대장 이하 70여명에 달했던 것으

      22) 『적원일기』, 1896. 4. 2~11. ; 김하락, 『진중일지』, 602쪽 ; 권대웅, 「1896년 청송의진의 조직과 활동」, 68~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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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봉화의병의 진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23)

<봉화의병 편제>

대     장 : 금석주                               포 영 장 : 박영우

중 군 장 : 정규철                               서      기 : 유진극

참     모 : 이만홍·장성완·김상철         종      사 : 홍환욱·정석연

좌 익 장 : 김진규                              관      향 : 김진하·금보연

우 익 장 : 정영룡                               군문집사 : 김영주·박영희

군무도총 : 이현규                              출령군관 : 윤성근·연기홍·박원석

제군문도총 : 김종대

봉화의병에는 이들 외에 포졸이 53명이 편제되어 중요한 무장 세력이 되었을 것으로 보

인다. 태봉 전투는 안동의병의 활동 부분에서 자세히 언급한 대로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

만 석패하고 말았다. 봉화의병의 『일기』에서는 태봉 전투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준다. 

3월 29일(음력 2. 16) 아침에 포졸 50명과 여러 장관을 거느리고 함께 걸어서 산을 오른 

즉 예안·풍기 양진이 먼저 도착하여 소리를 지르고 포를 쏘았다. 각 의진은 일시에 함께 

나아가 혹은 산을 의지하고 혹은 천방을 의지하고 있었다. 이때 일본군 42명이 일시에 곧

바로 출병하여 풍기·예안 의진이 먼저 패하여 달아나니 영천·순흥 의진은 군대를 붙들

고 산 위에 있으면서 갑자기 나아가 싸울 뜻을 잃고 말았다. 호좌의병은 15일 밤에 함창에 

주둔하여 접전하다가 대패하였으므로 사졸의 사망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는데 이를 

두려워 감히 나아가지 않았다. 안동 중군은 태봉의 좌측 산위에 올라 연이어 천보총을 발

사하여 일본군 1명을 죽였다. 그러나 일본군 10여명이 바로 앞에서 총을 쏘아 7~8명이 죽

었다. 

봉화의병은 태봉 전투에서 포졸 53명을 5대로 나누어 일본군 병참 앞 천방 아래로 투입하

여 왜병 4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포졸 엄학성이 부상을 입었으며, 일본군의 

집중 공격에 다른 의진과 함께 퇴각하였다. 봉화의병은 산양과 경진 등을 거쳐 3월 31일 봉

      23) 『일기』, 1896. 2. 10. ; 김희곤 외, 『봉화의 독립운동사』, 봉화군, 2007,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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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퇴각하고 진영을 재정비하였다. 우선 흩어진 의병을 다시 모으고 부유한 집들과 각 문

중에 문배전(門配錢)을 할당하여 군량을 확충하였다. 이후 봉화의병은 풍기·순흥·영주의

병과 협조 체제를 형성하면서 죽령 이남을 방어하는데 주력하였다.

⑧ 진주의병

진주의병은 1896년 2월에 노응규에 의해 안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그와 함께 거의

한 인물로는 덕유산 기슭에 위치한 장수사의 승려인 서재기를 비롯하여 정도현·박준필·최

두원·최두연 등 그의 문인과 그 외에 임경희·성경호 등이 있다. 노응규는 서재기를 선봉장

에 임명하는 등 의병진을 편성하고 2월 19일(음력 1.7) 저녁에 의병을 이끌고 진주성에 도착

하였다. 이들은 진주향교에 들어가 성안의 동정을 살피고 공격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노응

규 의진은 다음 날 새벽 순식간에 진주성을 점령하였다. 이때 성을 지키던 순검 2명과 중방 

1명은 철퇴를 맞고 사망하였으며, 관찰사 조병필과 경무관 김세진은 대구로 도피하였다. 참

서관 오현익은 성을 탈출하여 삼가의 토곡까지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진주로 압송되어 효

수되었다. 노응규의 의병 봉기의 이유는 명성왕후의 시해에 대해 복수하고자 함에 있었다. 

다음과 같은 일본공사관의 보고에서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목적이 왕비를 살해한 것이 전적으로 일인(日人)의 행위라 하여 원수 일인을 조선 국경 밖으로 구

축하는 것에 있었던 까닭에 일본인과 결탁된 자 및 단발한 자를 미워하는 것이 심하였으니 지금까지 

살해된 자로는 단발자 40여 명, 일본인과 결탁된 상인 2인, 이유 없이 살해된 자도 실로 100여 명에 달

한다고 한다.24)

진주성을 점령한 노응규는 고종에게 창의소를 올려 “절사는 목숨을 경솔히 버리지 않으며, 

의리를 붙잡는 것은 군자의 의무이옵기에 적개심을 이기지 못하여  의병을 일으켰다”고 거

의의 뜻을 밝혔다. 또한 그는 “석달 안에 왜적을 축출하고 선왕의 문물과 토지를 회복할 것”

을 천명하였다.

      2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5, ‘진주방면에 있어서의 폭도의 정황’, 국사편찬위원회, 1988, 10쪽 ; 박민영, 「신암 노응규의 진주의병 항

전 연구」, 『박성수교수화갑기념 한국근대사논총』, 1990, 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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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응규 의병진이 진주성을 점령하자 진주부민들도 정한용을 대장으로 의병진을 결성, 성 

밖에 진을 쳤다. 노응규는 성안에 초현관을 임시로 설치하고 인근에 방문을 내걸고 1)경륜이 

뛰어난 자, 2)도략이 과인(過人)한 자, 3)문학에 능한 자, 4)주술(籌術)에 능통한 자, 5)비력

(臂力)이 과인한 자를 초빙하여 각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케 하고자 하였다.

노응규는 또 한편으로 의병 초모(招募)를 위해 각 면리에 전령을 보내 매 2호당 군사 1명씩

을 내게 하였다. 2월 26일에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임진왜란 때 진주 수성전에서 순절한 3

장사 및 의기사에도 제사를 올려 지역 주민의 의기를 고무시켰다.

대구로 도망간 경무관 김세진은 대구 진위대군을 지원 받아 진주의병을 진압하고자 2월 

26일에 대구를 출발하였다. 대구 진위대군은 2월 28일에 의령에 도착하여 공전을 탈취하고 

주민을 강제로 부대에 편입시켰다. 관군의 이와 같은 행위에 군수는 도피하고 의령향교 측에

서는 관군의 행적을 비밀리에 급히 통보해줬다. 노응규는 이 소식을 듣고 선봉장 서재기에게 

별동대를 주어 출동하게 하였다 의병은 정암진에서 관군과 만나 패퇴시켰다. 그 뒤에도 대구

진위대군이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 현풍을 거쳐 진주로 공격해 들어왔으나 이 역시 의병에 의

해 패퇴되었다.

이와 같이 진주의병은 대구부에서 파견된 관군을 두 차례에 걸쳐 격파하고 다수의 전리품

을 노획하여 의병의 사기는 더욱 고무되었다. 노응규는 점차 활동 범위를 넓혀 부산과 근접

한 함안·김해 일대까지 진출하여 일본군 수비대와 치열한 접전을 전개하였다. 이때 의령 출

신의 이청로 부대도 합세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 파견된 이겸제가 이끄는 관군은 기우만 의병을 진압하고 그 여세를 몰아 

4월 중순 무렵에 곧바로 진주로 들어왔다. 이때 토착 세력인 정한용 의병대는 관군의 이간책

으로 합천 삼가로 이진하고, 선봉장 서재기 부대도 안의로 이진한 상태여서 성안에는 노응규

가 인솔하는 소수의 의병만이 주둔하였다. 이겸제가 거느린 경군 5백여 명과 대구 진위대 군

은 일시에 진주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노응규는 간신히 탈출하여 삼가로 갔으나 정한용

은 이미 의병을 해산한 후였다. 선봉장 서재기마저도 안의의 서리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결국 노응규는 안의의 서리들에 의해 부친과 친형이 살해당하는 아픔을 겪고 의병을 해산시

키고 말았다.25)

      25) 박민영, 「신암 노응규의 진주의병 항전 연구」, 225쪽 ; 김상기, 「의병열전-노응규-」, 『유교신보』 199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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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후기 의병

① 산남의진

산남의진은 을사늑약(乙巳勒約)에 항거하여 경북 영천·영덕·청송·포항 등 경북 

남동부 지역에서 활동한 영남 지역 대표적인 의진이다. 산남의진은 중추원 의관으로 고종을 

보필하던 정환직의 지시에 따라 그의 아들인 정용기(鄭鏞基, 1862~1907)는 이한구·정순기 등

과 함께 거의하였다. 정환직은 고종으로부터 밀명을 받고 의병 봉기에 착수한 것으로 알

려진다.

정용기는 통문과 격문을 돌려 의병을 소모하였다. 통문에는 일제의 침략으로 5백년 ‘문명

국’이 없어지고 2천만 ‘생령(生靈)’이 멸절될 위기에 닥쳤다면서 ‘국세를 만회’하고 백성을 구

하고자 의병을 일으켰음을 밝혔다.26) 산남의진은 1906년 3월 의진을 편성하고 정용기가 의

병장에 추대되었다. 이때 편성된 지휘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27)

<산남의진 편제> 1

(1906. 3. 현재)

  의병장 : 정용기              선봉장 : 홍구섭             좌익장 : 정치우

  중군장 : 이한구              후봉장 : 서종락             우익장 : 장래의

  참모장 : 손영각              좌영장 : 이경구             좌포장 : 이세기

  소모장 : 정순기              우영장 : 김태언             우포장 : 정완성

  도총장 : 이종곤              연습장 : 이규필             장영집사 : 최기보

                                   도포장 : 백남신             군문집사 : 이두규 

산남의진의 규모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많을 때는 1,000여 명에 달했다. 산남의진은 결성 

직후 신돌석 의병의 패전 소식을 듣고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청하읍으로 행군하였다. 그러

나 4월 28일에 경주에서 경주진위대장 참령 신석호의 간계에 속아 체포되어 대구 경무청에 

압송되었다. 산남의진은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도 전에 대장이 체포되고 만 것이다. 산남의

      26)

      27)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3, 948~949쪽.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 351~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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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 중군장 이한구 체제로 항일전을 펼쳤다. 6월 1일에는 영덕의 강구항을 공격하여 일본인 

어부를 처단하였다. 그러나 1906년 6월경부터 일본군 수비대의 집중적인 탄압을 받게 되었다. 

산남의진은 정용기 의병장이 석방된 후에 재기할 것을 기약하며 1906년 7월 하순 활동을 일

시 중지하고 의병을 해산하였다.

정용기는 1906년 9월에 부친 정환직의 노력으로 석방되었다. 정환직은 이때부터 의병에 

참여하였다. 그는 영천으로 내려가 정용기와 이한구, 정순기 등을 만나 이듬해 5월까지 의병

을 조직하여 강릉으로 북상하여 서울로 입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환직은 강릉에 본진을 설

치하고 무기와 군량 준비에 진력하였다. 정용기는 옥고 중에 얻은 병을 치료한 후 1906년 4

월에 산남의진을 재기하였다. 이때 조직한 의진의 지휘부 편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28)

<산남의진 편제> 2

(1906. 4. 현재)

의병장 : 정용기                 좌영장 : 권규섭                 좌포장 : 장대익

중군장 : 이한구                 우영장 : 이규필                 우포장 : 김일언

참모장 : 손영각                 연습장 : 조선유·우재룡      유격장 : 임중호  

소모장 : 정순기                 도포장 : 백남신                 척후장 : 정성욱

도총장 : 박태종                 좌익장 : 정래의                 장영서장 : 김진영

선봉장 : 홍구섭                 우익장 : 김성일                 군문집사 : 이두규

후봉장 : 이세기                                                     점군검찰 : 안수원

정용기는 의병을 재기한 후 고종에게 창의의 정당성을 밝히는 상소를 올리고 격문을 발표

하여 의병 참여와 지원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활동은 중기의병기인 1907년 9월 이

후부터 시작되었다. 산남의진은 9월 27일(음력 8.20) 무렵에 포항을 점령하였다. 그 후 영

천으로 들어가 일본 상인 야마우치(山內銀三郞)를 사살하였다. 이어서 정환직의 지시에 의

해 의병을 모집하면서 군복을 준비하는 등 북상을 준비하였다. 정용기는 북상을 위하여 의

진 100여 명을 이끌고 경주 매현리(현, 포항시 죽장면)에 유진하였다. 1907년 10월 6일(음력 

8.29)의 일이었다. 새벽 4시경 일본군이 청송에서 죽장으로 이동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정

      28) 『산남창의지』 하,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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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는 일본군이 입암에 유숙할 것을 예측하고 의병대를 매복시켰다. 그런데 매복해 있던 이

세기부대가 성급하게 공격함으로 일본군 영천 수비대의 역습을 받았다. 이 입암 전투에서 대

장 정용기와 중군장 이한구, 참모장 손영각, 좌영장 권규섭 등 수십 명이 전사하였다. 입암 

전투의 참패로 의진은 무너지고 활동은 중단되었다.

정환직은 1907년 10월에 아들의 뒤를 이어 의병장에 올라 의진을 재기하였다. 정환직은 

영일의 북동대산으로 의진의 근거지를 옮긴 뒤 새로이 다음의 의진을 짰다.

<산남의진 편제> 3 29)

(1907. 10. 현재)

의병장 : 정환직                  선봉장 : 우재룡                연습장 : 김성일

참모장 : 정순기                  후봉장 : 박광                   도포장 : 고찬

중군장 : 이순기                  좌영장 : 이규필                좌포장 : 김성극

도총장 : 구한서                  우영장 : 김치현                우포장 : 이규환

소모장 : 김태환                  좌익장 : 정래의                장영집사 : 이규상

                                     우익장 : 백남신                군문집사 : 정성우

산남의진은 1907년 10월 20일(음력 9.3)에 청하분파소를 습격하여 순검 1명을 사살하고 

분파소를 소각하였다. 이후 청송의 보현산 일대와 영일의 동대산 일대를 근거지로 삼아 항일 

투쟁을 펼쳤다. 1907년 11월 26일(음력 10.11)에 흥해를 공격하여 순검을 사살하고 가옥과 

건물을 소각하였다. 그 후 영덕으로 이동하던 중 12월 17일(음력 11.2) 새벽에 유암에서 일본

군의 기습을 받아 영장 남경숙이 전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의진은 무기와 탄약의 결핍으

로 전력이 약화되어 갔다. 정환직은 북상을 위하여 의진을 해산하고 휘하 의병들에게 개별적

으로 관동에 집결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는 북상을 하던 도중 청하의 각전에서 잠시 병을 치

료하던 중이던 1908년 1월 14일(음력 12.11)에 일본군 수비대에 체포되고 말았다. 결국 그는 

영천의 남교에서 총살, 순국하였다.

산남의진의 정순기 등 의병들은 정환직의 후임으로 1908년 3월 18일(음력 2.5)에 최세윤

을 의병장으로 추대하였다. 최세윤은 북상을 중단하고 경상도 일대에서 지구전을 펴기로 결

      29) 『산남창의지』 하,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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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진용을 다음과 같이 새로이 편성하였다.

<산남의진 편제> 4 30) 

(1908. 3. 18 현재)

의병장 : 최세윤                  도포장 : 이종곤               군문집사 : 허서기

중군장 : 권대진                  후봉장 : 최치환               유격장 : 이세기(보현산)·

참모장 : 정래의                  좌포장 : 최기보                          우재룡(팔공산)·

소모장 : 박완식                  우포장 : 이규필                          서종락(주왕산)·  

선봉장 : 백남신                  연습장 : 김성일                          남석구(철령)·

                                     장영집사 : 이규상                       임중호(주사산)

최세윤은 본진을 남동대산에 두고, 부대를 소규모로 분산시켜서 보현산과 팔공산·주왕

산·철령·주사산 등지에 유격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때

로는 연합 전선을 형성하면서 일제 군경에 항쟁하였다. 그러나 최세윤도 1908년 8월에 장기 

용동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이어서 이세기를 비롯하여 서종락과 김사곡 등이 전사 또는 체포

되면서 산남의진은 구심력을 잃고 와해되고 말았다. 잔여 의병들이 유격전으로 항쟁을 계속

하였으나 1910년의 고와실 전투를 마지막으로 산남의진은 해체되었다.31)

산남의진은 3대 의병장으로 계승하면서 경북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일항전을 전개하

였다. 초기에는 유생 중심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차츰 무장투쟁 세력으로 전

환하여 일제 군경에 큰 손실을 주는 등 투쟁성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또한 의진이 해체된 

뒤에도 생존 의병들은 1910년대 국내 비밀 결사 운동에 참여하였다. 김성극·이규환·홍구

섭·남정철·남규철·김남준 등은 만주로 망명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② 영릉의병

영릉의병은 신돌석이 1906년 4월 6일(음력 3.13)에 영덕에서 일으킨 의진을 말한다. 신돌

      30)

      31)

배용일, 「최세윤의병장고」, 『사총』 31, 1987, 60쪽.

권영배, 「산남의진의 조직과 활동」, 『역사교육논총』 16, 1991, 171~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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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 영해 출신으로 전기 의병기에도 김하락 의진의 영덕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신돌석은 고향인 영해의 복평(현, 영덕군 축산면 부곡리)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의진의 이름

을 ‘영릉진’이라 하고 자신이 의병장이 되었다. 그의 휘하에는 중군장·선봉장·좌익장·우

익장·포대장·소모장·참모장 등의 편제를 두었다. 박수찬을 비롯하여 이창영·한영육·

이하현·신태종·백남수·김치헌 등이 중요 직책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다.

신돌석은 거의 직후 군사 소모와 자금 모집에 힘썼다. 그 결과 1906년 4월부터 5월 초에 

걸쳐 1,656냥을 확보하였다. 영릉의병은 4월 30일에 영양읍 관아를 공격하여 무기를 확보하

기도 하였다. 1906년 5월 14일자 『황성신문』에 따르면 총 22자루와 다수의 탄환, 그리고 화

승총 35자루와 화약 등을 확보하였다.32)

영릉의병은 울진의 일본인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일제는 울진을 어업 침략의 교두

보로 삼았으니, 이미 18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인 어부와 수산업자들이 잠수기 어선을 동원하

여 해산물을 쓸어갔다. 한인 어부들은 이와 같은 일제의 어업 침탈에 분개하고 있었다. 신돌

석 의병은 여러 차례 울진 지역으로 들어가 일본인 가옥을 파괴하고 일본인을 처단하였으며, 

자금을 탈취하는 등 일제의 어업 침탈 세력을 응징하였다.

1906년 5월 8일에 울진에 도착한 영릉의병은 일본인을 사살하고 그들이 살던 가옥을 파괴

하였다. 그해 6월 상순에 울진 관아를 재차 공격하였다. 1906년 6월 하순에는 영해읍을 공격, 

점령하고 영해군수의 죄상을 성토하였다. 7월에는 영덕으로 들어가 관아를 공격하였다. 군

수를 체포하여 단죄하고 건물을 파괴하였으며 무기와 군수 물자를 확보하였다. 1907년 1월

에는 울진에 다시 들어가 군수 윤우영을 포박하고 우편취급소를 습격하여 우편물을 압수하

여 소각했다. 1907년 9월에는 강원도 삼척군 원덕면 장호동에서 전복잡이를 하던 일본인을 

습격하여 사살하고 노획품을 확보하기도 하였다.33)

한편 일본군 수비대는 영릉의병에 대한 대탄압 작전을 벌였다. 일본군의 작전은 혹한기인

1907년 11월부터 펼쳐졌다. 일본군 제14연대에서는 제1대대장 아카시의 지휘아래 일월산을 

중심으로 영릉의병의 활동지에 대한 ‘토벌’ 작전을 감행했다. 영릉의병은 태백산맥의 오지

로 이진하면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1908년 하반기 이후 일본군의 공격이 

      32)

      33)

김희곤, 「신돌석의진의 활동과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19, 2001.

김희곤,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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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면서 의진의 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의진의 규모와 범위도 축소되었다. 더욱이 

일본군의 ‘귀순법’이 발표됨에 따라 귀순하는 의병이 생겨났다. 신돌석 의병장의 활동도 위

축되었으며, 그에 따라 만주 지역으로 이동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는 1908년 12월 12

일에 이동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김상렬 형제에 의해 타살되

고 말았다. 그 결과 영릉의병의 만주 이동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다.

3) 의병장의 활동

① 전기 의병기 의병장

권세연(1836~1899)은 경북 봉화(奉化) 출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 호는 성대(星臺)이다. 

안동에서 살았으며, 참봉(參奉)을 역임하였다. 1895년의 민비 시해 사건과 단발령에 격분한  

유지호(柳止浩)·김흥락(金興洛) 등 안동 지역의 유림들은 의병을 일으켜 음력으로 12월 초

3일에 안동관찰부를 점령하고, 권세연을 의병장에 추대하였다. 권세연은 격문을 각지에 보

내어 각지의 의병 부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민심을 크게 격려, 고무시켰다. 이 격문에는 

침략자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자에 대한 증오심이 설득력 있게 표현되

어, 의병 규합에 큰 몫을 하였다. 그러나 1월 28일에 안동으로부터 도망쳤던 관찰사 김석중

(金奭中)이 많은 관군을 끌고 공격하여 의병들이 패배하였다. 그 후 권세연은 주변의 의진들

과 연합하여 반격을 준비하던 중 이강년 의진이 김석중을 붙잡아 처형하자 의병장에서 물러

났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김도화(1825~1912)는 안동 출신의 유학자이다. 그는 1895년의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김흥

락(金興洛) 등과 함께 거의하여 1896년 1월에 안동부를 점령하고 권세연을 창의대장에 추대

하였다. 안동의병은 도주했던 관찰사 김석중이 관군을 이끌고 다시 안동부를 점령하자 사방

으로 흩어졌다. 안동에서 흩어진 의진의 중심 인물들은 다시 각처에서 병력을 수습하고 점차 

전력을 회복하여 2월 중순경부터 다시 안동부에 집결하였다. 의병들은 권세연의 후임으로 

김도화를 의병 대장에 추대하였다. 안동의병은 일본의 편에 섰다고 인정되는 예천군수 유인

형·의성군수 이관영·영덕군수 정재관 등을 참형에 처하였다. 이어서 인근의 의진들이 군

사적으로 연합하여 상주(尙州)에 있는 적의 병참(兵站)을 공격하였다. 3월 그믐에 함창 태봉

에 주둔한 일본 수비대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3월 26일에 제1차 공격을 하였고, 29일(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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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에 연합 의진의 의병들이 모두 태봉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격렬한 

공방전 끝에 태봉 함락은 실패로 돌아갔다. 4월 2일에 적군 50여 명이 안동부로 들어가 시가

에 불을 질렀다. 이때 안동읍 1,000여 호의 민가가 불탔다. 태봉 전투에서 실패한 후 안동부

를 중심으로 한 일대의 의병장들은 다시 흩어진 군사를 수습하여 전투 준비를 갖추었다. 이

때 안동의진은 대장 김도화를 중심으로 하여 부장 유난영·도총 김하휴·선봉장 유시연·소

모장 이충언 등이 병력을 보충하여 안동읍을 중심으로 진영을 설치하였다. 이후 그는 고령

(高齡)으로 직접 활동은 못하였으나 상소를 올리는 등 투쟁을 계속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

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노응규(1861~1907)는 경남 안의 출신의 의병장이다. 본관은 광주(光州)로 경남 안의에서 

노이선(盧以善)의 2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유학 공부에 힘썼다. 당시 영남 유림의 권

위로 알려진 성재 허전(許傳)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면암 최익현을 찾아 사사하고, 

연재 송병선, 입재 송근수에게도 나아가 학문을 연마하고, 국가사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

때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이어 단발령을 내렸다. 이에 대항하여 1895년 10월에 임최

수·이도철·김재풍 등이 친일정부의 대신들을 처단하려는 사건이 있었다. 노응규도 그들

과 약속하고 12일 새벽을 기하여 경복궁의 건춘문을 열고 들어가서 궁중 수정전에 머물던 대

신들을 죽일 계획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친위대의 공격으로 중도에 좌절되고 말았다. 1896

년 1월 7일에 노응규는 승려 서재기 등과 안의에서 거의하였다. 이들 진주의병은 진주성으로 

들어가 관리들을 살해하였다. 의병장 노응규는 국왕에게 창의소를 올려서, 창의의 불가피함

을 강조하고 앞으로 국왕을 위해 몸 바칠 결의를 피력하였다. 또한 사방에 격문을 돌려 민중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였다. 진주 일대를 장악한 진주의병은 3월 28일에 일제의 침략 

교두보인 부산항을 공략하기 위해 의병 부대의 별군을 진주에서 김해로 이동시켰다. 이때 수

천 명의 김해 민중들이 적극 호응하였지만, 일본군측은 정보를 수집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

고 있었다. 의병부대를 먼저 공격해 온 일본군과 4월 11~12일(양력) 양일간에 걸쳐 김해 평

야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 많은 손해를 입혔으나 부산항을 함락시키지는 못하였다. 이 때 

정한용이 관군과 결탁하여 노응규를 배반함으로써 진주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또한 아버지

와 형 응교(應交)가 살해되고, 가산을 몰수당하였다.

1897년 10월에 상경하여 「지부자현소(持斧自見疏)」를 올리고, 1902년에 동궁시종(東宮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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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의 직책을 맡았으나, 1905년에 일제의 강압으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관직을 버렸다. 그

리고 1906년 6월에 최익현 부하로 들어가 활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순창 일대에서 거의 

수일 만에 최익현 등 12인이 자진 체포되어, 의진이 해산되는 바람에 실현하지 못하였다. 그는 

충청북도 황간으로 들어가 서은구·엄해윤·노공일 등과 의병을 봉기하였다. 1906년 가을

에 매곡면 일대를 사병 훈련소로 삼아 인근의 이장춘·문태수 의진의 의병들과 함께 합동 훈

련도 실시하였다. 경부철도 파괴, 열차 전복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일경에 체포되어 한성경

무서 감옥에서 옥중 투쟁을 계속하다가 옥사하였다. 1977년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② 중·후기 의병기 의병장

1906년 이후 영남 지역에서 활동한 의병장으로는 신돌석과 정환직, 유시연 등 대표적이

다. 그러나 신돌석은 상금에 눈이 먼 지역민들에게 살해당했으며, 정환직은 체포되어 재판

도 없이 일본군 수비대에 의해 영천에서 살해되었다. 안동 일대에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체

포되어 교수형으로 순국한 유시연도 있다. 이들의 활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신돌석(申乭石, 1878~1908)은 경북 영해군 남면 복평리에서 신석주(申錫柱)의 아들로 출

생하였다. 본은 평산으로 고려 개국공신 신숭겸(申崇謙)의 후예이지만, 영해(寧海)에서 그

의 문중은 서리(胥吏) 즉 중인 집안이었다. 그는 1895년 10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계기로 

평해(平海)에서 기병한 것으로 알려진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신돌석은 

1906년 3월 13일(음력)에 아우 우경(友慶)과 함께 영덕(盈德) 복평리(福坪里) 축산(丑山)에서 

기병하였다. 그는 대장기를 세우고 영릉의병장(寧陵義兵將)이 되었다. 신돌석은 먼저 군율

을 정하여 군사들의 기강을 엄숙히 한 다음, 이웃 고을인 진보의 이하현(李夏鉉), 영덕의 정

용기(鄭鏞基) 그리고 이한구(李韓久) 등의 의진과도 연락하여 유기적인 활동을 모색하였다. 그

는 영해읍을 거쳐 평해읍, 울진읍을 행군하며 병력을 점차 증강시켜 갔다. 그는 의병부대를 

이끌고 태백산맥의 산악 지대를 이용하여 일본군의 공격을 피하고, 혹은 해안선을 따라 활동

하였다. 1906년 11월 이후에는 일월산 일대에서 항일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1907년 봄에 중

군장인 백남수(白南壽)와 김치헌(金致憲) 등과 함께 영덕 일대 지방민들의 협력을 얻어 가면

서 진용을 보강하고, 친일파들을 처단하여 의진의 기세는 날이 갈수록 높아갔다. 같은 해 9

월 15일에는 영양의 주곡에서 일본군 1중대와 격전을 벌였다. 이어서 경주의 동북 대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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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러 일본군과 수일 간 격전하였다. 10월에 영해로 들어가 경무서를 격파하고 일경을 추

방한 후 수동으로 들어가 군량을 모으고 군졸들을 휴식시켰다. 이때 이인영(李麟榮)의 의진

을 중심으로 연합 의진이 형성되어 갔으며, 서울로 진격하기 위하여 양주에서 합진하자는 이

인영의 격문이 신돌석에게 전달되었다. 신돌석은 대오를 정비하여 1,000여 명을 거느리고 

양주로 향하였다. 이때 신돌석은 교남의병 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박정빈으로 교체되었다. 

1908년 정월에 신돌석은 의진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귀환하였다. 그는 평해로 들어가 독곡의 

일본군을 섬멸시키고 2월에 영양읍에 주둔하였다. 1908년 여름에는 군사들을 휴식시키고 7

월에 의병 활동을 재개하여 평해 한곡에서, 9월에는 영해 희암에서 적과 격전을 벌였다. 10

월에 의진을 거느리고 안동 재산면을 거쳐 영양 금정여점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과 맞부딪쳤

으나 무사히 빠져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11월에 엄동을 맞이하여 의병 활동을 전개하지 못

하게 되자, 다음해 봄에 재개할 것을 기약하고 일단 해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의병을 

해산한 후, 가족을 산중으로 피신시키고 동지 규합에 나섰다. 영덕 눌곡(訥谷)에 이르렀을 

때 길에서 우연히 옛 부하였던 김상렬(金相列)을 만났다. 그의 간청으로 그의 집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날 밤 김상렬 형제의 음모에 빠져 독주를 마셨다. 신돌석이 쓰러지자 김상렬의 3

형제가 합세하여 도끼로 쳤다. 1908년 11월 18일의 일이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

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34)

정환직(鄭煥直, 1843~1907.11.16)은 경북 영천(永川) 출신이다. 본관은 영일(迎日), 초명

은 치우(致右), 자는 백온(伯溫), 호는 동엄(東嚴)이다. 용모가 준수하고 재기가 과인하여 이

미 12살 때 지방 백일장에서 장원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1887년에 북부도사(北府都事)에 제

수되었다가 이듬해인 1888년에 의금부의 금부도사를 역임하였으며 1894년에 동학농민운

동이 발발하자 그 해 겨울 토포사를 제수 받고 황해도의 구월산에 모여 있던 동학군을 권유

하여 평정한 뒤 이듬해 봄에 상경하여 그 공로가 인정됨에 태의원 시종관의 직을 제수받았다. 

1900년에 도찰사에 임명되었다. 1906년에 아들 정용기(鄭鏞基)에게 의병을 일으켜 강원도 

강릉으로 북상하도록 명하였다. 자신은 서울로 올라가 관직을 물러난 동지들과 협력하여 흩

어진 병사들을 모아 오대산으로 보내서 의진에 합세하게 한 후 일제의 감시 하에 있던 황제

를 모시고 탈출한 후 재차 서울로 진공하여 국권을 회복할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아들

      34) 김의환, 『항일의병장열전』, 정음사, 68~72쪽 ; 김희곤, 『신돌석, 백년만의 귀향』, 푸른역사, 2001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 3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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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끄는 의병진의 북상 계획이 늦어지므로 1907년 9월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 해 

10월 7일에 아들 용기가 입암에서 일본군 영천수비대를 맞아 격렬히 싸우다 일본군에게 피

격되어 전사하니 스스로 의병대장이 되어 의병진을 이끌게 되었다. 그리하여 흩어진 의병을 

수습하고 진영을 정비하여 4개 소대로 재편성하였다. 제1소장에 조재술(曺在述), 제2소장에 

남경숙(南敬叔), 제3소장에 안흥천(安興千), 제4소장에 김경문(金敬文)을 각각 임명하였다. 

그 해 10월 29일 제1소장 조재술에게 의병 80여 명을 이끌고 흥해를 습격케 하여 우편국 분

파소 등을 불태우고 취급소장 등 3명을 사살하였다. 11월에는 신녕을 기습하여 분파소에 보

관된 총기 60여 점을 탈취하였다. 또한 의흥을 습격하여 분파소를 방화하고 총기 49정을 탈

취하기도 하였다. 그 해 11월 8일에는 청송군 유전(楡田)에서 청송 일본군 사카이(酒井)가 이

끄는 부대와 접전하던 중 조재술이 관통상을 입었다. 16일에 흥해군 신광(神光)에서 정완생

(鄭完生)을 수장에, 우재룡(禹在龍)을 부장으로 각각 명하여 다시 흥해를 습격케 하여 분파소

를 불태우고 일본 순사와 한국인 순검 1명씩을 사살하였다. 그 뒤 12월 5일에 영덕 부근에서 

일헌병 영덕분견대의 야간기습을 받아 남경숙이 전사하자, 이에 분개하여 7일에 부하 83명

을 이끌고 영덕을 역습하여 적병 20여 명을 목 베어 죽였다. 경주로 이동하고자 하였으나 영

덕군 소택(小澤)에 주둔하던 일본군에게 포위당하자 이튿날 청하군 각전에서 부하들에게 해

산하도록 명령하고 눈물을 흘리며 동대산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산에서 내려와 일본군에 항

쟁하려다 12월 11일 새벽에 고천에서 일본군에 의해 체포되었다. 일본 헌병은 대구로 호송하

면서 여러 방법으로 회유하고자 하였으나 끝내 뜻을 굽히지 않음에 다시 영천으로 호송하여 

영천 남쪽 교외에서 총살형에 처하여 장렬하게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

어 1963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35)

유시연(柳時淵,1873 ~ 1914)은 안동 임동 고천 출신이다. 자는 박여(璞汝), 호는 성남(星

南),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향리의 대평학숙(大坪學塾)에서 유연각(柳淵覺)으로부터 한문

을 수학하였다. 1896년에 안동의병장 권세연(權世淵)의 막하에서 선봉장으로 활약하면서 적

에게 큰 타격을 주어, ‘유선봉(柳先鋒)’이라는 별호를 얻었다. 안동의진이 해산한 뒤, 영남 지

방으로 남하한 김하락(金河洛) 의진에 가담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늑결되자, 유시연은 

      35)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 350∼353쪽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3, 375∼406쪽 ; 배용일, 「산남의진고-정환직, 정용

기 부자 의병장 활동을 중심으로」, 『논문집』 6, 포항실업전문대학,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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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어나 소모장이 되어 동지를 규합하였다. 1906년 봄에 경주 분황사에서 열읍(列邑)의 

의병장들과 회맹하고 총대장에 추대되어 진보·영덕·평해 등지에서 전투를 벌여 전과를 올

렸다. 1907년의 군대 해산 후 호서와 영남 중간에서 활약하던 이강년이 격서를 보내어 서로 

손을 잡고 일하자고 요청해 왔다. 그는 군사 수십 명을 거느리고 삼척 방면으로 가서 이강년

을 만났다. 이 때 친일파 박두일(朴斗日)의 계략에 빠져 군졸들이 흩어지자, 격분하여 울진 

십이령에서 박두일을 사살하였다. 이어 영양·청송·안동 등지에서 유격전을 벌여 전과를 

올렸다. 1911년 8월에 만주로 망명하여 이상룡·김동삼(金東三)·안창호(安昌浩) 등과 독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만주 지역이 국권 회복 운동을 전개하기에 최적지임을 깨닫고 군자

금을 조달하기 위해 1913년 국내에 잠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나 밀정의 밀고로 5월 영주 반

구왜경소(盤邱倭警所)에 붙잡혔다. 대구복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1914년 1월에 교수형

으로 순국하였다.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36)

③ 「판결문」 속의 의병활동

영남의병장 중에서 이들 외에도 신돌석과 정환직 의진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교수형을 

당하거나 옥중 순국한 이들이 있다. 이들 중에 이 책에 판결문을 소개한 인물로는 조준용·

이창영·박기운·최경연·김술이·오경명·김완수·이학이·노병대·김반석·배선한·윤

학이·신낙선·강근이·신태용·최산두·구성집·정흥대·권석규·김문오·장학이·김재

수·권계홍·강준학·강운학·금달연·이규성·박성도·윤흥곤·김일원·김수곡·최세윤 

등이 있다. 이들의 행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준용(趙俊容, 1886~1907)과 이창영(李昌英, 1883~1907)은 경북 영양 출신이다. 1906

년 음력 3월 20일에 신돌석 의진에 참가하여 영양 석포(石浦)에서 신돌석 휘하의 의병과 함

께 군자금과 군수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같은 해 3월 27일에는 의병의 ‘집

사’가 되어 신돌석이 거느리는 75명과 함께 영양의 장파에서 임(林) 초시로부터 80냥을, 다

음 날인 28일에는 영해로 들어가 90냥을 모집하였다. 29일에는 소모관이 되어 영양에서 군

자금을 확보하였다. 4월 13일에는 울산으로 들어가 군의 병정과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울산군 청송군 청운역(靑雲驛)의 손부이(孫富而)로부터 군자금 100냥, 영양군 진보읍  

      36)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 1970 ; 유규원, 「유의사전」, 『독립운동사자료집』 3, 편찬위원회,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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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吏房)의 집에서 군자금 200냥, 청송군 이전평에서 군자금 350냥 등 군자금과 군수품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다가 영양군 순교한테 체포되어 1907년 2월 5일 교수형을 선고받고 순국

하였다.37)

박기운(朴基運, 1844~미상)은 흥해 출신으로 산남의진(山南義陣)에 참여하여 경주·청

송·영덕 일대에서 군수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용기는 부친인 고종 황제의 시

종관 정환직(鄭煥直)의 지시에 따라 고향인 영천에서 이한구(李韓久)·손영각(孫永珏) 등을 

규합하여 창의하였다. 박기운은 1907년 음력 3월에 산남의진에 참여하여 경주·청송·영덕 

일대에서 군수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정용기 의진은 1906년 4월 28일에 일본

군 토벌대에 패한 신돌석 의진을 돕기 위해 영해로 진군하다가 경주 우각(牛角)에서 경주진

위대에 체포되었다. 이리하여 산남의진은 중군장 이한구가 이끌어 가다가 7월 하순 무렵에 

해산하고 말았다. 박기운은 1906년에 귀향하여 농사일을 하던 중 음력 5월 26일에 일본 경

찰에 체포되었다. 1907년 9월 4일에 경상북도재판소에서 유배형 15년을 받았다.38)

최경연(崔敬淵, 1859~1909)과 김술이(金述伊, 1874~미상), 오경명(吳敬明, 1852~미상)

은 경북 지례 사람이다. 1908년 음력 2월 30일에 경북 지례군 증산면에서 박계장(朴啓長) 의

진에 입진하여 총기로 무장하고 활동하였다. 같은 해 음력 3월 3일에 경북 지례군 증산면 거

물리에서 일본군 수비대의 습격을 받고 체포되었다. 8월 29일에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유배형

[流刑] 7년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9월 15일에 대구공소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고초를 겪었다. 

최경연은 옥중에 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39)

김완수(金完水, 1899~미상)는 경북 영양 사람이다. 성익현(成益鉉) 의진에 가담하여 경북 일

대에서 활약하였다. 성익현은 1907년 음력 7월 무렵 정경태(鄭敬泰)를 도총장(都總將), 변학

기(邊學基)를 도총독(都總督), 이상렬(李相烈)을 부장으로 삼고 의병을 일으켰다. 그는 1907

년 음력 7월 25일에 경북 평해(平海) 읍내에 설치된 경무고문분파소를 습격하여 병기와 군

수품을 노획하였고, 이어 경북 울진군 읍내를 공격하여 군청 무기고에 있던 화승총 25자루, 

활과 화살 등 병기를 노획하는 등 활동하였다. 김완수는 1908년 4월부터 성익현 의진이 이

      37)

      38)

      39)

판결문(1907. 2. 5. 대구지방재판소) ; 『황성신문』(1907. 2. 21)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419~420쪽.

판결문(1907. 9. 4. 대구지방재판소).

판결문(1908. 8. 29, 대구지방재판소, 1908. 9. 15, 대구공소원) ; 편찬위원회, 앞의 책, 433·4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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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년 의진과 연합하여 1,000여 명의 대규모 연합의진을 형성한 뒤, 활동 근거지로 삼기 위

해 경북 봉화군 내성(乃城)을 포위 공격할 때 참전하는 등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러다가 체포되어 1908년 9월 7일에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유배형 10년을 받아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이학이(李學伊, 

1874~미상)는 영양군 북초면 출신으로 역시 성익현 의진에 참전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1908년 9월 7일에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유배형 3년을 받았다.40)

노병대(盧炳大, 1856~1913)는 경상북도 상주 출신으로 성재(性齋) 허전(許傳)에게 한

학을 배웠으며, 1889년(고종 26)에 창릉참봉(昌陵參奉)이 되었다. 1895년 을미개혁 때 향

교가 폐지된다는 소문을 듣고 반대 상소를 올린 바 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

결되자 일본을 축출하는 상소를 올려 고종의 신임을 얻어 비서원의 비서승(煉書丞) 벼슬

을 받았다. 그는 고종 황제의 뜻에 따라 1907년 8월 경기도 광주에 사는 임용헌(林容憲)과 

충남 연산의 김운로(金雲老)·송창헌(宋昌憲)과 함께 속리산에 들어가 거의하니 응모하는 

사람이 200명에 이르렀다. 때마침 군대해산이 강행되매 해산병들이 의병 투쟁에 합세함

으로써 1,000여 명에 달하는 대부대를 조직하게 되었다. 노병대는 대장에 김운로를 추대

하고 보은군을 공격하여 일본인 2명을 사로잡고, 상주 청계사로 진을 옮겼다. 그때 일본군

의 급습을 받고 청주 미원으로 패주하였다. 그곳에서 다시 적 5명을 사로잡았다. 노병대는 

성주에서 일본군 10여 명을 사로잡았다. 이처럼 노병대는 충북 보은·청주, 경북 상주, 경

남 거창·안의, 전북 무주 등지에서 항일전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08년 6월 15일(음력)

에 보은의 관주점(冠酒店)에서 일본군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일본군은 그의 한쪽 눈까지 

빼버리는 악형을 가하였고, 공주지방법원에서 유배 10년형을 선고하였다. 그는 옥고 끝에 

1911년 이른바 은사령에 따라 풀려나왔으나 다시 의병을 모으며 항전을 계획하였다. 그러

던 중, 1913년 3월에 다시 붙잡혀 15년형을 받고 대구감옥에 투옥되었다. 그는 자결을 결

심하고 28일간의 단식 끝에 순국하였다.41)

김반석(金盤石, 1879~미상)은 경북 의성 사람으로 박연백(朴淵伯) 의진에 가담하여 경북 

청송·안동·의성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박연백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각 지역에 격문을 보

      40)

      41)

판결문(1908. 9. 7. 대구지방재판소)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435~436쪽.

판결문(1908. 9. 14. 대구지방재판소)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3,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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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병을 모아 공산에서 기병(起兵)한 뒤, 1906년 7월 1일 일본군 수비대와 최초로 교전하

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여 갔다. 이후 경북 의성·의흥·영천·청송 등지로 옮겨다니며 

야간 기습 공격으로 일본군을 토벌하여 갔다. 김반석은 박연백 의진에서 종군하면서 1907년 

8월 무렵 동료 의병들과 함께 경북 안동군 송제동 재곡(齋谷)에 있는 김파총 집에서 군량미

를 징발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영천의 정용기 의진과 합세하여 경북 경주군 죽지면 입암

리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격전을 벌였다. 그 해 11월 25일에 박연백 의병장의 지휘 아래 100

여 명의 동료 의병들과 함께 경북 의성군사무소와 일본군 헌병분견소를 습격하였고, 12월 

23일에는 경북 청송군 월매동에서, 그리고 12월 25일에는 의성군 삼산면 진목동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교전하는 등 맹렬한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후 그는 강진수(姜鎭秀)와 서

주일(徐周一) 의진으로 들어가 1908년 음력 7월에 경북 의성군 옥산면 광전동에서 군자금을 

징발하는 등 의병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체포되어 1908년 9월 21일에 대구지방재판

소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오히려 1908년 10월 13일에 대구공소원에서 징역 15

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심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15년형의 옥고를 치렀다.42)

배선한(裵善翰, 1883~1961)은 경상북도 진보군 동면 출신이다. 그는 같은 동면 출신의 윤

학이(尹學伊)·신낙선(申洛先), 영덕 출신의 강근이(姜根伊), 봉화 출신의 신태용(申泰用) 등

과 함께 신돌석 의진에 참가하여 활동하였다. 배선한은 1906년 음력 3월에 신돌석 의병에 

참가하여 50명의 의병들과 함께 영양읍을 공격하여 무기고를 점령하고 다수의 무기를 빼앗

았다. 4월에는 130명의 병력으로 청송읍을 공격하였으나 일본군 수비대의 공격을 받고 패하

여 귀가하였다. 이듬해인 1907년에 신돌석 의진에 다시 들어가 5월에 흥해, 영해, 진보 일대

에서 일본수비대와 싸웠다. 영양, 평해, 청송 일대에서 일군과 싸우다가 1908년 6월에 체포

되었다. 배선한은 1908년 9월 28일에 대구지방재판소에서 15년의 징역형, 윤학이와 신낙선

은 10년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강근이와 신태용은 무죄를 선고받았다.43)

최산두(崔山斗)는 경북 흥해 출신으로 의병장 최세윤의 아들이다. 그는 흥해군 일대에서 

군수품 모집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는 1908년 3월부터 오두안·오문석·김학림 등과 함께 

흥해군의 이호동과 우각동, 강호곡, 그리고 청하군 죽장면 감곡동 일대에서 군수품을 모집

      42)

      43)

판결문(1908. 9. 21. 대구지방재판소, 1908. 10. 13. 대구공소원 판결문).

판결문(1908. 9. 28. 대구지방재판소)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439~4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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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1908년 9월 30일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종신 징역형을 받았다.44)

구성집(具聖執, 1876~1909.2)은 경북 의성 사람이다. 1906년 9월 12일 무렵 김동산(金東

山) 의병장 휘하에서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경북 봉화군·강원도 삼척군 등지에서 의병 활동

을 하다가 같은 달 25일 무렵에는 삼척군 개산동 윤천총(尹千總)과 이학서(李學瑞)로부터 각

각 군자금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이듬해인 1907년 7월 무렵에는 성익현(成益賢) 의병장 휘하

에서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동지 200여 명과 함께 경북 울진군 내에서 활동하였고, 또 삼척

군 죽변동 해안에 있는 일본 어선을 공격하여 일인 하야노(早野菊松) 외 2인을 총살하고 군

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같은 해 8월 5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는 울진군 석호

리 박명칠(朴明七)과 삼척군의 김자율(金子律)·이도장(李都長)·김자현(金子賢)의 집에서 

각각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었다. 그 후 1908년 10월 7일에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소위 

살인 및 강도죄로 교수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1909년 2월 2일에 경성공소원에서 기각

되어 순국하였다.45)

김윤황(金允璜, 1886~1908.12)은 경북 상주 사람이다. 1903년 9월 경북 청도군 팔조령에서 

김문진(金問辰)·김곤이(金坤伊)·김향군(金香君)·소춘화(蘇春和) 등과 함께 일본인 이노

우에(井上俊太郞)를 살해하였고, 1904년 6월에서 1905년 10월 사이에는 탁영조(卓永祚)·

이 아무개(李某)·천생이(千生伊) 등과 함께 자인군에서, 그리고 1906년 5월에는 여두명(呂

斗明)·이도신(李道信)과 함께 경주군에서 각각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그 후 1908년 3월 13

일에서 5월 18일 사이에도 이봉상(李鳳祥)·남방우(南方祐)·이봉우(李鳳祐)·이남산(李南

山)·이해문(李海文) 외 여러 명과 함께 경주군·신녕군·경산군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

며 활동하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1908년 10월 9일에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소위 강도·

살인죄로 교수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08년 10월 31일에 대구공소원에서 기각되자 다시 

상고하였지만 같은 해 12월 2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순국하였다.46)

정흥대(鄭興大, 1860~1909.2)는 경북 문경 사람이다. 1907년 음력 7월 29일에 이인영(李

麟榮) 의병장의 휘하로 들어가 부하 80여 명과 함께 경북 상주·문경 등지에서 활약하였고 

같은 해 음력 8월 1일 무렵에는 의병 30여 명과 함께 문경 읍내에 돌입하여 친일순검 박시영

      44)

      45) 

      46)

판결문(1908. 9. 30. 대구지방재판소).

판결문(1908. 10. 7. 대구지방재판소)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520~521쪽.

판결문(1908. 10. 9. 대구지방재판소) ; 편찬위원회, 앞의 책, 458∼4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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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時永)·박세진(朴世鎭) 집에 방화하여 모두 불태우고 체포되었다. 그 후 1908년 10월 19

일에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소위 폭동 및 방화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공소(公訴)

로 1909년 2월 9일에 대구공소원에서 교수형이 확정되어 순국하였다.47)

고윤한(高閏韓, 1870~미상)은 경북 용궁 사람이다. 고윤한은 1907년 7월 이인숙(李寅肅) 

등 의병 60여 명과 함께 의병 자금 확보를 위해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서 엽전 200냥을, 9월

에는 이인숙과 함께 강원도 강릉군 중계면에서 엽전 100냥을 군자금으로 징수하였다. 1908

년 6∼7월에는 봉화군에서 의병 자금을 징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병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체포되어 1908년 10월 16일에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징역 15년을 받아 옥고

를 치렀다.48)

권석규(權錫奎, 1884~미상)은 경북 순흥 사람이다. 김성운(金成雲) 의진에 가담하여 경

북 영양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권석규는 1907년 10월에 김성운 의병장의 명령에 따라 금

전·곡식 및 기타 물품 징발 명령서를 가지고 경북 영양군 일대에서 군자금 및 군수품 수

합 활동을 벌였다. 그는 20여 명의 동료 의병들과 함께 영양군 수비동에서 군수품을 징발

하였고, 같은 군 계동에서는 군량미를 징발하였으며, 같은 군 문암동에서도 미곡 및 군자

금을 징수하였다. 그러다가 체포되어 1908년 11월 30일에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종신 징역

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49)

김문오(金文五, 1874~미상)는 경북 영해 사람이다. 유시연 의진에 가담하여 경북 안동 일

대에서 활약하였다. 유시연 의병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을미의병에 참여하여 권세연(權世

淵)의 부하로서 활동하였고, 1905년 이후 다수의 의병을 모집하여 일월산을 중심으로 한 영

남의 동북부에서 유격전을 벌이며 일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의병장이었다. 김문오는 유시

연 의진에서 종군하면서 1907년 음력 12월 18일부터 1908년 1월 말까지 동료 의병 33명과 

함께 권총을 휴대하고 경북 안동군 임동면 마령, 같은 면 노곡과 임북면 잔루동 등 3개 처에

서 3차례에 걸쳐 일본군과 교전하였고, 특히 이 때 척후 정찰병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다가 

체포되어 1908년 12월 25일에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징역 7년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1909년 

      47)

      48)

      49)

판결문(1908. 10. 19. 대구지방재판소) ; 편찬위원회, 앞의 책, 455·483~484·504쪽.

판결문(1908. 10. 16. 대구지방재판소) ; 편찬위원회, 앞의 책, 342~343쪽.

판결문(1908. 11. 30. 대구지방재판소) ; 편찬위원회, 앞의 책, 4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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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에 대구공소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50)

장학이(張鶴伊, 1881~1909.3)는 경북 상주 사람이다. 1907년 음력 9월 30일 박연백(朴淵

伯) 의진에 가담하여 경북 의성군(義城郡) 일대에서 수십 명의 동료와 함께 총기 20여 정을 

휴대하고 군자금 모집과 밀정 김명준(金明俊)을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08년 음

력 6월 이토옥(李土玉) 의진에 가담한 후 부하 8명 등과 함께 총기 7정을 휴대하고 의성군 

사곡면과 채동면 등지에서 마포(麻布) 3필·목면 1필·돈 3관 등의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피체되었다. 1909년 1월 18일에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소위 살인 및 강도죄로 교수형을 선

고받아 항고하였으나 3월 6일 대구공소원에서 기각되고 3월 23일 대심원에서 형이 확정

되어 순국하였다.51)

김재수(金在水, 1877~1909.3)는 경북 청송 사람이다. 1907년 10월 15일부터 12월 5일 사

이에 박연백(朴淵伯) 의병장 휘하에서 소모장으로 활동하고 박연백 의진 30여명과 함께 경

북 신녕군·안동군·청송군 일대에서 정진사(鄭進士)·권대방(權大房)·김명원(金明元)·김

연전(金延前) 등으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었다. 그 후 1909년 1월 19일에 대구지

방재판소에서 소위 강도죄로 종신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그해 3월 4일에 대구공소원

에서 교수형으로 형이 변경되어서 고등법원에 상고했지만 같은 해 4월 8일에 기각, 형이 확

정되어 순국하였다.52)

권계홍(權桂洪, 1871~1945)은 경북 안동 사람이다. 1905년 을사조약 늑결 이후 박인화(朴

仁和) 의병진에 가담하여 안동·영양·봉화 등지에서 3년 동안 일군경과 항전을 벌였다. 그

는 동료들과 함께 총검으로 무장하고 안동 및 영양 관내의 경찰주재소를 습격하는 등의 활동

을 벌였으나 1908년에 체포되었다. 그는 1909년 1월 27일에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소위 폭동 

및 내란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3월 27일에 대구공소원에서 기각되어 옥

고를 치렀다.53)

강운학(康雲鶴, 1881~1964)과 강준학(康俊鶴, 1887~1964)은 경북 봉화 출신으로 형제간

이다. 강운학은 동생 강준학과 함께 이강년(李康秊) 의병 부대가 경북 지역을 거점으로 일

      50)

      51)

      52)

      53)

판결문(1908.12. 25. 대구지방재판소)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483쪽.

판결문(1909. 1. 18. 대구지방법원) ; 편찬위원회, 앞의 책, 485∼487쪽.

판결문(1909. 1. 19. 대구지방재판소) ; 편찬위원회, 앞의 책, 488~489쪽.

판결문(1909. 1. 27. 대구지방재판소) ; 편찬위원회, 앞의 책, 467~470·4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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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군과 전투를 벌일 때, 1909년 음력 3월에 봉화의병장 정경태(鄭景泰)의 휘하에 들어가 봉

화·영월·울진 등지에서 8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중과부적으

로 후퇴, 피신하던 중 함께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이들은 1909년 8월 30일에 대구지방재판

소에서 소위 폭동죄로 각각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54)

금달연(琴達淵, 1874~1914)은 순흥에서 살았으며 본적은 봉화이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

래 국운이 날로 기울고 일본인의 횡포가 심해지자 1905년에 영주에서 김낙임(金樂任)과 함

께 의병을 조직하여 의병장이 되어 활약하였다. 1907년에 순흥의 일 헌병분견소(日憲兵分遣

所)를 비롯하여 인근의 일본군과 접전하였다. 그 때 문경 사람 이강년(李康秊)이 의병을 일으

켜 경기도 충청도 일대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1907년 음력 8월에 휘하의 포군 수십 명을 거

느리고 이강년의 중군장 김상태(金尙台)의 진중으로 찾아갔다. 금달연은 이강년을 만나 “달

연이 김백우(金白愚) 선생께 몸을 바친 지 해가 넘었사온대, 지금 백우 선생의 명으로 감히 

뵈오니 죽이건 살리건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였다. 이강년은 도독장(都督將) 이만원(李萬源)

을 불러 별초종사(別抄從事)로 임명케 하였다. 1908년에 이강년의 종사부에서 활약하다가 

이강년이 체포된 후에는 김상태와 함께 의병을 수습하고 그 선봉장이 되어 영주·단양 일대

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며 많은 전과를 올렸다. 1909년 7월에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대구지방

재판소에서 종신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 1914년 10월 21일에 옥사 순국하였다.55)

이규성(李圭成, 1870~1949)은 경북 흥해군 기계면 출신이다. 1907년 음력 10월에 정환직

(鄭煥直) 의병장이 이끄는 산남의진에 들어가 경북 흥해 지역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1912년에 체포되어 1912년 3월 4일에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56)

박성도(朴成道, 1874~1910)는 경북 청송군 현내면 출신이다. 그는 1907년 9월 정용기 의

진에 들어가 청하군 분파소 공격에 가담하였다. 1908년 7월에 청하군 사령을 죽인 일로 체

포되어 1910년 4월 29일에 대구지방법원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순국하였다.57)

      54)

      55)  

      56)

      57)

판결문(1909. 8. 30. 대구지방재판소) ; 편찬위원회, 앞의 책, 502쪽.

판결문(1908. 10. 29. 대구지방재판소) ; 『대한매일신보』 1907. 5. 12.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 536쪽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

사자료집』 1, 244~245·299쪽.

판결문(1910. 8. 22. 대구지방재판소)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 548~549쪽.

판결문(1910. 4. 29. 대구지방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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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흥곤(尹興坤, 미상~1910)은 경북 청하군 소천면 출신이다. 1907년 정환직 의진에 가담

하여 경북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그는 정환직의 명령에 따라 동지 백 수십 명과 함께 총과 칼

을 휴대하고 1907년 10월 29일에 경북 흥해군 읍내에 들어가 우편취급소를 습격하여 일본인 

소장 이치하라(市原爲太郞) 가족을 처단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보관한 300여 원을 군자금으

로 노획하고 근처에 있는 경무분파소 및 기타 13동의 집을 방화 소각시켰다. 같은 해 11월 3

일에도 신령군 읍내에 들어가 군청에서 총 백 수십 자루를 탈취하고 경무분파소 및 친일 순

검의 집을 소각하였고, 같은 달 4일 무렵에는 의흥군 읍내에 들어가 경무분파소에서 총 수백 

자루를 탈취하고 분파소 및 순검 주택 3동을 소각시켰다. 1909년 12월 28일에도 그는 김수

곡(金水谷)·김일원(金日元) 등과 함께 총칼을 휴대하고 의성군 점곡면 서변동에서 군수품을 

징수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에 의해 체포되어 1910년 8월 22일에 대구지방법원에서 ‘불온조

직활동 강도방화파괴’죄로 교수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9월 20일에 대구공소원에서 기각

되어 동지 김수곡·김일원과 함께 교수형을 받아 순국하였다.58)

최세윤(崔世允, 1867~1916)은 경상북도 흥해 출신이다. 자는 성집(成執·聖執), 호는 농

고(農膏)이다. 어려서부터 한문을 수학하였으며, 특히 병서를 즐겨 읽어 정통하였고, 성품이 

청렴 강직하여 절의를 숭상하였다. 흥해군의 형방서기를 역임하였으며, 1894년 동학농민전

쟁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1896년 전기 의병시 안동의병장 김도화(金道和) 의진에 입진하여 

아장으로 활약하였다. 그 후 고향에서 후학을 교육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이후 정용기

(鄭鏞基)가 의병을 봉기하고 이한구(李韓久)를 파견하여 거의할 것을 요청하므로 자신이 병

중에 있었고 부인도 임신 7개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국의 결단으로 산남의진에 참여하였

다. 그는 의병장 정용기와 정환직이 연이어 순국하자 1908년 2월에 부장 이세기(李世紀)·

정순기(鄭純基) 등에 의해 보현산 속에서 제3대 대장으로 추대하였다. 의병장이 된 그는 중

군장에 권대진(權大震), 참모장에 정내의(鄭來義), 소모장에 박완식(朴完植) 등을 임명하고, 

전군을 인솔하여 흥해·청하·청송·영해·영천·의성 등지에서 활동하며 적을 습격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의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고립되어 부득이 의진을 해산하고 

재기를 준비하였다. 일본군은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다액의 현상금을 걸고 수사망을 펼쳤다. 결

      58) 판결문(1912. 3. 4. 대구지방재판소) ; 배용일, 「산남의진고-정환직, 정용기 부자 의병장 활동을 중심으로」, 『논문집』 6, 포항실업전

문대학,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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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1908년 7월에 영일군 장기면 용동에서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대구로 압송되었다. 1911년 11

월 15일에 대구지방재판소 형사부에서 10년의 징역형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12월 12일에 대

구공소원 형사부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경성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수감된 뒤 그곳에

서 제공하는 음식은 일체 거절하고 부인이 넣어 주는 사식만으로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희

망이 없음을 깨닫고 그 사식마저 거절하고 단식 항쟁하다가 1916년 8월 옥중에서 순국하였다.59)

이상으로 이 책에 판결문을 수록한 의병의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중·후기 의병기 영남의병장 현황

      59) 판결문(1911. 11. 15. 대구지방재판소) ; 『산남창의지』 하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 1972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2·3, 1970·1971 ; 배용일, 앞의 논문, 1982.

번호 이름 출신지 형량 판결일 의병장 활동지역 관리번호 포 상

1 조준용 영양 교수형
1907.02.05 신돌석 영양, 진보 1147

애국장

2 이창영 영양 교수형 -

3 박기운 흥해 유15년 1907.09.04 정용기 영천, 경주 1147 애국장

4 최경연 지례

유7년 1908.08.29 박계장 지례 1151

애국장

5 김술이 지례 -

6 오경명 지례 -

7 김완수 영양 유10년
1908.09.07 성익현 안동, 영양 1151

애국장

8 이학이 영양 유3년 -

9 노병대 상주 유10년 1908.09.14 노병대 보은, 상주 940 독립장

10 김반석 의성

징10년 1908.09.21

박연백 청송, 의성, 안동 1151 애국장
징15년

1908.10.13

1908.10.29

11 배선한 진보 징15년

1908.09.28 신돌석 영해, 영양, 울진 1151

애국장

12 윤학이 진보
징10년

-

13 신낙선 진보 -

14 최산두 흥해 종신 1908.09.30 최세윤 (포항)흥해 1151 애국장

15 구성집 의성 교수형

1908.10.07

성익현 봉화, 삼척, 울진 1155 애국장

1908.11.07

1908.12.01

1909.02.02

19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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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출신지 형량 판결일 의병장 활동지역 관리번호 포 상

16 김윤황 상주 교수형

1908.10.09

하양, 경주, 경산 1152 애국장1908.10.31

1908.11.28

17 정흥대 문경 교수형
1908.10.19

이인영 문경, 상주 1155 애국장
1909.02.09

18 고윤한 용궁 징15년 1908.10.26 봉화 1152 애국장

19 권석규 순흥 종신 1908.11.30 김성운 영양 1152 애국장

20 김문오 영해 징7년
1908.12.25

유시영 안동 1155 애국장
1909.02.13

21 장학이 성주 교수형

1909.01.18

박연백 의성, 의성 11561909.03.06

1909.03.23

22 김재수 청송

종신 1909.01.18

박연백 의성, 청송 1156 애국장
교수형

1909.03.04

1909.04.08

23 권계홍 안동 징3년 1909.03.27 박처사 안동, 영양 692 애족장

24 강준학 봉화
징5년 1909.08.30 정경태 봉화 1159

애국장

25 강운학 봉화 애국장

26 금달연 순흥 종신형 1909.10.29 이강년 영주, 문경 1161 독립장

27 박신촌
(박성도)

청송 교수형

1910.04.29

정용기 (포항)청하 1165 -1910.05.24

1910.06.09

28 윤흥곤 청하

교수형

1910.08.22

정환직
(군위)의흥
영덕, 의성

1541

독립장

29 김일원 영덕 1910.09.20 독립장

30 김수곡 신녕 1910.10.07 독립장

31 최세윤 흥해 징10년
1911.11.15

최세윤 흥해, 청송 1173 독립장
1911.12.12

32 이규성 흥해 징2년6월 1912.03.04 정환직 (포항)흥해 1176 애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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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외에도 「판결문」은 있지만 이 책에 편철하지는 못하였음에도 활동상이 두드러진 의병

장의 활동상을 소개하기로 한다.

김대규(金大圭, 1878~1907.11.21)는 경상북도 예안 출신이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격

분함을 금치 못하고 11월 17일에 청송의 주치와 울산의 불영사에서 경상도와 강원도 일대의 

지사들과 회합하여 의거를 결의하였다. 이들은 동지 규합을 호소하는 격문을 지어 살포하여 

의병 500명을 모병하였다. 1906년 2월에 영양 입암 교동(橋洞)의 자택에서 의진의 부서를 

확정하고, 김대규는 도포장(都砲將)에 피선되었다. 그 후 진보 오누지 작전에 참전하였다. 

이 때 의병 탄압의 책임자인 일본 헌병 무토(武藤)을 비롯한 일본군 수십 명을 사살하는 전과

를 올렸다. 1906년 5월에 울진 죽변 왜관 전투에서 일본군과 접전하여 크게 물리쳤다. 8월에

는 잔류 병력을 정비하고 의병대장으로 추대되었다. 의병장이 된 김대규는 휘하의 병사들을 

훈련시켜 전력을 보강하여 전투에 대비하였다. 10월에 이르러 병왕동(屛王洞)에서 출동한 일

본군을 맞아 격전을 전개하였으나 역부족으로 적에게 사면이 포위되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야음을 틈타 물속으로 뛰어들어 수영으로 간신히 탈출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 

후 안동 임동면 대곡 일대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하였다. 의진의 치열한 방어전에 견디지 못

한 일본군은 산악지대에 불을 놓는 방화 작전으로 대처하였다. 결국 김대규는 불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1907년 11월 21일에 순국하였다.60)

김병일(金炳一, 1886~1914.2)은 경북 봉화 사람이다. 일제가 조국을 강점하자 경북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군경에 손해를 입히며 활동하다가 1911년 음력 6월 20일에서 9월 11일 사이

에 김영수(金永壽)·사문성(史文成) 외 여러 명과 함께 강원도 삼척군과 경북 소천면 일대

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였다. 1912년 5월 30일에서 7월 18일에도 성병태(成炳台) 외 

여러 명과 함께 경북 안동군과 봉화군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고, 그 사이 7월 10일에는 일

본인에게 협조한 봉화군의 여일구(余一九)·안봉순(安鳳順)·김유백(金有伯) 등 3인의 집

에 방화하여 그들을 응징하기도 하였다. 그 후 1913년 3월 28일에서 5월 6일에도 역시 성

병태 등과 함께 강원도 삼척군·봉화군·울진군 등지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가 체

포되었다. 1913년 12월 13일에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강도 방화·강도 상해 및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1914년 2월 18일에 경성복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형

      60) 김의환, 『항일의병장열전』, 정음사,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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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61)

김종철(金鍾鐵, 1880~1917)은 경북 봉화 사람이다. 1907년 8월경 강원도 인제에서 박화

암을 의병장으로 추대하고, 관포수 등 100여 명의 의병을 모집하여 의병 활동을 시작하였

다. 그는 1908년 2월 무렵 일본군 양양수비대에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는 강릉으로 압송 도

중 탈출하여 위기를 벗어났고, 이후 강원도 정선·삼척, 경북 봉화 등지에서 은둔 생활을 하

면서 재차 거병의 기회를 노렸다. 그러던 중 일제의 무자비한 의병 탄압, 특히 1909년 9월부

터 10월까지 전개된 이른바 ‘남한대토벌작전’을 목격하고는 분개하여 재차 거의를 단행하였

다. 그는 동지들을 규합하여 의병 부대를 조직한 후, 친일 관리 및 밀정 등 부일배(附日輩)를 

처단하여 민족 정기를 선양하는 한편 투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군자금품 수합 활동을 벌

였다. 1910년 음력 3월 10일에 김문도(金文道)와 김중삼(金仲三) 등 부하 의병들과 함께 강원

도 인제군 내면 소한리에 살던 친일 면장 김시원(金時元)을 처단하려 하였으나, 출타 중이므로 

그의 집을 소각하였다. 같은 해 음력 5월 30일에는 김국서(金國瑞) 등 부하 의병 4명과 함께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에 살던 일진회 회원 엄윤문(嚴允文)을 총살, 처단하였다. 그리고 

1913년 음력 11월 15일에는 이종서(李鍾西) 등 부하 의병 3명과 함께 강원도 강릉군 연곡면 

퇴곡리에서 군자금과 군수용품을 징발하였다. 또 1915년 5월 8일에는 김종근(金鍾根)·장명

수(張命壽)·김원실(金元實)·정대성(鄭大成)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에서 군자금을 징

수하였다. 아울러 같은 해 6월 6일에도 위의 의병들과 함께 연곡면 장천리에서 의병 활동을 

밀고한 박군팔(朴君八)을 총살, 처단하기도 하였다. 또한 같은 해 8월 11일에도 김용원(金熔

源) 및 위의 의병들과 함께 연곡면 송천리 이치령에서 군자금을 거출하는 등 의병 활동을 계

속하였으나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1916년 11월 29일에 경성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됨

에 따라 1917년 4월 19일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하였다.62)

남석인(南錫仁, 1878~1907)은 경상북도 청송의 농민이다. 1906년 정용기 의진에 들어가 

서종락(徐鍾洛)·남석구(南錫球)·임중호(林中虎)·심일지(沈一之) 등과 함께 청송 지역에

서 의병 활동을 하였다. 남석인은 영천으로 정용기를 방문하였는데, 이미 정용기는 기밀이 

      61)

      62)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555∼562쪽.

『조선총독부관보』(1917. 4. 24) ; 편찬위원회, 앞의 책, 290∼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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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되어 체포된 후였다. 다만 정용기의 사촌인 정사홍(鄭士弘)이 의병 30명을 거느리고 있

을 뿐이었다. 남석인은 정사홍과 경주 사람 이운경(李雲景)·흥해 사람 정천여(鄭千汝) 그리

고 남석인의 6촌 되는 남석문(南錫文) 등과 함께 1906년 음력 4월에 거의하고 4월 13일에 영

덕 청련사(靑蓮寺)로 들어갔다. 여기에는 이미 경주 사람 이한주(李漢主)가 의병 30명을 거

느리고 와서 절에 머물러 있었다. 본래 이한주는 정용기 의진의 중군이었으므로 합진할 것을 

결정하고 부서를 다시 정하였다. 이때 남석인은 포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의진을 정비한 후 4

월 26일에 의병 80명을 거느리고 경주로 향하였다. 그날 정오에 영덕 적암지(赤巖地)에 이르

렀을 때 경주 진위대 병정 30명이 총을 쏘며 내습해 왔다. 역부족으로 의진을 해산하고 옥동

(玉洞)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병사들을 타일러 해산시키고 다음날을 기약하였다. 그는 정용기

가 재기한 후에 군사 30명을 모집하여 영천 거동사(巨洞寺)에 머물면서 독자적으로 청송·

흥해 등지의 민가를 다니면서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1907년 6월에 청하의 하옥계에서 일본

군의 공격을 받고 은신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6월 20일에 체포되고 말았다. 재판 결과 

종신 징역에 처해졌으나, 끝내 옥중 순국하고 말았다.63)

박수길(朴水吉, 1880~1908)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경남 삼가군 일대에서 의병장으로 활

동하였다. 박수길은 1908년 6월에 경남 삼가군 일대에서 김팔용(金八龍) 등 30여 명의 의병

을 이끌고 삼가군 중촌면 덕지면 일대에서 활동하면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1908년 

8월 1일에 진주의 성내2동에서 김팔용 등과 함께 숙박하던 중 일본 순사 3명과 한인 순사 4

명에 의해 체포되었다. 박수길은 진주지방재판소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아 그 해 10월 10일에 

대구복심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순국하였다.64)

조운식(趙雲植, 1873~1910)은 경북 상주 사람이다. 1909년 음력 7월에 경북 풍기에서 기

의하여 부하 수백 명의 총대장이 된 후 한봉서(韓奉西)·박황성(朴璜成)·이인만(李仁萬)·

김용태(金龍泰) 등을 부장(部將)으로 하여 고유문을 작성, 각처에 배포한 뒤 의병을 모집하였

다. 같은 해 7월 중에는 충북 보은군·청주군 등지에서 면장 이상락(李相洛) 외 3명으로부터 

각각 군자금을 모집 하였다. 1909년 음력 8월에는 의병 30여 명을 인솔하고 경북 상주군 화

북면에서 밀정 정화춘(鄭化春)·김경모(金京模) 등을 처단하였으며 같은 달 영천군 주막에서 

      63)

      64)

편찬위원회, 앞의 책, 427쪽.

판결문(1908. 10. 10. 대구공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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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500여 명을 인솔하고 머무르던 중 일군의 포위 습격을 받고 교전하다 부하 5명이 전사

하기도 하였다. 1909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회덕·풍기·청산·청주·보은 지역에서 활

약하였다. 같은 해 10월 13일에 러시아에 있는 이범진(李範晋)으로부터 국내의 모든 의병

이 러시아로 모여 무기를 정리한 후 다음해 3월을 기하여 일시에 항거하자는 제의를 받았

다. 그는 한봉서 등 부장 4명 및 부하 350여 명에게 무기를 휴대케 하여 이범진 소재지에 

보낸 후 의병을 더 모집하여 합진하고자 국내에 머무르던 중 같은 달 15일에 충북 영동경

찰서 순사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 후 1910년 2월 14일에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소위 내란죄

로 교수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3월 12일에 경성공소원에서 기각, 형이 확

정되어 순국하였다.65)

      65) 판결문(1910. 2. 14. 공주지방재판소 : 1910. 3. 29. 경성공소원)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528∼536·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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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남지역의 의병전쟁

1) 전기의병

1895년 8월 명성황후가 일제에 의해 시해된 을미사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만행

에 조선인의 분노는 전국적으로 폭발하였다. 을미사변 직후 ‘국수보복(國讐報復)’을 기치로 

한 항일 의병은 1895년 9월에 무과 출신으로 진잠 현감을 역임한 문석봉에 의하여 대전의 유

성에서 처음으로 봉기되었다. 단발령 공포 후 의병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전기 의병기 호남 의병의 활동은 남한 지역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전 해인 1894년에 동학농민전쟁이 전라도 전 지역에 걸쳐 크게 일어났기 때문

이다.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 진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호남 지역의 

농민군이 살해되거나 유이민이 되었다. 그 결과 전기의병기에 호남 지역에서의 의병 투쟁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전기의병기 호남 지역에서는 장성과 나주·광주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기정진의 손

자이며 노사학파의 학통을 계승한 기우만(奇宇萬)은 고향인 장성에서 기삼연·고광순 등과 

거의하였다. 기우만은 1895년 8월 을미사변의 비보를 접하고 통곡하며 짚자리에서 잠자고 

창을 베개로 삼는다는 거의를 결심하였다. 이윽고 11월에 단발령이 내리자 각지에 통문을 보

내어 거의에 참여할 것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면 신자(臣子)된 자로서 와신상담(臥薪嘗膽)해야 할 시기인데 한 사람도 목욕재

개하고 적을 치자고 청하는 자 없으며, 상감을 협박한 변은 바로 곧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가 죽는 

날인데 내신(內臣)은 용감하게 나서서 업신여김을 막다가 죽은 자가 없고, 외신(外臣)은 서로 임금의 

본의 아닌 명령을 받들어 오직 머리깎기만 독촉하고 있으니 이러고도 나라에 사람이 있다 하랴. 이같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짐승 발굽과 새 발자국이 날로 모여들어 문명국이 변해 야만이 되어도 괴이할 

것 없다는 것이다.66)

또한 기우만은 고종에게 상소하여 적을 토벌하고 원수를 갚을 것과 단발령을 환수하여 옛 

법도를 회복시킬 것을 주청하였다. 기우만은 유인석의 격문을 받고 의병을 일으킬 것을 결의

      66) 기우만, 「격문」, 『송사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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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유인석의 제천의병의 소식이 장성에 까지 도달하자 기우만 역시 각지에 격문을 띄워 

의병을 일으켰다. 그 격문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임금께서 먼지를 무릅쓰고 계시니 시일을 천연해서는 안 된다. 역당이 목숨도 생하여 근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음에랴. 천안(天顔)의 한 방울 눈물 자국은 천만 신하의 간담이 무너져도 속죄할 수 없

고, 옥지(玉趾)의 두어 걸음 파천 길은 억조 백성의 뼈가 가루되어도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67)

기우만은 고광순·기삼연·김익중·이승학·기주현·고기주·양상태 등과 장성의 향

교에서 창의하였다. 이때 기우만은 각읍의 아전과 군교들에게 통문을 보냈으니 재력과 군

사력을 갖춘 이들이 우선적으로 초모(招募)의 대상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나주부에서도 기우만의 통문을 받고 양반 유생과 이족(吏族)을 중심으로 창의에 적

극 호응하여 1896년 2월 1일에 나주향교에서 의병을 결의하였다. 다음날 이들은 사과(司

果) 이승수와 유생 나경식의 추천에 의하여 전 주서 이학상이 회맹의 장이 될 만하다 하여 

의병장으로 추대하였다. 이들은 이와 같이 거의한 후 통문을 지어 기우만에게 보내 거의

의 뜻을  밝혔다.68) 기우만은 나주의병의 초청에 응하여 200여 명의 의병을 모집하여 2월 

11일에 나주부로 들어갔다.

이학상은 전직 관료로 반 동학적 입장을 견지했던 인물이다. 이때 동학 진압에 공을 세워 

해주 군수에 임명된 정석진과 담양 군수에 임명된 민종렬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나주의병

은 조직된 것이다. 이러한 나주의병의 조직에 나주부 관찰사는 도피하였으나 참서관 안종수

는 거의를 저지시키고자 시도하였으나 2월 9일에 나주의 아전과 군교들에게 피살된 바 있다. 

기우만의 나주 입성은 이러한 분위기에 나주의병들에게는 큰 힘이 되기에 충분하였으며, 이

에 기우만을 총대장에 추대하기에 이르렀다. 2월 13일의 일이었다.

나주의병의 활동이 기반을 잡게 된 2월 22일에 기우만은 인근에 다시 통문을 띄워 광주에 

집결할 것을 통고하고 자신도 부대원을 이끌고 광주로 이진하였다. 기우만은 광주향교를 본

부로 하는 광산회맹소를 설치하고 의병을 초모하였다. 고향인 장성으로 향하지 않고 광주로 

이진하게 된 것은 광주가 전남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서 

      67)

      68)

기우만, 「격문」, 『송사집』 12.

이병수, 「금성정의록」, 『독립운동사자료집』 3,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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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만은 광주부를, 이학상을 중심한 나주의병은 나주부를 장악하는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전주 진위대 중대장 김병욱에 의해 해남 군수 정석진과 담양 군수 민종렬이 체포되

었다. 관군의 나주의병에 대한 처벌은 가혹하였다. 정석진이 체포되어 그해 3월 10일 현지에

서 살해되었으며, 김창균과 그의 아들 김철현, 그리고 영광의 향리 정상섭도 처형되었다.69) 

이처럼 나주의병은 관군에 의해 무참하게 진압되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기우만은 선유사 

신기선이 고종의 칙유를 전달하자 그해 4월 의병을 해산하기에 이르렀다. 황현은 기우만의 

의병 해산을 정석진의 처형과 관련하여 그가 자신에 해가 올 것을 두려워하여 의병을 해산하

였다고 비판적으로 기록하였다.70) 선봉장 기삼연은 이에 항거하여 장성으로 돌아가 의병의 

재기를 도모하였으나 전주 진위대에 체포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71)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나주의병은 나주의 향리층이 주도하였으며, 참서관 안종수를 처

단하고 나주부를 장악하였다. 기우만 의병은 나주의병에 합세하여 활동하였다. 이들은 일본

의 구축과 개화 정책의 반대, 그리고 국왕의 환궁을 주장하였다. 이들 의병은 고종이 환궁한 

후 내린 해산 명령에 따라 의병을 해산하는 이념적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2) 중기의병

1904년 2월에 일제는 러일 전쟁을 도발하고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여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배권을 장악하려 하였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의병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 

호남 지역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의진으로 최익현의 태인의병, 양회일의 쌍산의소, 담양 창

평의 고광순 의진 그리고 광양의 백낙구 의진 등이 있다.

 

① 태인의병

임병찬 등 태인·정읍 일대의 유생들은 충청도 정산에 거주하던 최익현을 맹주로 초빙하

여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최익현의 눈물어린 호소에 인근의 유생들이 의병에 자원하였다. 

최익현은 격문을 지어 널리 배포하였다. 그는 격문에서 다음과 같이 역당과 왜적을 죽여 

위험한 국세(國勢)를 건지자고 호소하였다.

      69)

      70)

      71)

홍영기, 「1896년 나주의병의 결성과 활동」, 『이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 하, 1994.

황현, 『매천야록』 건양 원년 병신 정월.

홍영기, 앞의 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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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우리의 종실, 대신, 공경, 문무, 사농공상, 서리, 하인들까지 무기를 가다듬고 마음과 힘을 한 군데

로 모아서 역당(逆黨)을 죽이고 그 고기를 먹고 그 가죽을 깔고 자며, 원수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 씨를 

없애고 그 소굴을 두들겨 부수자. 천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이 없으니, 국세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위험한 고비를 바꾸어 편안하게 만들어서 인류를 도탄에서 건져내자. 믿는 바는 군사(軍士)이니 다만 

적이 힘이 센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히 이에 격문을 돌리니 함께 나라를 구하기에 힘쓰자.72)

태인의병 지휘부는 정읍·순창 일대를 돌면서 의병을 소모하였다. 고용진·양윤숙·채영

찬·김송현 등은 각각 수십 명의 포수를 데리고 합류하였다. 그 결과 봉기한 지 1주일 만에 

포수 200~300명을 포함하여 900여 명의 의병이 집결하였다. 의병장 최익현 밑에는 임병

찬(林炳瓚)을 위시하여 김기술·유종규·김재구·강종회·이동주·이용길·손종궁·정시

해·임상순·송윤성·임병대·이도순·최종달·신인구·최제학 등이 있어 우익장, 선봉장, 

후군장, 소모장, 좌우종사, 화포장, 수포장 그리고 서기 등을 맡았다. 이들은 군수품과 무기 

확보를 위하여 각 군을 돌면서 총기와 화약, 군자금 등을 징발하였다. 군사 활동과 훈련을 

위하여 내장사와 순창의 구암사 같은 사찰을 이용하기도 하였다.73) 태인의병은 기병한 다음 

날인 6월 5일에 행군하여 정읍에 들어가 내장사에서 유숙했으며, 6일에는 순창에 들어가 구

암사에서 유숙했다. 8일에는 곡성에 도착하여 격문을 지어 각 지역에 전했다. 10일(음력 윤

4.19)에 순창으로 돌아와 주둔하였다.

태인의병의 활동 소식에 정부와 일제는 진위대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고자 하였다. 6월   

11일 새벽에는 광주관찰사 이도재가 의병의 해산을 요구하는 고종의 해산 칙유를 전달하였다. 

최익현은 이에

내가 상소를 올려 거의의 연유를 아뢰었는데, 소가 만일 상께 도달하면 반드시 비답을 내리실 것이다. 

비답을 받들어 진퇴할 뿐이요 지방관이 지휘할 바가 아니다.74)

라는 뜻으로 회답하였다. 그날 정오 쯤에 일본군이 동북쪽으로부터 공격하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임병찬에서 2개의 기병(奇兵)을 설치하여 맞아 싸우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왜병이 

      72)

      73)

      74)

최익현, 「창의격문」, 『면암집』 권2 잡저.

홍영기, 「한말 태인의병의 활동과 영향」, 『전남사학』 11, 1997, 413~414쪽.

「연보」, 1906년 윤4월 20일(병술). ; 『면암집』 부록 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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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진위대 병력임을 알게 되었다. 전주관찰사 한진창과 순창군수 이건용이 군사를 거느리

고 와서 의병을 공격한 것이다. 최익현은

이들이 왜병이라면 마땅히 사전(死戰)으로 결판을 내야 하나, 이들이 진위대군이면 우리가 우리를 서

로 공격하는 것이니 어찌 차마 그럴 수가 있겠느냐?75)

라 하고 임병찬을 불러 싸우지 말도록 하였다. 이어서 관군에 글을 보내어

너희들이 왜군이라면 당연히 즉시 사전을 하여야 할 것이나 싸우지 않는 것은 동포끼리 서로 죽이는 

것을 나는 차마 할 수 없어서이니 즉시 물러가라.76)

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주군이 포를 쏘아 탄환이 비가 오듯 하였다. 의병은 흩어졌고 정시

해가 총탄에 맞아 절명하였다. 최익현은 의병의 해산을 지시하였다. 진위대는 최익현을 포

함한 13명을 체포하여 서울로 압송하였다. 당시 최익현을 끝까지 사수한 제자들을 ‘12의사’

라고 하는데, 임병찬을 비롯하여 고석진(高石鎭)·김기술(金基述)·최제학(崔濟學)·문달환

(文達煥)·임현주(林顯周)·양재해(梁在海)·조우식(趙愚植)·조영선(趙泳善)·나기덕(羅基

德)·이용길(李容吉)·유해용(柳海瑢) 등이 그들이다.

최익현과 체포된 이들은 서울로 압송되어 6월 18일(음력 윤4.27)에 일본군 헌병사령부로 

끌려가 구금되었다. 정부 관료와의 연루설 및 고종의 밀지설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일제는 

8월 14일(음력 7.8)에 군율위반죄를 적용하여 최익현에게 대마도 감금 3년, 임병찬에게도 대마

도 감금 2년을 선고하였다. 고석진과 최제학은 군사령부 감금 4개월, 나머지 김기술·문달환·

임현주·양재해·조우식·조영선·나기덕·이용길·유해용에게는 태형 100대를 선고하였다.

최익현은 임병찬과 함께 8월 27일(음력 7.8)에 대마도의 이즈하라(嚴原)에 압송되어 위수

영의 경비대 안에 구금되었다. 최익현이 도착하였을 때 대마도에는 이미 홍주의병 9명이 유

배와 있었다. 이들은 홍주의병 유병장 유준근을 비롯하여 홍주의병 9의사라고 불리는 이들

이다. 이들 ‘홍주9의사’는 이미 8월 6일(음력 6.17)에 대마도에 도착하여 이즈하라의 사족수

산소(士族授産所)에 구금되었다. 이들이 구금된 지 20여 일이 지나 최익현이 임병찬과 함께 

      75)

      76)

「연보」, 1906년 윤4월 20일(병술). ; 『면암집』 부록 권4.

「연보」, 1906년 윤4월 20일(병술). ; 『면암집』 부록 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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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유배되어 홍주9의사와 함께 유배 생활을 한 것이다.

최익현이 도착하자 대마도 경비대장이 검은 옷을 입을 것과 단발을 강요하였다. 이에 항거

하여 최익현이 단식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10명도 동참하여 단식 투쟁을 감행하였다. 결국 경

비대장은 2일 만에 자신의 지시를 번복하여 단발과 변복을 강요하지 않게 되었다. 최익현은  

자신들에게 주는 음식 값이 조선에서 오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비로소 식사를 재개하였다. 

최익현은 1906년 12월 4일(음력 10.19)에는 병이 났다. 처음에는 감기였으나 점차 위중하였

다. 12월 20일(음력 11.5)에는 문인 고제학과 최제학이 석방되어 면회를 와서 해어탕(解語湯)

과 소속명탕(小續命湯)을 지어 치료를 하고자 하였으나, 1907년 1월 1일(음력 1906.11.17) 병

고를 이기지 못하고 유배지에서 순국하고 말았다.77)

② 쌍산의소

양회일은 1906년 10월에 전남 화순의 능주에서 쌍산의소를 봉기하였다. 쌍산의소에서는 

1907년 1월에 격문을 발표하고 의병을 모았다. 의병대는 4월 무렵에 능주와 하순을 점령하

였으며, 광주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의병장 양회일을 비롯한 중군장 임창모 등

이 체포되어 지도로 유배되어 고초를 겪었다.

고광순도 1907년 1월에 담양군 창평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고광순 의진의 편제는 다음과 같다.

<고광순 의진 편제>

  의병장 : 고광순                            우익장 : 고광채

  부   장 : 고제량                            참   모 : 박기덕

  선봉장 : 고광수                            호   군 : 윤영기

  좌익장 : 고광훈                            종   사 : 신덕균·조동규

고광순 의진은 1907년 4월에 화순읍을 점령하고 평소 원성이 자자하던 일본인 집과 상점 

10여 호를 소각하였다. 그러나 광주에서 파견된 관군과 교전 끝에 패산하고 말았다.

전남 광양에 은거 중이던 백낙구도 1906년 가을에 의병을 일으켰다. 그는 태인의병의 소

      77) 김상기, 「최익현의 정산이주와 태인의병」, 『충청문화연구』 7, 2011, 9~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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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듣고 합류하기 위해 북상하다가 태인의병의 해산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 의병을 

준비하였다. 그는 1906년 11월에 광양 군아를 점령하고 무기와 군자금을 확보하였으나 구례

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남원의 양한규도 1907년 2월에 의병을 일으켰다. 양한규 의병은 음

력 설날 아침에 남원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러나 양한규가 유탄에 맞아 순국하고 말아 

의병대는 와해되고 말았다.78)

3) 후기의병

1907년 8월 1일에 일제가 한국군을 강제 해산하자 이에 항거한 군인들과 의병이 서로 연합

하여 대대적인 무장 항일전을 벌이게 되었다. 해산된 군인의 항전은 서울의 시위대로부터 시

작되어 원주·강화·홍주·진주 진위대로 확대되었다. 이들은 각기 의병에 가담하여 의병의 

전력을 강화시켰다. 원주 진위대는 특무장교 민긍호의 지휘 아래 병사층을 중심으로 거의하

여 강원도 충북 일대에 본격적인 의병 항쟁을 전개하였다.

후기의병기 호남 의병은 박은식이 이미 지적하고 있듯이 전국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전

개하였다. 일제 군경과의 교전 횟수와 교전 의병 수, 그리고 희생 의병자 수에서도 호남 의

병은 단연 많은 통계를 보인다. 이 시기에 호남 지역의 마을마다 의병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으며 수많은 의병장이 나타났다. 호남 지역 대표적인 의병으로 기삼연의 호

남창의회맹소를 비롯하여 전해산의 대동창의단, 이석용의 호남창의소, 김동신의 삼남창의

소, 그리고 고광순과 심남일·안규홍·문태서 등이 거느린 의병 부대가 있었다.

호남창의회맹소는 기삼연이 1907년 10월에 결성하였다. 여기에는 영광의 김용구와 나주

의 김태원, 장성의 이철형, 함평의 이남규 의병 등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광고문을 발표하여 

친일파의 처단과 세금 납부 거부 등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대한매일신보사 등 언론 

기관에 의병의 활동을 게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각국 공사관에 「포고만국문」을 발표하

여 의병 봉기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호남창의회맹소는 장성과 순창 지역, 영광 나주, 함평 

등지에서 활동하였으나, 1908년 2월에 의병장 기삼연이 체포되어 해산되었다.

대동창의단은 전해산이 조직하였다. 전해산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나주 영광 등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김태원이 전사한 후에 부대원들을 수습하고 

      78) 박민영, 『한말 중기의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01~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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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음력 8월에 부대 이름을 대동창의단이라 하고 독자적인 의병 활동을 하게 되었다. 

선봉장에 정원집, 중군장에 김원범, 후군장에 윤동수, 호군장에 박영근 등을 두었다. 대동창

의단은 1908년 후반부터 의병 활동을 전개하여 다음 해 4월에 부대를 해산할 때까지 300여

명의 규모로 전남 서부 지역인 함평·나주·무안·영광·장성·광주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전

해산은 다른 의병 부대와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전해산은 심남일·조경환 등의 부

대와 연합 작전을 펼치면서 주로 영광의 불갑산과 함평의 석문산 일대를 근거지로 하여 활동

하였다. 이들은 영광의 불갑산 전투, 장성의 동화 전투, 담양의 한재 전투, 함평의 월야 전투 

등에서 전과를 올리며 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의병 부대로 주목받았다. 전해산은 1908년 겨

울 심남일·김영업·오성술 등과 호남의병의 연합조직인 호남동의단을 조직하여 자신이 대

동의병대장이 되어 활동하였다.

호남창의소는 이석용이 조직하였다. 전북 임실 출신인 이석용은 1907년 9월에 진안의 마

이산에서 거의하고 호남창의소라 칭했다. 그의 휘하에는 종사에 전해산과 한사국, 선봉에 

박만화 송판구, 중군에 여주목과 김운서, 후군에 임종묵과 김사범, 그리고 총지휘에 곽자의

와 박갑쇠 등이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임실을 비롯한 전북의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유생들

이었다. 병사층은 농민들과 천민들로 구성되었는데 약 3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은 일본인 구

축, 일본 상품 배격, 일진회를 비롯한 친일 세력 처단, 민폐 근절 등을 담은 14개 조항과 10

개조의 ‘의령(義令)’을 정해 지키도록 하였다. 이들은 진안읍을 공격하여 분파소와 우편물 취

급소 등을 불태웠다. 또한 공전영수원(公錢領收員) 등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나 세무서를 

공격하였으며, 의병의 활동을 정탐하여 보고하는 자위단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일제 

군경의 계속된 탄압으로 이석용은 1909년 음력 3월에 후일을 기약하며 의병을 해산하였다. 

김동신의 삼남창의소, 그리고 고광순과 심남일·안규홍·문태서 등의 활동에 대하여는 다음 

장 의병장의 활동 부분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일본군은 호남 의병의 항쟁이 격화되고 장기전으로 돌입하자 한국 병합의 큰 장애물인 

호남 의병을 속히 종식시킬 목적으로 1909년 9월 1일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호남 

의병에 대한 대학살 작전을 수행했다. 이 군사 작전은 한국임시파견대의 전 병력을 호남 

지역의 의병 진압에 투입하여 호남 의병을 ‘박멸’한다는 계획이었다. 일제는 호남 의병을 탄

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기로 나누어 의병 탄압 작전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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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전라도 지역을 관할하는 남부수비관구의 모든 병력을 임시한국파견대로 교체·

편성하여 의병 탄압 작전에 투입하였다. 임시한국파견대는 현지의 일본 헌병대와 경찰, 

그리고 해군 11정대 등과 공동으로 작전을 전개하였다. 임시한국파견대의 제1연대는 순

창-담양-나주-목포를 연결하는 전남의 서북 지역을, 제2연대는 그 연결선상의 동남 지

역에서 작전을 폈다. 일본군은 1일 전진 속도를 4㎞로 제한하면서 목포-해남 방향으로 의

병대를 압축해갔다. 한편 연안과 도서 지역의 경비와 수색은 11정대를 비롯한 해군이 담당

하여 해안 지역의 의병을 진압함은 물론 의병의 도서 진출을 막기 위하여 군함까지 동원

하였다. 일제는 대포를 탑재한 중무장한 경비선 16척을 건조하여 그중 10척을 전남의 도

서 지역에 집중 배치하였다.

일본군은 이른바 교반적(攪拌的) 방식으로 한 지역을 수색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지역을 

수색하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의병을 살육하였다. 이 작전으로 임창모와 임학규 등 의병장

들이 살해되었으며, 심남일·안계홍·양진여·강무경 등 의병장들이 체포되었다. 전남경

찰서의 보고에 따르면 이 작전 중에 살해된 의병이 420명으로 보고되어 있다.79) 호남 의

병은 일제가 이른바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이라고 부른 호남 의병 대학살 작전에 의해 불과 

40여일 만에 붕괴되고 말았다. 그 결과 한말 의병 역시 대 타격을 입고 의병의 대일항전은 

급격히 쇠퇴하고 말았다.

일본군은 이 작전을 수행하면서 의병만이 아닌 일반 주민들을 살해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

았다. 호남 의병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직접 목격한 황현은 『매천야록』에서

      79)

제1기

제2기

제3기

9월 1일 ~ 15일

부안에서 하동의 선에서 아래로 법성포에서 황제도까지의 지역

9월 16일 ~ 9월 30일

법성포에서 황제도의 선에서 서남해안에 이르는 전 지역

10월 1일 ~ 10일

서남해안 일대의 제 도서

『폭도에 관한 편책』 전남경비발 제2082호, 융희 2년 10월 23일 ;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4,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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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을 그물 치듯 해놓고 순사를 파견하여 촌락을 수색하고 집집마다 뒤져서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으면 죽였다. 그래서 행인의 발길이 끊기고 이웃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의병들은 삼삼오오 도

망하여 흩어졌으나 몸을 감출 데가 없어 강자는 돌출하여 싸워 죽었고 약자는 기어 도망하다가 칼

을 맞았다.80)

라고 기록하고 있음은 이를 말해준다.

이와 같이 후기의병기 호남 의병은 전국 의병을 대표했다고 할 정도로 격렬했다. 그 결

과 일제의 탄압도 가장 강렬했으며 희생자도 많이 발생하였다. 호남의병은 민중 층이 대

거 참여한 특징이 있다. 특히 후기의병기에는 머슴을 중심으로 구성된 ‘안담사리 의병’이 

편성될 정도였다. 따라서 호남 의병은 일제의 축출, 일진회를 비롯한 친일 세력 처단, 일

본 상품의 배격 등과 같은 민족적인 이념은 물론이고, 탐학한 관리의 축출과 같은 반봉건

적인 이념을 동시에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서 호남의병이 동학의 보국안민적인 이념을 계

승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호남의병의 안민적 성격은 의병의 주민 

침탈 행위를 엄단하도록 하였다. 안규홍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의병장을 처단한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호남 의병은 한말 의병 전 기간에 걸쳐 투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주도자 또는 참여자

에서도 농민이나 머슴, 천민 등이 다수 참여한 점에서 의병의 민중성도 나타난다. 이에 따라 

호남 의병은 민족주의 이념 외에도 보국안민적인 동학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는 측면도 발견

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4) 의병장의 활동

① 중기의병기 의병장

중기 의병기 대표적인 호남 의병으로는 최익현과 임병찬을 들 수 있다. 최익현(崔益鉉, 

1833~1907)은 조선 말기 화서학파의 대표적인 유학자이다. 화서학파 중에서는 드물게 문

과 출신으로 대원군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린 강직한 선비이기도 하다. 그는 제주도와 흑

산도에 유배되어 고초를 겪기도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교학 활동도 수행하여 제주도 지역

에서 화서학파의 학풍을 진작시키기도 하였다. 1900년에는 충남의 정산으로 이주하여 청

      80) 황현, 『매천야록』 6, 융희 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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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산·부여 등지에 많은 문인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그중에 이식·곽한일·유준근·

이교헌·송병직 등과 같이 홍주의병에 참여한 이도 있으며, 윤긍주·최은상·최영복 처럼 

태인의병에 참여한 이도 있다. 백관형·유준근 등은 1919년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하여 옥

고를 겪기도 하였다.

최익현은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5적을 토벌할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고, 

1905년 12월에는 노성의 궐리사에서 강회를 열었다. 그는 강회에서 강의를 마치고 일제의 

침략에 대항할 방책을 제시하면서 이를 맹세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1906년 6월에는 태

인의 무성서원에서 격문을 발표하고 의병을 봉기하였다. 정읍, 순창 일대에서 의병들이 집

결하여 봉기한 지 1주일 만에 포수 200~300명을 포함하여 900여 명의 의병이 집결하였다. 

이들은 각 군을 돌면서 총기와 화약, 군자금 등을 징발하였다. 군사 활동과 훈련을 위하여 

내장사와 순창의 구암사 같은 사찰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태인의병의 활동 소식에 광주관찰사 이도재는 의병의 해산을 요구하는 고종의 해산 칙유

를 전달하였다. 전주관찰사 한진창은 순창군수 이건용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의병을 

공격하였다. 의병장 최익현은 임병찬에게 맞아 싸우도록 하였으나, 상대가 관군임을 알고 

동족끼리 싸울 수 없다면서 의병을 해산시키고 ‘12의사’와 함께 관군에 체포되었다. 일제는 

최익현에게 대마도 유배 3년형을 선고하였다. 임병찬에게는 대마도 유배 2년형을 선고함에 

따라 최익현과 임병찬은 대마도에 유배되었다. 최익현이 대마도에 도착하자 대마도에는 이

미 홍주의병 9명이 유배와 있었다. 최익현은 대마도 경비대장이 검은 옷을 입을 것과 단발을 

강요하자 단식으로 항거하였다. 임병찬과 홍주의병도 이에 동참하여 단식 투쟁을 감행하여 

경비대장으로 하여금 명령을 번복하게 하였다. 그러나 최익현은 그 해 말에 유배지에서 순국

하고 말았다. 유해는 이즈하라에서 배로 초량까지 운구되었으며, 다시 구포강을 건너 김해

→창원→칠원→창녕→현풍→성주→개령→김산→황간→영동→옥천→회덕→공주를 거쳐 12

월 7일 정산의 본댁에 도착하여 장사지냈다. 최익현은 비록 관군과의 전투를 피하기 위하여 

의병을 해산하고 자신은 대마도에서 순국하고 말았지만, 그의 의병 봉기는 전국적으로 의병 

봉기를 고조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81) 

      81) 김상기, 「최익현의 정산이주와 태인의병」, 『충청문화연구』 7, 2011.



64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의병운동Ⅱ)

임병찬(林炳瓚, 1851~1916)은 전라북도 옥구 출신으로 본관은 평택이다. 그는 임용래(林

榕來)의 장남으로 태어나 한학을 배웠으며 39살에 낙안군수 겸 순천진관병마 동첨절제사를 

역임하였다. 1906년 2월에 의병장 최익현과 더불어 태인의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켜 초

모, 군량 및 병사 훈련 등의 책임을 맡아 홍주의병장 민종식(閔宗植)과 서로 연락을 맺으면서 

태인·정읍·순창·곡성 등 지역을 습격하여 관곡을 취해 군량으로 삼고 진용을 정비하였다. 

그 해 6월에 순창에서 최익현과 함께 적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어 일본 헌병에 의해 서울로 

압송된 후 감금 2년형을 선고받고 일본의 대마도(對馬島)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1907년 1

월에 귀국하였다. 1910년에 국권을 상실한 후에는 은거하면서 재차 거의할 것을 도모하던 중 

1912년 9월에 고종 황제가 내린 밀조에 따라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그는 널리 격문을 발

송하고 동지를 초모하는 한편 그 조직을 확대시켜 12월에는 전라남북도 독립의군부 순무대

장에 임명되었다. 그 후 1914년 2월에 서울로 올라와 이명상(李明翔)·이인순(李寅淳) 등과 

상의하여 독립의군부를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시켜 대한독립의군부의 편제로 재조직하였

다. 임병찬은 그 총사령이 되어 일제의 내각총리대신, 총독 이하 모든 관헌에게 「국권반환요

구서」를 보내 합병의 부당성을 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해서도 일제의 통치에 한국

민이 불복하고 있음을 표명하는 한편 국권 회복의 의기를 일으켜 일시에 일제를 구축하려는 

항일 의병 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그 해 5월에 일본 경찰에 의해 그 계획이 사전에 발각

되어 임병찬 이하 관련자들이 대거 체포당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체포된 후에 옥중에서 계획

이 실패됨을 분개하고 3차례에 걸쳐 자살을 기도하였다. 그 뒤 6월 13일에 거문도로 유배되

어 옥고를 치르던 중 1916년 5월 유배지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1962년에 건국훈장 독

립장을 추서하였다.82)

② 후기 의병기 의병장

후기 의병기 호남 의병은 치열한 항일전을 수행하였다. 일제 군경의 탄압도 극심하여 항전 

과정에서 많은 의병장이 살상되었다. 이들 중에는 고광순처럼 전투 중에 전사한 의병장이 있

었고, 또한 체포되었으나 재판도 없이 사형을 당한 이들도 많았다. 그중에서 고광순·안규

홍·심남일, 심남일 부대의 부장 강무경, 중군장 박사화·김태원·조경환·박춘실 등의 활

동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82)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 369·373∼3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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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순(高光洵, 1848~1907)은 호남의 명가로 알려진 장흥 고씨로 창평 출신이다. 그는 전

기, 중기 의병기에도 의병을 조직하여 항쟁한 바 있다. 그가 수립한 1907년 일제의 침략에 

대하여 예기를 축적하여 장기 항전을 준비한다는 ‘축예지계(蓄銳之計)’는 의병 전쟁의 새로

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고광순은 1907년 9월 무렵 연곡사가 위치한 지리산 피아

골에 의병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활동하였다. 그는 부대를 3개 대로 나누어 일제 군경에 대응

하였다. 즉 고광수와 윤영기에게 각기 1개 대씩을 주어 경남 화개의 앞뒤 방향에서 공격하게 

하였으며, 자신은 고제량 등과 함께 연곡사를 근거지로 삼아 항전하였다. 그러나 그는 연곡

사 일대에서 일제 군경과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순절하였다. 이때 그의 부하 의병 20여 

명도 함께 순절하였다. 일제는 전투가 종료된 후 연곡사와 문수암을 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

다. 피아골 전투에서 살아남은 고광순의 동생 고광훈과 고광문·고광수 등은 흩어진 의병들

을 수습하여 지리산 주변의 구례·남원·곡성 등지와 무등산 일대를 중심으로 의병 활동을 

계속하였다. 고광훈은 1907년 12월에 체포되어 진도에 3년간 유배되었으며, 고광수는 1907

년 11월에 남원의 자택에서 체포되었다가 탈출하여 의병 활동을 계속하였다. 정부에서는 고

광순의 공훈을 기려 1962년 독립장을 추서하였다.83)

안규홍(安圭洪, 1879~1911)은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 보성과 순천 등 주로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보성의 서얼 출신인 안규홍은 극빈한 가정 사정으로 어려서부터 머슴살이를 하

였다. 그는 1907년을 전후하여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머슴들을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켰다. 그래서 안규홍 의병대는 ‘안담사리 의병’이라고도 불리기도 한

다. 그는 처음에는 강원도 출신이 강성인 의병 부대에 투신하였다. 이 의병대는 순천 조계산

의 향로암에 근거지를 구축하고 활동하였다. 그러나 강성인은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다. 안규홍은 1908년 4월에 부하들과 함께 강성인을 처단하고 자신이 의병대를 이끌었

다. 안규홍은 자신이 머슴살이를 하던 법화마을 인근에 있는 동소산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부장에는 염재보, 선봉장에는 이관희, 운량관에는 박제현 등을 임명하였다. 이

들은 일본인의 구축(驅逐)과 함께 친일 세력의 처단, 그리고 탐학한 관리와 주구자의 근절을 

목표로 내세우고 주민 침탈 행위를 엄단하였다. 안규홍 의병은 1909년 9월까지 항일 투쟁을 

      83)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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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하였다. 그러나 일제 군경의 거센 탄압과 거미줄 같은 포위망에 1909년 9월에 의병 60

여명이 투항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결국 안규홍은 부하들에게 후일을 기약하여 의병을 해산

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안 되는 9월 하순에 그는 염재보 등과 함께 일본군에 체포되

고 말았다. 그는 광주감옥에 수감되었다가 대구감옥으로 이감되어 1911년 5월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1963년 독립장을 추서받았다.84)

문태수(文泰洙, 1880~1913)는 경남 안의(安義) 출신이다. 1905년에 상경하여 면암 최익현

을 예방하여, 격문을 내어 의병을 모집할 방책을 상의하고 호남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리산에 

들어가 거의하였다. 무주에서 의병 수십 명을 이끌고 덕유산으로 가던 중 일본군 여러 명을 

사살하였다. 그 후 1906년 9월 중순 무렵에 장수 양악에서 박춘실(朴春實)을 만나 그를 선봉

장으로 삼고 의병진을 합세하여 계속 전투를 전개하면서 팔공산으로 들어갔다. 9월 하순에 

장수읍을 함락시키고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1907년 1월에는 무주 부남면 고창곡에서 일본

군을 습격하여 40여 명을 사살, 총기 50여 자루를 빼앗았다. 그 해 12월에 양주에서 각 도

의 의병진이 모일 때 호남군 100여 명을 이끌고 합세하여 호남창의대장에 추대되어 서울 

진격 작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1908년에는 무주 덕유산을 근거지로 영남·호남 및 호

서 일대에서 많은 활약을 하였다. 2월 28일에 6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무주 주재소를 급

습하여 적 5명을 사살하였다. 4월에는 부하 150명을 통솔하고 장수읍을 공격하고 일본군 

다수를 살상하였으며, 총기 등을 획득하고 주재소와 군아 등을 불 질렀다. 이어 1909년 1

월에는 지례군 소재 대덕산에서 안의군 방면으로 의병진을 이동시키고, 4월 24일에는 40

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용담군 이동면 장전리를 공격하였다. 무주군민들은 이러한 문태수

의 항일 전공을 기리기 위해 1909년 4월에 공덕비를 세웠으나 일본 경찰에 의해 철거되고 

말았다. 그 해 5월 8일에는 남원군 문성 동북 지역에서 100여 명의 부하들과 일본군과 접

전을 벌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8월 중순 경에도 의병 수십 명을 인솔하고 전라도에서 충

북의 영동·청산·옥천 등의 지역으로 진군하여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10월 30일에 경부

선 이원역을 습격, 방화하고 일본군 3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11월에는 무주군을 근거로 영

동·옥천·청산·금산 등에서 항일전을 벌여 적군을 다수 사살하고 총기를 노획하였다. 

그러나 1911년 8월 덕유산 아래 매부의 집으로 잠시 내려갔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었다. 대

      84)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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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감옥에서 서울로 옮겨진 뒤 1913년 2월 4일에 옥중에서 자결하여 순국하였다. 정부에서

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85)

심남일(沈南一, 1871~1910)은 전남 함평 출신이다. 향리에서 면장과 향교 장의 등을 역

임하고 또 서당의 훈장으로서도 재직한 바 있다. 그는 의병장 김율의 부장이 되어 장성·

함평 등지에서 일군과 항전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김율이 전사하자 스스로 대장이 

되어 군율을 엄히 하고 진용을 재정비하였다. 이때 그의 예하 장병과 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남일 의진 편제>

    선봉장 : 강무경·임만선·장인보                       호군장 : 강달주·정관오

    중군장 : 안찬재·박사화                                 기군장 : 장문연·이덕삼

    후군장 : 노병우·나성화·최우평·김성재           서기 겸 모사 : 염원숙

    도통장 : 김도숙                                             도  포 : 장경선·김판옥·선도명

    통장(統將) : 유치선·공진숙                              도집사 : 최유승  

    군량장 : 이세창                                             모   사 : 권택·정영태

                          

그의 첫 접전은 1908년 3월 7일에 강진면 오치동(吾治洞)에서 있었다. 적병 수백 명

을 맞아 아침 6시부터 밤 10시경까지의 교전 끝에 수십 명을 살상하고 무기를 다수 노획하였

다. 이후에도 4월 장흥에서, 6월에는 남평 장담원 전투에서, 7월에는 영암 사촌 전투, 8월

은 나주 반치에서, 9월은 장흥 신풍에서, 10월은 해남과 능주 등지에서 일본군과의 전투

를 수행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듬해인 1909년 3월부터 다시 일본군 수비대와 접전하

였다. 이 때 전수용(全垂鏞)과 안규홍 의병대와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투쟁하기도 하였다. 일

제는 1908년 후반부터 그를 비롯한 호남 의병을 완전히 진압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 작전

을 모색하여 이른바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심남일은 일본군의 집요한 추적

을 피하여 부대장 강무경과 함께 잠복해 있다가 1909년 10월 9일에 체포되었고, 그로부터 

1년 후인 1910년 10월 4일에 대구 감옥에서 사형·순국하였다.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

을 추서하였다.

      85)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 484·534·536쪽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5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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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경(姜武景, 1878~1910)은 전북 무장군 풍면 설천에서 출생하였다. 필묵상(筆墨商)을 

경영하던 그는 심남일(沈南一)로부터 의병을 일으키자는 격문을 받고서 결의형제를 맺고 함

께 의병에 참여하였다. 그는 김율이 사망하자 심남일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그의 선봉장이 되

었다. 그 이후 그의 의병 생활은 심남일과 일체가 되어 시종을 같이하게 되었다. 1909년 7월 

21일에 의진을 부득이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해산 후에도 강무경은 심남일과 거취를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병 치료차 이전의 격전지였던 풍치의 바위굴에서 은신생활을 

하던 중 적병에게 발각되어 8월 26일에 함께 체포되어 9월 2일에 광주로 이송되었다가 12월 

15일에 대구 감옥소로 이감되었다. 결국 이곳에서 교수형에 처해져 32세의 젊은 나이로 순

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박사화(朴士化, 1880~1912)는 전남 나주 사람이다. 박사화는 1908년 2월 전남 함평에서 

거의한 심남일 의진에 참가하여 중군장으로 활약하였다. 일제가 '남한대토벌작전' 에 따라 호

남 의병에 대한 대 탄압을 가하자 박사화는 부하들을 구출하기 위해 자수한 뒤, 다시 탈출하

여 의병 항쟁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1910년 5월 19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내

란 및 살인죄로 사형을 받아, 1912년 7월 5일에 형 집행으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86)

김태원(金泰元, 1870~1908)은 나주군 문평면 갈마리에서 출생하였다. 순릉참봉을 역임하

였다. 1907년 9월에 기삼연이 장성에서 거의하자 호남창의회맹소의 선봉장으로 활약하

였다. 1907년 12월에 함평주재소를 습격하여 일본인 순사를 사살하고, 수차례 일본 수비대

와 접전하였다. 그러나 의병장 기삼연이 1908년 1월에 체포되고 말았다. 그는 기삼연 사후에

는 이대극(李大克)과 연합하기도 하였으나 스스로 대장이 되어 활동하였다. 1908년 3월 21

일에 장성군 광곡에서 부하 약 80명을 이끌고 잠복 활동하다가 일본군의 포위 공격을 받고 

암굴에 은거하였다가 밤을 타서 탈출하였으며, 다시 나주 박산촌에서 지병을 치료하다가 결

국 4월 25일에 부하 20여 명과 함께 어등산 전투에서 순국하고 말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87)

      86)

      87)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294~325쪽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 604쪽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1218쪽 ; 김의환, 『항일의병장열전』, 205쪽.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



69

 총 설

조경환(曺京煥, 1876~1909)은 전라남도 광산 출신으로 면암 최익현의 문인이다. 1907년 

12월 초순에 광주·함평 등지에서 이원오(李元五)·김동수(金東洙)·양상기(梁相基) 등 의병

을 모아 김태원과 함께 기병하였다. 조경환은 좌익장(左翼將)이 되어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1908년 김태원 사후 9월 7일에 그의 장례식을 거행하고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호남창의대장

이라 칭하고 각지 향교에 수차 격문을 발송하여 항일 사상을 고취시키는 한편 의병을 이끌고 

흑석리(黑石里)와 오수산 전투를 치렀다. 10월에는 함평의 석문과 장성의 고산 등지에서 11

월에는 광주의 동촌 등지에서 일본군 수비대와의 격전을 치렀다. 그는 1908년 음력 12월 19

일에 과세(過歲)차 의병을 귀향시키고 몇 명의 막료와 함께 어등산 사동(寺洞)에 은신하고 있

다가 일본 헌병대의 급습을 받아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88)

박춘실(朴春實, 1875~1914)은 전북 장수 출신이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무주·

장수·진안에 격문을 배부하여 이를 보고 모여든 의병 52명을 이끌고 용담 구봉산에서 일군

과 접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1906년 가을에 문태수 의진과 연합하여 장수 및 무주 일대

에서 일본군을 습격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1909년 5월 8일에 박춘실은 문성(文城) 동북쪽에 

떨어진 산중에 130명의 의병과 더불어 주둔하던 중 토리카이(鳥飼) 대위가 이끄는 일본군 함

양수비대와 교전으로 의병 13명이 순국하고 박춘실은 체포되었다. 1909년 7월 17일에 교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14년에 전주형무소를 탈옥하려다 실패하였다. 그 후 대구형무소로 

이감되자 벽을 파괴하고 동지들을 탈옥시킨 후 본인은 자진(自盡)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89)

③ 「판결문」 속의 의병활동

호남의병장 중에 체포되어 판결을 받은 다수의 인물들이 있다. 여기에는 이 책에 판결문

을 번역, 소개한 의병장인 김동신을 비롯하여 정영진·임사유·조정인·이황룡·정원국·

여규호·지춘경·임세묵·공성찬·임기서·임기숙·유지명·이운선·이용이·명경안·김

형주·박동식·정홍기·오성현·김맹도리·김진화·정일국·박도경·정낙중·김공삼·김

영백·최산흥·이복근·이원오·황준성·양진여·이중백·이강산·박치일·정인술·박장

      88)

      89)

송상도, 『기려수필』, 국사편찬위원회, 1955, 138쪽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 594·617~618쪽.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7, 227쪽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1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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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서성학·양창국·양윤숙·김선여·손덕오·염인서·정기찬·양상기·유병기·양윤

택·임하중·전수용·김치홍·장인초·이세창·김응백·국호남·김선중·김필수·박보

국·정남쇠·홍윤무·박동환·이남용·김상신·한일성·이석용 등의 활동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김동신(金東臣, 1871~1933)은 대전의 회덕 출신 의병장이다. 1906년에 민종식(閔宗植)이 

홍주의병을 일으킴에 그를 찾아가 전라도에서 기병할 것을 약속한 후 약 30명의 의병을 이

끌고 전북 무주군 덕유산에 있는 자원암(紫原庵)으로 내려와 유진하면서 거사를 준비하였다. 

그는 민종식이 홍주성 전투에서 패하고 연계가 되지 않자 금산·용담·전주 등지에서 동지

를 규합해 나갔다. 군대 해산 후 의병 항쟁이 본격화되자 전북 정읍군 백양사에서 고광순(高

光洵)과 더불어 기병할 것을 의논하고 인근에 통문을 돌려 의병을 봉기하고 ‘삼남의병도대

장’이 되었다.

<김동신 의진 편제>

    선봉장 : 김재성·유종환·이병후                수성장 : 정기중

    좌익장 : 염준모                                      군량장 : 박헌태·임대정  

    우익장 : 노원식                                      모   사 : 정범기

    후군장 : 임병주                                      서   기 : 김동현

그는 9월 10일에 80여 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순창(淳昌)의 우편취급소와 경무고문분파소

를 습격하였다. 이 순창 거의는 군대 해산 후 호남 지역에서 있은 의병 봉기의 선구가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 날인 9월 11일에는 남원 시장에서 일본군과 격전하여 2명을 사살하는 

등 큰 피해를 주었다. 10월 10일에는 의병 600명을 거느리고 경남 안의군 월성(月城)에서 일

병 40명을 공격하였고, 10월 21일에는 의병 100명을 거느리고 이석용(李錫庸) 의진과 합진

하여 용담군 심원산(深原山)에서 일병 47명과 종일토록 격전을 벌여 타격을 주었다. 1908년 

2월에는 약 100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용담군 구랑 일대에서 일병과 교전하여 타격을 주었으

며, 무주군 황천면 삼곡리에서 일군과 다시 교전하였다. 3월 6일에는 800여 명의 의병을 거

느리고 경남 거창군 매학 일대에서 일병 70여 명과 교전하였다. 이와 같이 전라·경상도 일

대에서 활발한 항전이 계속되자 일제는 김동신 부대의 근거지의 하나인 지리산의 문수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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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하고, 진해만에 있던 중포병대 1개 소대까지 동원하는 등 진압에 혈안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김동신은 뜻하지 않게 신병(身病)이 생겨 비밀리에 고향인 충남 회덕군 탄동면 덕진

동에서 치료하다가 대전경찰서 일경에게 탐지되어 1908년 6월에 체포되고 말았다. 그가 체

포될 때 사령서(辭令書) 2매, 일기장, 통문 28통, 왕복문 38통, 주민에게 낸 명령서 7통, 탐

정계서(探偵屆書) 28통, 청원서 11통, 회계서류 10통, 잡서 1봉 등 그의 활약상을 담은 일체

의 기록문서가 일경의 손에 넘어갔다. 그는 1908년 8월 15일에 공주지방법원에서 ‘일본군과 

교전내란죄’로 종신 유배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90)

정영진(鄭永珍, 1856~1919)은 화순 출신으로 직업은 ‘지상(紙商)’이었다. 1907년 7월 하

순에 의병장 고광순(高光洵)의 의병 소모에 응하여 8월 8일에 박경선(朴京善)·강원숙(姜源

淑)·박화중(朴化中)·김산안(金山安) 등 4명을 고광순의 의진에 인도하였다. 한편 조진규

(趙晋奎)가 소유하던 총 1자루를 강원숙에게 건네주는 등 의병운동을 적극 도왔다. 1908년에 

체포되어 9월 30일에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유배형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11월 7일

에 대구공소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91)

임사유(林士有, 1880~미상)는 전북 익산(益山) 사람이다. 이기협(李基浹) 의진에 가담하여 

여산·함열·용안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07년 음력 12월 초순에 이기협 의진에 들어가 의

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함열군 제석리 김 감찰(監察)로부터 군자금을 징수하고, 같은 군 유

화삼(柳化三)의 집에서도 군자금을 거두었다. 그는 화승총 4자루, 환도 1자루를 맡아두었다

가 1908년 음력 6월 15일에 체포되어 1908년 12월 16일에 대구공소원에서 유배형 10년을 받

아 고초를 겪었다.92)

조정인(趙正仁, 1872~1909)은 전라남도 나주 출신이다. 1907년 12월 6일에 호남의병장 

기삼연 의진에 들어가 일본 헌병대 및 경찰과 접전을 전개하여 전과를 올렸다. 1908년 6월

에 나주 가산(佳山)에서 의병 심수근(沈守根)과 함께 의병운동에 사용할 탄약을 제조하던 중

에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내란죄의 주모자로 기소되어 사형을 

      90)

      91)

      92)

판결문(1908. 8. 15. 공주지방재판소)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 1973 ; 홍영기, 「구한말 김동신 의병장에 대한 일고찰」, 『한국학보』 

56, 1989.

판결문(1908. 11.  7. 대구공소원)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568쪽.

판결문(1908. 11.  27. 대심원) ; 편찬위원회, 앞의 책, 571~5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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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았다. 이에 대구복심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 다시 대심원에 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어 1909년 1월 18일에 대구형무소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93)

임세묵(林世默, 1876~1909)은 전북 사람이다. 1907년 8월에 기의하여 의병대장으로 부

하 수십 명을 인솔하고 전북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하였다. 이듬해인 1908년 3월에는 김

성구(金聖九) 의진에 가담하여 부하 수십 명을 이끌고 남원·구례·순천 등지에서 활약하

였다. 그는 1907년 11월에는 순천 복동에서, 1909년 2월에는 곡성군 두동에서 각각 일본

군과 교전하였다. 1909년 2월부터 4월에는 부하 수십 명을 인솔하고 전북 지역에서 군자

금 모집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같은 해 5월 7일에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소위 내란 및 

강도·약인(掠人)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같은 해 6월 22일에 대구공소

원에서 교수형으로 변경되자 다시 상고했지만 같은 9월 7일에 대심원에서 기각, 형이 확

정되어 순국하였다.94)

공성찬(孔成瓚, 1878~1909)은 전남 구례 사람이다. 1908년 2월경부터 김성구(金聖九) 의

진의 부장으로서 부하 수십 명과 함께 전북 남원, 전남 구례·순천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같

은 해 11월에는 전남 곡성에서 일본 순사대와 교전하였으며, 1909년 2월 26일에 임세묵(林

世默) 등 10여명과 함께 무장하고 남원군 두동방 거주 양극중(梁極仲)과, 같은 해 3월 1일에 

같은 군 수지방(水旨坊) 거주 박해창(朴海昌)으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러던 중 1909

년 4월 무렵에 일본군에 체포되어 5월 7일에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소위 강도죄로 교수형을 

선고받고 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8월 17일에 대구공소원과 9월 7일에 대심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95)

임기숙(林基淑, 1869~미상)은 전북 남원 사람이다. 1909년 윤2월에 임세묵 의진에 투

신하여 의병 활동을 하였다. 같은 해 3월 20일에 임세묵 의병장 및 수명의 동료 의병과 함

께 총을 휴대하고 남원군 기지방(機地坊)에서 군자금을 징수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던 

박문혁(朴文赫)으로부터 군수품을 징발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체포되어 1909년 5

월 7일에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15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임기서(林基西, 

1872~1934)는 전북 남원 사람이다. 임세묵(林世默) 의진에 가담하여 전북 남원 일대에서 활

      93)

      94)

      95)

판결문(1908. 11. 28. 대구공소원)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572∼573·814쪽.

편찬위원회, 앞의 책, 591∼596쪽.

편찬위원회, 앞의 책, 591∼5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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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였다. 1909년 음력 2월 10일에 임세묵 의병장의 지휘 아래 공성찬(孔成瓚) 등 20여 명의 

동료 의병과 함께 총 15자루를 휴대하고 남원군 수지방 호곡에서 군자금품 모집 활동을 전

개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1909년 5월 7일에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15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96)

유지명(柳志明, 1881~1909)은 전라북도 고산(高山) 출신이다. 1907년 8월에 구 한국군이 

강제 해산되자 9월 초순 무렵부터 삼남의병대장의 인장이 찍힌 의병 격문을 만들어 이를 게

시하고 의병 수백 명을 모집하였다. 또한 호남의 대부호인 김 진사의 마름[舍音] 이성순(李

聖順) 등 여러 명에게 도조 수백석의 지불을 정지하라는 문서 4통을 만들어 군량을 징발하

였다. 1907년 9월 22일에는 전북 용담군 건무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10월 3일 밤에는 

정성일(丁成一)·김치삼(金致三) 등 수십 명을 이끌고 용담군 읍내의 일본인 거주지에 들어

가 일본인 오이시(大石) 외 2명을 사살하고, 한국인 경찰 정상권(鄭尙權)을 쓰러뜨리고 무기

를 탈취하였다. 이어서 10월 10일에 유치복(柳致福) 및 동지 3명과 함께 우북면 장암의 이화

순(李化順) 집에서 군자금 30원을 조달하였다. 한편 1908년 12월에는 윤병오(尹炳五)라는 사

람이 의병을 사칭하고 겁탈·강간을 일삼아 의병의 명예를 실추시키므로 부하 유치복(柳致

福)을 시켜서 살해하였다. 그는 1909년 1월 23일에 일 헌병에게 체포되어 3월 22일에 광주

지방재판소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대구복심법원에서 5월 15일에 항소가 기

각되었다. 다시 대심원에 항고하였으나 6월 5일에 기각되어 순국하였다.97)

이운선(李雲善, 1882~미상)은 함평 출신이다. 1908년 음력 1월에 김태원 의병에 들어가 

장성·담양·함평·광주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같은 해 4월 25일에는 김태원 의병장과 함

께 광주 어등산 전투에 참전하였다. 1908년 음력 12월에는 조경환의진에 들어가 어등산 일

대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1909년 5월 5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7년 유배형을 선고받

고 항고하였으나 1910년 6월 5일에 기각되었다.98)

이용이(李用伊, 1868~미상)는 전북 무주 출신으로 1909년 2월부터 3월까지 전북 무주에서 

문태수의 부하 김상진(金尙鎭)의 의뢰를 받아 화약을 제조하여  공급하다가 체포되었다. 1909

년 6월 9일에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명경안(明敬安, 1852~미상)

      96)

      97)

      98)

판결문(1909. 5. 7.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부) ; 편찬위원회, 앞의 책, 591~592쪽.

판결문(1909. 6. 5. 대심원) ; 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4, 703~704·707~708쪽.

판결문(1910. 6. 5. 대구공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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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북 진안 사람이다. 문태수(文泰洙) 의진에 가담하여 전북 용담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그는 

1909년 2월 5일에 전북 용담에서 문태수 의진의 김상진(金尙鎭)의 부탁을 받고 화약 3근을 제

조하고, 총 2자루를 수리하여 공급하는 등 의병부대의 화력 지원 활동을 벌였다. 그러다가 체

포되어 1909년 6월 9일에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7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99)

김형주(金亨注, 1886~미상)는 전남 순천 사람이다. 1907년 군대 해산 직후에 양경학(楊京

鶴)·김응천(金應千) 등과 의진을 조직하여 의병 항쟁을 전개하였다. 1909년 3월 26일에 이

들과 함께 전북 순창군 팔등면에서 군자금을 징수하였고, 같은 해 4월 3일에는 전북 태인군 

장전에서도 군자금품을 수합하였다. 같은 해 5월 25일에 양경학·김응천 등 동료 의병들과 

함께 전북 순창군 팔등면 태자동에서 일본군 밀정으로 의병들을 체포케 하는데 앞장섰던 한

경서(韓京西)를 잡아 같은 군 구암면 산속에서 처단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일경에 체포되

어 1909년 6월 17일에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교수형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1910년 4

월 2일에 대구공소원에서 종신 징역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100)

박동식(朴東植, 1867~1909)은 전북 용담군 이동면의 농민 출신이다. 1907년 12월 30일 문

태수 의병에 가입하여 선봉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문태수 의병과 일본군 수비대와 격전을 

치렀다. 1908년 3월 14일은 경북 안의의 영각사에서, 4월 10일은 전북 장수에서, 5월 26일

은 무주의 구천사에서, 6월 24일은 무주의 도현리에서, 7월 22일은 용담의 지장산에서, 11월 

27일은 무주의 고청동에서, 그리고 1909년에는 2월 10일 안의의 갈현리에서, 3월 10일은 안

의 서상면 도산리에서 일본군수비대와 전투를 수행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1909년 6월 4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항고하였으나 그 해 7월 17일에 대구공소원에서 기각

되어 순국하였다.101)

정홍기(鄭弘基, 1888~미상)는 전북 옥구 사람이다. 유지명(柳志明) 의진에 가담하여 전북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정홍기는 1908년 2월까지 동지 수십 명과 함께 총 수십 자루, 도검 수

십 자루를 휴대하고 유지명 의병장의 지휘에 따라 전북 옥구·용담·전주 등지에서 활동하

였다. 그는 1907년 12월 19일에 고산군 읍내 시장 움막, 군아 부속건물 및 인접한 세무서 등

을 불태웠다. 또한 1909년 6월 20일에는 전주의 소양면에서 군자금을 거두었다. 그날 밤 동

      99)

      100)

      101)

판결문(1909. 6. 9.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1974, 602~603쪽.

판결문(1909.6. 17.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 : 1910.4. 2. 대구공소원 : 1910. 5. 12. 고등법원) ; 편찬위원회, 앞의 책, 803∼805쪽.

판결문(1909. 6.4.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 : 1909. 7. 17. 대구공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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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삼중리에서 탄환 구입 자금으로 엽전 500문을 거두는 등 군수품과 군자금 모집에 주력하

였다. 그러다가 체포되어 1909년 7월 19일에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15년을 받

아 옥고를 치렀다.102)

오성현(吳成玄, 1873~미상)은 장성군 서삼면 증암리 출신으로 연초상이었다. 그는 1907

년 10월 중에 기삼연(奇三衍) 의병에 들어가 장성·영암군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1908년 1월

에 화승총 20자루를 휴대한 기삼연 의병 수십 명과 함께 장성군 북이면 평촌리 유상능(柳相

能) 집에서 1천 냥을 수합하였다. 그는 기삼연의병장 사후에는 1908년 5월에 유종여(柳宗汝) 

의병에 들어가 활동하였다. 1908년 10월 무렵에는 이 진사(李進士) 의병에 들어가 창평·담

양·옥과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1909년 2월에는 다시 김영박(金永泊) 의병에 들어가 장성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이 일로 체포되어 1909년 6월 25일에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1909년 7월 29일에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103)

김맹도리(金孟道里, 1876~1959)는 전북 남원 사람이다. 1907년 2월 12일에 의병장 

양한규(梁漢奎)의 휘하 의병 120여 명과 함께 총과 탄약 등을 구하기 위하여 각자 화승

총과 죽창으로 무장하고 양한규의 지휘 하에 1906년 12월 30일 말 무렵에 남원진위대

를 습격하여 보관 중인 총기와 탄약을 탈취한 후 체포되었다. 1909년 10월 8일에 광주

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7년형을 받았으나 1912년 9월 13일에 소위 특사로 형 집

행이 면제되었다.104)

김진화(金振化, 1874~미상)는 전남 담양 사람이다. 1906년 6월부터 김동신 의진에 참여하

였다. 그는 1907년 8월 4일에 남원에서 일본군과 접전하여 2명을 사살하였으며, 같은 달 11

일에 구례 순사주재소를 공격하여 병기를 노획하는데도 참여하였다. 같은 해 9월 10일에도 

김동신 의병장의 지휘 아래 전북 순창우편취급소와 순사주재소를 습격 점령하는데 참여하여 

관물을 노획하였다. 이후 1908년 1월까지 김동신 의병장 및 정일국(鄭一國) 의병장의 지휘 

아래 전남 구례·담양, 경남 안의·거창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체포되어 1909년 10월 

8일에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7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105)

      102)

      103)

      104)

      105)

판결문(1909. 7. 19.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 ; 편찬위원회, 앞의 책, 606~607쪽.

판결문(1909. 7. 29. 대구공소원) ; 편찬위원회, 앞의 책, 713쪽.

판결문(1909. 10. 8.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 ; 편찬위원회, 앞의 책, 649쪽

판결문(1909. 10. 8.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6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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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국(鄭一國, 1882~1909)은 전북 남원 사람이다. 1906년 7월에 전북 남원에서 기의하여 

1908년 음력 2월까지 40∼500여 명의 의병을 인솔하고 구례·담양 그리고 경남 거창·  하동

(河東)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1908년 음력 7월 28일에는 90여 명을 인솔하고 순창 읍내에 진

격하여 우편취급소를 공격, 일본인 2명을 처단하였다. 같은 해 음력 8월에는 의병 40여 명을 

인솔하고 구례 순사주재소를 공격하였으며 음력 9월에도 의병 400여 명을 인솔하고 경남 안

의군청을 공격하였다. 1909년 3월 순창·태인 등 각 군에서 활약하다 체포되어 같은 해 10월 

8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소위 강도·살인·방화죄로 교수형을 선고받아 순국하였다.106)

박도경(朴道京, 1874~1910)은 전라북도 고창 출신이다. 기삼연 의진에서 김익중(金翼

中)·서석구(徐錫球)·전수용(全垂庸)·김치곤(金致坤)·박영건(朴永健)·정원숙(鄭元淑)·

성철수(成喆修) 등과 더불어 종사(從事)로서 활약하였다. 1907년 9월에 영광에서는 포사대

장(砲射隊長)으로 활약하였다. 그는 천자포를 휴대하고 대원들을 지휘하여 광주·담양·순

창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1908년 1월에 의병장 기삼연이 광주에서 순국한 뒤, 박도경은 격

문을 돌리고 김공삼(金公三)과 함께 흩어진 군사를 수합하여 스스로는 포사장(砲士將)이 되

어 의병을 지휘하였다. 그는 광주를 습격하여 기삼연의 원수를 갚고자 하였으며, 군사를 이

끌고 다시 장성으로 돌아와 군사를 교련하면서 그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1909년

에 그는 선봉장 이도운(李道云), 중군장 손도연(孫道演), 도십장 구연역(具連譯)과 좌우익장 

및 참모를 거느리고 의병 1백여 명에 달하는 의병대를 지휘하면서 장성·부안 등지에서 활

약하였다. 음력 4월 무렵에 장성의 화룡시장에서 일본군 수비병 및 한인 경찰대 7, 8명과 교

전하였다. 음력 5월 무렵에는 영광군 고성산에서 수비기병 40명과, 음력 6월경에는 전북 무

장군 군율리에서 수비기병 30명과 교전하는 등 일본군과 20회나 교전하였다. 그는 점차 포

위망이 좁혀져 의병 활동을 전개하기 힘들어지자 의진을 해산하고 가협(加峽) 산중으로 거

처를 옮겼다. 그러나 은신처마저 적에게 노출되어 체포되고 말았다. 1909년 12월 3일에 광

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내란’죄로 교수형을 선고받고, 상소하였으나 1910년 1월 18일에 

대구복심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고등법원에서 2월 22일에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

는 왜놈의 손에 죽는 것보다 자결하는 것이 옳다고 결심하고 1910년 2월에 옥중에서 자결 

순국하였다.107) 

      106)

      107) 

판결문(1909. 10. 8.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 ; 편찬위원회, 앞의 책, 652~653쪽.

판결문(1909. 12. 3.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 : 1910. 1. 18. 대구공소원 : 1910. 2. 22. 고등법원) ; 편찬위원회, 앞의 책, 776~7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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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낙중(鄭洛仲, 1884~1910)은 전남 함평 사람이다. 그는 1907년 김태원(金泰元) 의진에 

참여하여 200여 명의 군사들과 함께 전남 각처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는 등 활동하였다. 광주 

어등산(魚登山) 전투에서 김태원 의병장이 전사 순국하자, 그는 1909년 2월에 박사화(朴士

化) 의진에 참여하여 대일 항전을 계속하였다. 박사화 의진은 1909년 6월에 나주군 욱곡면

(郁谷面) 방축동(防築洞)에서 일본 헌병과 보조원 4명을 기습 공격하여, 헌병 1명을 부상시

키고 보조원 1명을 사살하는 등 전공을 세웠다. 또한 7월에는 영암군 종남면(終南面) 화수동

(花水洞)에서 친일 동장 김치수를 처단하였으며 지도군(智島郡) 압해면(押海面)에서 군자금

을 모집하는 등 활동하였다. 그는 이어 1909년 8월부터는 나성화(羅成化) 의진에 입진하여  

제4초 십장의 직임을 맡아 군사들과 함께 전남 무안 삼향면에서 일본인 구리야마(栗山鶴吉)

를 처단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활동하였다. 그러나 결국 일본군에 체포되어 1910년 1월 

26일 고등법원에서 교수형이 확정되어 3월에 형 집행으로 순국하였다.108)

김공삼(金公三, 1866~1910)은 전북 고창 사람이다. 1907년 음력 8월 말에 의병장 기삼연

(奇參衍)의 휘하에서 중군장으로 전북 고창·무장·부안과 전남의 담양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1907년 음력 9월 무렵에 고창주재소를 습격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추월산에서 일

본군 수비대와 접전하며 활동하였다. 1908년 음력 1월에 기삼연이 체포된 후에는 의병장으

로 추대되어 부하 20∼200여 명을 지휘하며 같은 해 음력 2월 25일 무렵에 전남 장성군 송

치산에서 일본군 4명을 저격하고 사살하고, 같은 해 3월 6일에는 장성군 월반(月半) 장터에

서 접전을 벌여 일본인 순사 3명과 한인 순사 3명을 살해하였다. 또한 5월 18일에는 전북 무

장군에서 일본군 기병 7명을 사살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듬해인 1909년 2월 25

일에는 변산에서 일본군 기병과 교전하였고, 6월 20일에는 고창군에서 부하 의병을 해산시

키고 재기하려 계획하던 중 9월 20일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같은 해 12월 8일에 광주지방재

판소 전주지부에서 소위 내란죄로 교수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1910년 1월 27일에 대구

공소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순국하였다.109)

김영백(金永伯, 1880~1910)은 전남 장성 사람이다. 1907년 10월에 고향인 전남 장성군 북이

면에서 박화옥(朴化玉) 등 의병 1,000여 명을 규합하여 스스로 대장이 되었다. 부대를 편성하

고 총 200자루를 준비하였으며, 탄약·식량·피복 등을 군민들로부터 징발하여 군비를 갖추었

      108)

      109)

판결문(1909. 12. 7. 대구공소원) ; 편찬위원회, 앞의 책, 868쪽.

판결문(1909. 12. 8.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 : 1910. 1. 27. 대구공소원 : 1910. 3. 2. 고등법원)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2, 

458∼460쪽.



78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의병운동Ⅱ)

다. 그 후 장성을 중심으로 광주·고부·정읍·태인·부안·흥덕·고창 및 순창의 각 고을을 

무대로 활약하였다. 1908년 음력 3월 4일에는 정읍의 단곡리에 주둔하는 일본군 수비대를 공

격하였다. 7월에는 흥덕군 소속의 일본 수비대와 격전을 벌였다. 9월에는 방장산(方丈山) 산록 

백계동에서 일본 기병과 헌병 및 순사대와 교전하였다. 10월 상순에는 장성군 북이면 신기리에

서, 1909년 1월 말 무렵에는 상곡리에서, 2월 중순에는 동산리에서, 2월 말에는 흥덕군 세곡리에

서, 4월에는 일동면 구수교와 고부군 강고리, 그리고 일남면 유점리에서 각각 일본 헌병과 전

투하여 상호간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1909년 12월에 적에게 노출되어 일본 헌병대 고

부분견소에 자수하였다. 12월 20일에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내란’죄로 교수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1910년 3월 5일에 대구공소원에서 기각되자 상고하였으나 4월 7일에 고

등법원에서 이마저 기각, 교수형이 확정되어 1910년 순국하였다.110)

최산흥(崔山興, 1881~1910)은 전북 순창 사람이다. 원래 잡화 상인이었으나 을사조약의 

체결에 격분하여 의병에 투신하였다. 1906년 10월부터 이경춘(李慶春) 의병부대의 도십장

(都什將)·전포장(前砲將)을 맡아 총 80여 자루를 휴대한 의병 120여 명과 함께 12월까지 태

인과 부안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907년 11월부터 이석용(李錫庸)의 휘하로 옮겨 이듬해 4

월까지 검찰(檢察)의 직을 맡고 임실·남원·진안·용담 등지에서 의병 항쟁을 전개하였다. 

1908년 3∼4월에는 임실 상동(上洞)에서 의병 100명과 함께 임실 수비기병대와 주재소를 습

격하여 기병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부상시켰다. 1908년 6월부터 1909년 10월까지는 양윤숙

(楊允淑) 의병장의 아래에서 중군장이 되었는데, 의병의 규모는 500∼600명으로 늘어났다. 

그는 친일파의 가옥 방화, 군자금 모금 등을 계속하였는데 특히 군자금의 모금은 각 이장에

게 할당하여 징발하였다. 1908년 11월 초순에는 양윤숙 의병장의 지시로 검찰 직무를 맡은 

최명칠(崔明七)에게 명하여 의병 34명을 이끌고 순창군 서기 조명운(曺明云)으로부터 500냥

의 군자금을 모금케 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같은 해 12월 15일에 양윤숙 이하 동료 의병 

50∼60명과 함께 일본 기병에게 집을 빌려주는 등 협조한 변대규(邊大圭)의 집을 소각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고 말았다. 1909년 12월 27일에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교

수형을 선고받았다. 항소하였으나 1910년 3월 3일에 대구공소원과 4월 8일에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형이 집행됨으로써 순국하였다.111)

      110)

      111) 

판결문(1909. 12. 20.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 : 1910. 3. 5. 대구공소원 : 1910. 4. 7. 고등법원)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판결문(1909. 12. 27.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 : 1910. 3. 3. 대구공소원 : 1910. 4. 8. 고등법원)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1974. 747~751쪽 ;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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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룡(李黃龍, 1886~1910)은 전북 순창 사람이다. 그는 소금과 누룩을 판매하는 상인이었

으나, 조국이 망국적 상황에 처하자 분연히 의병에 투신하였다. 1908년 8월에 양윤숙(楊允淑) 

의병장과 그 휘하에서 활동하던 중군장 최산흥(崔山興)의 의진에 가담한 뒤 2∼3개월 동안 순

창군 일대에서 항일전을 펼쳤다. 같은 해 8월에는 순창과 임실의 경계인 갈치에서 순창주재소 

소속 박경홍(朴京弘)과 조우, 김희중(金希仲) 등 동료 의병들과 함께 그를 사살한 뒤 체포되었

다. 1910년 1월 12일에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소위 폭동 및 살인죄로 교수형을 선고받

고 같은 해 3월 3일에 대구공소원과 4월 14일에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순국하였다.112)

이복근(李復根, 1879~1910)은 전남 영암 사람이다. 박사화(朴士化) 의진에 참여하여 활동하

다가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박사화는 1908년 2월에 심남일(沈南一) 의진에 참가하여 중군장으

로 활약한 이후 독자적으로 의진을 편성하여 같은 해 10월에 전남 능주에서 일군과 교전하는 

등 1909년 가을까지 전남 나주·영산포·영암 등지에서 15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대일 항전

을 계속하였다. 이복근은 박사화 의진에 소속되어 1909년 6월에 나주군 욱곡면 방축동에서 일

본 헌병과 보조원 4명을 기습 공격하여 헌병 1명을 부상시키고 보조원 1명을 사살하는 등 전공

을 세웠다. 또한 7월에는 영암군 종남면 화수동에서 친일 동장 김치수(金致水)를 처단하였으

며, 지도군 압해면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활동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일본군에 체포되어 

1910년 2월 19일에 대구공소원에서 소위 폭동, 살인 등으로 교수형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이 해 

3월 29일에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됨으로써 4월 형 집행으로 순국하였다.113)

이원오(李元吾, 1877~1910)는 충남 공주 사람이다. 이원오는 1908년 음력 10월에 조경환 

의진에 들어가 의병 활동을 하였다. 전남 광산·함평 등지에서 의병을 일으켜 좌익장으로 활    

약하였다. 이후 1908년에 의병장으로 추대된 조경환은 그 해 4월에 전해산 의진과 연합하여 

일본군과 수차례 격전하는 등 큰 활약을 보였다. 이원오는 1909년 1월에 조경환 의병장이 일

본군과 교전 중 전사한 후 의병장이 되어 활약하다가 같은 해 음력 6월 12일에 체포되었다. 

그는 1910년 2월 24일에 대구공소원에서 교수형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4월 22일에 기각, 형

이 확정되어 순국하였다.114)

      112)

      113)

      114)

판결문(1910. 1.  12.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 : 1910.  3.  3. 대구공소원 : 1910. 4. 14, 고등법원) ; 편찬위원회, 앞의 책, 

773~775·877~879쪽.

판결문(1910. 2. 19. 대구공소원).

판결문(1910. 2. 24. 대구공소원 : 1910. 4. 22, 고등법원)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1974, 382~3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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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국(鄭元局, 1876~1909)은 1909년 1월 1일에서 2일에 걸쳐 전북 전주군 구이동면 및 

임실군 상신면 관내에서 부하 4명과 함께 총기를 휴대하고 김선문(金善文) 외 6명으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한 후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이듬해 2월 24일에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

서 소위 강도죄로 교수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그해 4월 24일에 대구공소원, 5월 14일

에 대심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순국하였다.115)

황준성(黃俊聖, 1879~1910)은 전북 진안 사람이다. 구 한국군 참령(參領) 출신으로 일제

의 강제에 의해서 군대가 해산되자 이에 반대하여 항쟁하다가 체포되었다. 내란죄 명목으로 

그 해 12월 25일에 평리원(平理院)에서 유배형 10년을 선고받고 전라남도 완도에서 유배 생

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 일대에서 의병이 봉기하자 강성택(姜成宅)과 1909년 6월에 유배지

를 탈출, 강성택 휘하의 의병과 함께 총으로 무장하고 완도·해남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그

는 그 해 7월에 추공엽(秋珙燁)·황두일(黃斗一)의 의병 부대와 합류, 대장으로 추대되어 강

성택·추공엽 등을 부장으로 임명하고 휘하의 의병 150여 명으로 부대를 정비하였다. 완도

에서 4개 리의 이장을 소집하여 의병 자금을 모집하고, 해남에서 일진회원과 일본 헌병의 밀

정을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하다가 대둔사(大屯寺)에서 일본군 수비대의 야습을 받아 의

병 부대가 해체되자 숨어 지내다가 1909년 12월에 붙잡혔다. 1910년 2월 26일에 광주지방법

원 목포지부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3월 19일에 대구공소원에서, 4월 2일에 

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교수형을 받고 순국하였다.116)

양진여(梁振汝, 1862~1910)는 전라남도 광주 출신이다. 의병장 양상기(梁相基)의 아버지

로 주막업을 하였다. 1908년 음력 7월 20일 무렵 구한국 군인 출신인 아들과 함께 광주에서 

격문을 살포하고 의병을 모집하여 의병장으로 추대되었다. 박성일(朴聖日)·김익지(金益之) 

등으로부터 군자금과 군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1908년 11월 중순에 광주의 대치산에

서 일본 수비대와 혈전을 전개하였다. 11월 24일에는 다른 의병 부대와 연합하여 추월산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수행하였다. 1909년에는 부하 100명을 이끌고 강판렬(姜判烈) 부대 및 전

해산(全海山)의 의병 부대 270명과 더불어 장성·담양을 습격하고, 뒤이어 일본군의 본거지

      115)

      116)

판결문(1910. 2. 24.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 : 1910. 4. 24. 대구공소원, 1910. 5. 14. 대심원) ; 편찬위원회, 앞의 책, 575∼579쪽.

판결문(1910. 2. 26. 광주지방재판소 목포지부 : 1910. 3. 19. 대구공소원 : 1910. 4. 22. 고등법원) ; 『편찬위원회, 앞의 책, 920~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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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광주를 공격하려고 하였으나 일본군 대병력이 배치되어 계획을 중단하였다. 그 해 10월에 

그는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무동촌에서 일본 수비대와 교전하던 중 체포되고 말았다. 1910년 

3월 5일에 소위 ‘내란죄’로 대구복심법원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4월 8일에 

기각되어 5월 30일에 순국하였다.117)

이중백(李仲伯, 1878~1910)은 전남 장성 사람이다. 1907년 이래 기삼연(奇參衍) 의진, 박

도경(朴道京) 의진 등에 소속되어 의병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이중백은 

기삼연 의병장의 호남창의회맹소에 참여하여 종사(從事)의 직임을 맡아 대일 항쟁을 전개하

였다. 1908년 초에 기삼연 의병장이 체포되어 순국하자 박도경 의병장의 휘하에서 대일 항

전을 계속하였다. 이중백은 박도경 의진 소속의 100여 군사들과 함께 전북 고창 등지에서 

군자금을 수합하는 등 활동하였다. 그리고 1908년 8월에는 김여회(金汝會) 의병장의 의진

에 소속되어 제4초 십장을 맡아 전남 장성, 전북 순창 등지에서 대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는 1909년에 일제의 탄압이 가중되자 독자적으로 소규모의 의진을 편성하고 밀고자를 처단

하는 등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1910년 3월 5일에 대구공소원에서 소위 ‘폭동, 살인’ 등으로 

교수형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4월 14일에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었고 이 해 5월에 

형 집행으로 순국하였다.118)

이강산(李江山, 1874~1910)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상업에 종사하였다. 그는 함평에서 박

치일·정인술·박장봉·서성학·양창국 등을 규합하여 의병을 일으켜 김태원(金泰元) 휘하

에서 활약하였다. 1908년 4월에 의병장 김태원이 순국한 뒤 심남일 부대에서 부장으로 활동

하였다. 1909년 8월에 함평·영광 각 지역에서 접전한 뒤 나주의 헌병분파소 및 구례의 파

견대 소속 헌병보조원과 밀정인 이판안(李判安)·김정태(金正泰)·최치도(崔致道)·박복남

(朴福男) 등이 이양삼(李良三)의 주막에 모여 있는 것을 탐지하였다. 이들은 평소에 의병 활

동을 방해해 오던 인물들이었다. 이강산은 함께 동행하였던 박치일·정인술·박장봉·서성

학 등에게 작전을 지시하여 이판안·김정태·최치도를 현장에서 살해하고, 박복남을 산중으

로 연행하여 살해하였다. 그 후 그는 의병을 해산하고 귀순하였다가 밀정을 살인한 일로 체

포되었다. 1909년 12월 25일에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소위 ‘폭동 및 살인죄[謀殺罪]’로 교수형

      117)

      118)

판결문(1910. 3. 5. 대구공소원 : 1910. 4. 13. 고등법원) ; 편찬위원회, 앞의 책, 894~895쪽.

판결문(1910. 3. 5. 대구공소원 : 1910. 4. 14. 고등법원) ; 편찬위원회, 앞의 책, 819~821·890~8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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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고되어 항소하였으나 1910년 3월 8일에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다시 고등법원

에 항소하였으나 4월 27일에 역시 기각되었다. 1910년 6월 6일에 마침내 사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그와 함께 활동한 박치일(朴致一)·

정인술(鄭寅述)·박장봉(朴章奉)·서성학(徐成學)·양창국(梁昌國) 등도 그와 함께 체포되어 

교수형을 선고받고 순국하였다.119)

양윤숙(楊允淑, 1875~1910)은 전북 순창 출신이다. 1906년에 최익현(崔益鉉)이 순창에서 의

병을 일으키자 호응하여 참가하였으나 남원 전투에서 최익현이 체포되어 실패하자 귀가, 은신

하였다. 1907년의 군대 해산 후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1908년에 순창군 구림면 국화촌의 

뒷산인 회문산(回文山)에서 ‘의격문(義檄文)’을 발표하고 의병을 봉기하였다. 자신이 도총독(都

總督)이 되었으며, 중군장에 최산흥(崔山興), 후군장에 이국찬(李國贊), 좌선봉에 최화(崔華), 

향관(餉官)에 서기협(徐基俠), 우선봉에 임순호(任恂鎬), 교련관에 한자선(韓自善)을 임명하였

다. 그는 1908년 음력 8월에 향관(餉官) 서기협으로 하여금 부하 22명을 인솔하여 순창군 무림

면 화암리에서 일본군 순창수비대 및 헌병대와 교전하게 하여 전과를 올렸다. 1908년 음력 9

월에는 중군 최산흥이 40여 명을 인솔하고 구림면 국화촌에서 남원수비대를 기습 공격하였다. 

다시 1909년 음력 정월에는 후군장 이국찬(李國贊)이 12명의 병력으로 서면 죽전리의 순창수

비대 10여 명을 공격하였고, 음력 2월에는 교련관 한자선(韓自善)이 병력 30명을 인솔하고 회

문산 기슭 산내리에서 순창수비대 10여 명을 공격하였다. 또 1908년 11월에는 최산흥이 60명

의 병력으로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의 일본군 기병대가 사용하는 민가를 습격하여 소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09년 가을에 일본군의 소위 호남의병대토벌로 거점을 상실하고 은신하였다

가 12월 23일에 김제군 월산면 봉월리에서 ‘피노리수비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1910년 3월 9일

에 광주지법 전주지청에서 ‘내란·방화’죄로 교수형을 선고받고 순국하였다.120)

김선여(金善汝, 1875~1910)는 전북 순창 사람이다. 1908년 4월에 신보현(申甫鉉) 의진에 투

신하여 좌익장 및 선봉장으로 의병 활동을 하였다, 1909년 3월에 신보현 의진에서 독립하여 전

라북도 순창군 백방산에서 김재화(金在化)·김응선(金應先) 등 의병 40여 명을 모집하여 같은 

해 11월까지 총기 30여 자루와 칼 3개를 휴대하고 순창, 담양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특히 그

      119)

      120)

판결문(1910. 3. 8. 대구공소원 : 1910. 4. 27. 고등법원)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1974, 845~849쪽.

판결문(1910. 3. 9.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부)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1967 ; 편찬위원회, 앞의 책, 888~889쪽.



83

 총 설

는 일본군과의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면서도 의병 활동을 빙자하여 금품을 약탈하고 악행

을 일삼은 자들을 총살·처단하는 등 활동을 하였다. 그는 1909년 6월 27일에 신보현의 부

하인 유종여(柳鍾汝)가 부하인 김여회(金汝會)를 살해하고 각지에서 금품을 탈취하고 부녀

를 강간하였음을 알고 부하 40명을 동원하여 순창군 상치등면 구산리에서 그를 체포하여 처

형하였다. 또한 7월 7일에는 유종여와 함께 강도와 부녀 강간의 행위를 한 정삼차(鄭三次)라

는 자를 체포하여 사살하여 의병의 대의를 지키고자 하였다. 그는 이러한 활동으로 체포되어 

1910년 3월 17일에 광주지방재판소에서 ‘폭동·살인’죄로 교수형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1910

년 4월 21일에 대구공소원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5월 19일에 고등법원에

서 최종 기각됨에 따라 형 집행으로 순국하였다.121)

손덕오(孫德五, 1867∼1910)는 전남 보성 출신이다. 목수직에 종사하다가, 1908년 2월 무

렵에 안규홍(安圭洪)이 의병을 일으키자 그 휘하에서 도포장(都砲將)·좌우포장(左右砲將)·

좌우익장(左右翼將) 등을 차례로 맡았다. 그는 1908년 4월에 안규홍의 지시를 받고 염인서

(廉仁瑞) 등 동료 의병 30여 명과 함께 양민의 재물을 약탈하는 의병대장 강용언(姜龍彦)을 

총살하였다. 이후 안규홍을 의병장에 추대하여 주민의 생존권 보호에 역점을 둔 의병 항쟁을 

전개하였다. 1909년 9월에는 염인서·정기찬(鄭奇贊) 등과 함께 순천 낙서면 상고리로 가

서 일진회원 이용서(李用西)를 체포, 처형하였다. 이 외에도 그는 안규홍 의병대원으로 일본

군경의 통치 기구나 숙소, 재무서 등을 공격하였으며, 일본인과 일진회원, 세금영수원 등을 

처단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1909년 9월 말에 일본군의 대규모 호남의병 학살 작전으로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듬해인 1910년 3월 29일에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소위 ‘폭동 및 살인

죄’로 교수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6월 2일에 대구공소원에서 기각되었다. 다시 고등법

원에 항소하였으나 6월 21일에 기각되어 순국하였다. 염인서도 함께 체포되어 모두 교수형

을 선고받고 순국하였다.122)

정기찬(鄭奇贊, 1880~1910)은 전남 보성 사람이다. 1908년 2월 무렵에 안규홍(安圭洪)이 

의병을 일으키자 적극 호응하여 그 휘하에서 포군십장·월군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1908년 

5월 초순에 안규홍의 지시를 받고 일진회원 염영화(廉永化)가 의병 활동을 일본 관헌에게 밀

      121)

      122)

판결문(1910. 4. 21. 대구공소원 : 1910. 5. 19, 고등법원) ; 편찬위원회, 앞의 책, 783~785쪽.

판결문(1910. 6. 2. 대구공소원 : 1910. 6. 21. 고등법원)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1974, 840~842쪽 ; 홍영기, 

「안규홍의병의 조직과 그 활동」, 『한국학보』 49,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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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혐의를 확인하고 보성 법화촌에서 총살하였다. 같은 해 9월에도 역시 손덕오와 함께 순

천 낙서면 상고리로 가서 양민으로부터 재물을 탈취하던 일진회원 이용서(李用西)를 체포, 

참살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1909년 9월 말에 체포되어 이듬해인 1910년 3월 29일

에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소위 ‘폭동 및 살인죄’로 교수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6월 2일에 대구

공소원에서 기각되었다.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6월 21일에 기각되어 순국하였다.123)

양상기(梁相基, 1883~1910)는 전남 광주 출신으로 의병장 양진여(梁振汝)의 아들이다. 양

상기는 한국 진위대(鎭衛隊) 병사 출신으로 1907년 8월의 군대 해산으로 광주(光州) 경찰서

에 근무하게 되었으나 부친 양진여가 의병장으로 항쟁하고 있었으므로 파면되었다. 그는 의

병에 투신하여 1909년 2월 9일에 30명의 병력으로 담양군 우산면 신기리 거주 안판구로부

터 군자금을 제공받았으며, 같은 날 다른 일부는 창평군 지곡리 거주 김 아무개[金某]를 비롯

한 동민으로부터 군자금을 거출하였다. 1909년 2월 26일에도 동복군 외남면 동천동에서 다

시 군자금을 거출하였으며, 같은 달에 담양군 서기 한응길을 체포하고 군자금을 제공케 하였다. 

그는 1909년 4월에 담양군 정면 덕곡리 전투에서 패전하여 체포되었고, 1910년에 대구형무

소에서 소위 ‘내란·폭동’ 등의 죄목으로 교수형을 받고 순국하였다.124)

유병기(劉秉淇, 1883~1910)는 전남 구례의 양반 가문 출신으로서 송병선(宋秉璿)의 문하

에서 수학하였다. 1907년 봄에 백낙구(白樂九) 등과 함께 함평군 나산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는 나산을 거점으로 담양·영광·장성·창평·광주·동복 일대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특

히 창평 전투에서 많은 일본군을 사살하였다. 1907년 9월 중순에 흥덕군 사진포에 사는 일본

인 가옥 3동을 소각하였으며, 11월에도 함평 읍내의 일본인 가옥 3동도 소각하였다. 12월에

는 동복 신평에서 일본군과 접전하여 3명을 사살하였다. 또 1908년 2월 2일에 창평군 무등

촌에서 교전하여 일본군 여러 명을 사살하고, 쌍안경 1개·단총 1개·군도 1자루를 노획하였

다. 2월 21일에는 장성군 남이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여 큰 피해를 입혔으나 본인도 오른쪽 

팔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3월 14일에는 영광군 봉산면에서 접전하여 일본군 기병 중위 수가

이(管井) 외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3월에는 또 나주군 용진산(龍津山)에서 격전을 벌여 큰 

      123)

      124)

판결문(1910. 6. 2. 대구공소원 : 1910. 6. 21. 고등법원)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 1973 ; 편찬위원회, 앞의 책, 840~842쪽 ; 

홍영기, 앞의 논문.

판결문(1910. 5. 17. 대구공소원 : 1910. 6. 16. 고등법원)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 484·532·5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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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을 입혔다. 4월 중순에는 순창 산막에서 교전하여 큰 전과를 올렸으나 접전 중에 후군장 

백낙구가 전사하였다. 5월 30일에 창평 용흥사(龍興寺)에서 접전하였으나 크게 참패하였다. 

이때 기포장 조기영이 전사하고, 유병기는 왼쪽 팔과 왼편 복부에 다시 총상을 입었다. 총상

을 입은 후 치료에 힘쓰다가 후에 다시 양상기(梁相基) 의진의 참모로서 활약하였다. 그러나 

양상기와의 견해 차이로 의진을 탈퇴하였다. 그 후 재거를 꾀하던 중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1910년 3월 29일에 광주지방재판소에서 ‘내란죄’로 교수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5월 17

일에 대구공소원에서 기각되었다.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10년 6월 16일에 기각되

고 그대로 형이 확정되어 순국하였다.125)

양윤택(楊允澤, 1876~1947)은 전북 순창 출신이다. 1908년 7월에 순창군 호계면에서 화

승총 1자루를 의병장인 형 양윤숙(楊允淑)에게 공급하는 한편 일본 수비대, 경찰서, 헌병 등

의 의병 토벌 작전 및 동태에 관한 정보를 의진에게 통보하여 의병 활동을 도와주었다. 1909

년 12월 3일에 양윤숙이 일본 헌병대에 잡혔을 때 함께 체포되어 1910년 6월 20일에 광주지

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1년에 처해졌다. 항소하였으나 대구공소원에서 7월 19일에 형

이 그대로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126)

임하중(林夏仲, 1869~1910)은 전남 보성 사람이다. 농민 출신으로 1908년 3월 무렵에 

안규홍(安圭洪) 의병에 참여하였다. 그는 의병 부대에서 도십장(都什長)·운량관(運糧官) 

등을 맡아 의병장 안규홍과 함께 1909년 8월 무렵까지 보성·장흥·동복·순천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1909년 3월에는 보성군 봉동에 살던 일진회원 박봉조(朴鳳朝)를 잡아 곤봉으

로 주살하였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선봉장 임창모(林昌模)와 함께 장흥군 회령면 정리에 

거주하던 문남서(文南瑞)로부터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남한폭도 대토벌 작

전’이 벌어지던 기간인 1909년 9월 18일에 부하 30여명과 함께 보성에서 체포되었다. 1910

년 3월 30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폭동 및 강도·살인죄’로 교수형을 선고받아 항소

하였으나 같은 해 6월 9일에 대구공소원에서, 6월 27일에는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순국

하고 말았다.127)

      125)

      126)

      127)

판결문(1910. 5. 17. 대구공소원 : 1910. 6. 16 고등법원)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965 ; 편찬위원회, 앞의 책, 885~887쪽.

판결문(1910. 6. 20.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부 : 1910. 7. 19. 대구공소원) ; 편찬위원회, 앞의 책, 887~888쪽.

판결문(1910. 6. 9. 대구공소원 : 1910. 6. 27.  고등법원)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1974,  875~877쪽 ; 독립유공자호남

유족회, 『담산실기』,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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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용(全垂鏞, 1879~1910)은 전북 임실 출신이다. 본명은 기홍(基洪)이고, 수용은 그의 

자이며, 호는 해산(海山)이다. 1878년에 전라북도 임실군 남면 국화촌 호전동(菊花村 狐田

洞)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하여 경서와 역사를 널리 보고 글짓기를 잘하

였다. 1907년 군대 해산 후 의병 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전수용은 그해 겨울 이석용(李錫庸)

과 같이 전북 남원에서 기병하였다.  그는 김태원 사후 오성술(吳聖述)과 연합하여 나주 도림

에 주둔하였다가, 사천 등지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1908년 6월에는 정원집(鄭元執) 의

병진을 받아들여 진용을 확장하였다. 그해 7월 29일에 부하들의 추대를 받아 의병장이 되어 

대동창의단을 조직하였다. 첫 전투는 영광 불갑산 전투였다. 7월 25일에 삽시간에 일본군에

게 포위당하자, 선봉장이 천보총을 쏘아 두어 명을 사살하고 곧이어 선치에서 매복하였다가 

적을 유인하여 기마병들을 죽이고 무기를 포획하였다. 한편 일진회를 경계하여 변영서(邊永

瑞)·박기춘(朴基春) 등 일진회원을 총살시켰다. 그러나 순종의 의병 해산령과 함께 1909년 

4월에 영광 오동, 덕흥 전투에서 잇따라 패한 뒤 의병을 해산하였다. 이후 남원에 은신하다

가 조두환의 밀고로 그해 12월에 체포되었으며, 이듬해인 1910년 7월 9일에 교수형을 선고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128)

김치홍(金致洪, 1880~1910)은 전남 영암 사람이다. 1908년 10월에 심남일(沈南一) 의병진

에 가담하여 기군장(起軍將)에 선임되어 영광·능주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1909년 1월에는 

박민홍(朴民洪) 의병 부대의 제1초 십장(什長)에 임명되어 총기 15자루를 갖추고 부하 30여 

명을 인솔하여 나주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어 같은 해 4월에는 박사화

(朴士化) 부대의 제1초 십장에 임명되어 무장한 부하 26명을 거느리고 영암 일대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9월에 영산포 일본헌병대에 체포되어 1910년 6월 13일

에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소위 ‘폭동 및 살인·강도’죄로 교수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7월 

23일에 대구공소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사형을 당해 순국하였다.129)

장인초(張仁初, 1877∼1910)는 전라남도 화순의 목수 출신이다. 1909년 2월 무렵에 안규

홍(安圭洪) 의병 부대의 선봉장이 되어 의병 80∼90명과 함께 보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28)

      129)

판결문(1910. 7. 9. 대구공소원 : 1910. 8. 20. 고등법원) ; 편찬위원회, 앞의 책, 913~916쪽.

판결문(1910. 7. 23. 대구공소원) ; 편찬위원회, 앞의 책, 812~8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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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안규홍의 지시를 받아 염인서(廉仁瑞)·염군명(廉君明)·임하중(林夏中) 등과 함께 양

민의 재물을 탈취한 보성군 봉동에 거주하는 박봉조를 처단하였으며, 민가에 은닉된 총기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한편 1909년 음력 5월 말에는 심남일(沈南一) 의병 부대의 선봉장으로 

옮겨가 의병 100여 명과 함께 장흥·강진·보성 등지에서 활약하다가 이른바 ‘남한폭도대토

벌작전’ 기간인 9월에 붙잡혔다. 1910년 6월 28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동 및 강도·살인’

죄로 교수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8월 20일에 대구공소원에서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

했으나 9월 15일에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사형을 당하였다.130)

이세창(李世昌, 1882~1910)은 전남 장흥군 장서면의 농민 출신이다. 그는 1908년 음력 9

월 11일부터 심남일 의병에 들어가 장흥과 영광, 보성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1908년 음

력 11월 무렵에 장흥의 장서면 공전영수원 문내현이 징수를 가혹하게 함에 살해를 기도하였

다. 1909년 음력 3월 6일에는 장흥의 장동면장 겸 공전(公錢)영수원인 정창현이 징수를 가

혹하게 하고 그 아들 정한익이 일본어를 연구함에 살해하였다. 그는 또한 중군장 안찬재 등 

수십 명의 의병과 함께 1909년 음력 3월 2일에 장동면 우치리에서 안덕삼 집에 들어가 엽전 

300냥을 수합하였다. 같은 해 음력 4월 21일 무렵에는 강무경 등 40여명의 의병과 함께 보

성군 노동면 봉화촌의 박선경 집에서 엽전 30냥 등 군수품을 수합하였다. 그는 이로 인해 체

포되어 1910년 5월 24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9월 6일에 

대구공소원에서 기각되어 순국하였다.131)

김응백(金應伯, 1870~1910)은 전남 광양 사람이다. 황영문 의진에 투신하여 의병 활동을 시

작하였다. 1908년 8월 5일에 황영문 의병장의 지휘 아래 의병 150여 명과 함께 총과 칼을 휴대

하고 광양군 진하면 망덕리에 들어가 그 마을에 거주하는 일본인 이시다(石田耕作)와 수미노

(角野仁平)의 집을 포위하고 수미노 및 그의 가족 4명을 사살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가옥에 석

유를 뿌리고 방화하여 소각시켰다. 같은 해 7, 8월 무렵 그는 같은 면 진목정 안윤석(安潤錫)으

로부터 군자금을 징수하였다. 이후에도 그는 동지 강치선(姜致善)·고운서(高雲西) 외 2명과 

함께 1908년 12월부터 1910년 1월까지 같은 군 진상면 비촌 황병욱(黃炳郁) 집에서 군자금을 징

      130)

      131)

판결문(1910. 8. 20. 대구공소원 : 1910. 9. 15. 고등법원) ; 편찬위원회, 앞의 책, 898~900쪽 ;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연구』, 2004.

판결문(1910. 9. 6. 대구공소원)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1974, 850~8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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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였다. 그러다가 체포되어 1910년 10월 26일에 부산지방재판소 진주지부에서 교수형을 받

고 항소하였으나, 11월 22일에 대구공소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순국하였다.132)

국호남(鞠湖南, 1881~1912)은 전북 흥덕군 동일면 출신의 농민이다. 고향에서 의병을 

일으켜 1909년 3월 7일에 흥덕군 북면 사포의 일본인 히라이(平井德藏) 집을 습격하여 

가족을 죽이고 가옥을 소각하였다. 5월 30일에는 고부군 거마면의 일본인 오모리(大森

五郞吉) 집을 습격하여 13년식 보병총 3자루 외 6점을 탈취하였다. 그는 이 일로 체포되

어 광주감옥 군산분감에 구금 중이던 1910년 10월 26일에 탈출하였으나 다시 체포되었

다. 1910년 11월 30일에 광주지방재판소 군산지부에서 궐석재판으로 교수형을 선고되

었고, 1912년 4월 24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사형이 선고되어 항소하였으나 5월 

28일에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재상고하였으나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

어 순국하였다.133)

김선중(金善仲, 1885~1912)은 전남 영암 사람이다. 박사과(朴士果) 의진에 가담하여 전남 영

암·나주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그는 1909년 음력 5월 무렵 박사과 의병장의 지휘 아래 전남 

나주군 방추목에서 일본군 헌병대와 접전하였다. 이 때 헌병보조원 1명을 사살하는 등 항일 무

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체포되어 1912년 1월 16일에 대구공소원에서 사형을 받고 상

고하였으나, 같은 해 2월 13일에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사형 집행으로 순국하였다.134)

김필수(金必洙, 1875~1913)는 전북 김제 출신이다. 1908년 음력 9월부터 1912년 12월까지 

전북 진안·장수·임실 등지에서 이석용(李錫庸) 의진에 참여하였다. 그는 이석용 부대의 일

원으로 1908년 음력 9월 6일에 여운서(呂云西)와 함께 일본 헌병의 밀정 김관일(金寬日)을 

처단하였고, 1911년 4월 14일에는 이석용 외 4명과 함께 김제군 일서면(一西面)의 공전영수

원(公錢領收員) 이돈일(李敦逸)로부터 징수한 세금 64원을 모금하였다. 1912년 2월 2일에는 

송판구(宋判九)·조영국(趙永國)·김순보(金順甫) 외 5명과 함께 장수군 수서면 매암리 이

상일(李相一)로부터 군자금 28원을 모금하였다. 같은 날 장수군 진전면 호병동 최은상(崔殷

      132)

      133)

      134)

판결문(1910. 11. 22. 대구공소원) ; 편찬위원회, 앞의 책, 794쪽.

판결문(1910. 11. 30. 광주지방재판소 군산지부 : 1912. 4. 24.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 1912. 5. 28. 대구복심법원 : 1912. 6. 28. 고등법원).

판결문(1912. 1. 18. 대구공소원 : 1912. 2. 13. 고등법원) ; 편찬위원회, 앞의 책, 935~9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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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으로부터도 군자금 13원 30전과 백목면 3필을 모집하였다. 김필수를 비롯한 박보국(朴甫

局)·정남쇠(丁南釗)·홍윤무(洪允武)·박동환(朴東煥)·이남용(李南用)·김상신(金相臣)·

한일성(韓日成)은 이석용과 함께 1912년 11월 22일 밤에 장수군 진전면사무소를 기습하여 공

전영수원·면서기·전 면장 등으로부터 세금 33원 72전, 면비 50원 44전, 개인 돈 28원 82

전, 휴대용 금고 2개를 모집(募集)하였다. 이후로도 김필수는 이석용의 지휘 하에 박보국(朴

甫局)·이남용(李南用)·한일성(韓日成) 등과 함께 1912년 12월 17일에 임실군 남면 야당리

의 공전영수원 강정수(姜正秀)로부터 군수품을 모집하다 일경에 체포되었다. 1913년 2월 22

일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김필수는 소위 ‘강도 살인’죄로 교수형을, 박보국·정남

쇠·홍윤무·박동환·이남용·김상신·한일성은 10년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3월 19일에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김필수는 5월 26일에 대구감옥에서 순국

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들의 공훈을 기려 김필수와 홍윤무·박보국·박동환·김상신에게 건

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135)

이석용(李錫庸, 1878~1914)은 전북 임실 출신이다. 그는 1907년 8월의 군대 해산 직

후에 일본의 죄 10가지를 들어 격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9월 12일에 마이산 남쪽기슭

의 용암 위에 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하고 의진을 편성하였다. 그는 부대를 ‘창의동맹단’이

라 명명하고, 전해산을 참모에, 선봉에는 포군 출신이 박만화(朴萬華), 중군에 여운서(呂

雲瑞)등 용장들을 각 부서에 임명하였다. 9월 13일에는 진안읍을 기습하여 일본군에게 총

상을 입혀 패주케 한 뒤, 그들의 복장·양총·비단·문부(文簿) 등을 노획하는 대승을 거

두었다. 또한, 우편소를 습격, 파괴하여 우편물을 소각하고, 전선을 모조리 끊었다. 16일

에는 내원사(內源寺) 골짜기에서 일본군 10여 명을 사살하기도 하였다. 10월 8일에는 화

암리 후방산에서 일본군과 접전하였으나 화력의 열세로 많은 의병을 잃었지만, 진안·용

담·임실·순창 등지를 거쳐 태인·남원 등지로 이동하며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후

로도 11월 14일에는 성수산에서 의진을 재편하였다. 11월 17일에 장수읍을 공격, 일본군

을 남원으로 후퇴하게 하였다. 다시 1908년 3월 5일에는 진안 시동, 3월 14일에 마근현, 3

      135) 판결문(1913. 2. 22.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 편찬위원회, 앞의 책,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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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7일에 수류산, 3월 27일에 관촌역, 그리고 4월 30일에 가수리 등지에서 일본군과 접

전하였다. 한편 그는 밀정과 세금영수원, 한인 순사 등을 처단하는 활동도 하였다. 그러나 

1909년 9월부터 행해진 일본군에 의한 호남의병 대학살전이 전개되자 잠시 의진을 해산

하고 잠적하였다. 1910년의 한일합병으로 나라를 잃은 뒤에도 일왕을 주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1912년에 임자밀맹단(壬子密盟團)을 조직하였다. 그러던 중에 1912년 임실의 성

수면 삼청리에서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1914년 2월 7일에 광주지법 전주지청에서 ‘강도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항소하였으나 4월 16일에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해 4월 대구에서 교수형을 받았다. 의병 활동에 관한 진중일기를 남겨 『정재선생호남창의

일록(靜齋先生湖南倡義日錄)』이 간행되었다.136)

      136) 판결문(1914. 2. 7.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 1914. 3. 6.  대구복심법원 : 1914. 4. 16. 고등법원) ;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2, 1970  ;  

김의환, 『항일의병장열전』,  정음사,  1975  ;  강길원, 「한말 호남의병장 정재 이석용의 항일투쟁」, 『원광사학』 2, 1982.



91

 총 설

이상으로 이 책에 판결문을 수록한 의병의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 2】 중·후기의 호남 의병장 현황

번호 이름 출신지 형량 판결일 의병장 활동지역 관리번호 포 상

1 김동신 대전 종신유 1908.08.15 김동신 정읍 940 독립장

2 정영진 화순 유5년 1908.11.25 고광순 곡성 454 애국장

3 임사유 익산 유10년 1908.11.27
이홍일
이기협

함열 454 애족장

4 조정인 나주 교수형 1908.11.28 김태원 나주, 함평, 장성 691 독립장

5 여규호 임실 교수형

1909.03.05

이석용 장수, 진안, 임실 1707 애국장1909.04.27

1909.05.21

6 지춘경 김제

종신 1909.03.05

조성팔 임피 1707 -
징10년

1909.05.01

1909.05.24

7 임세묵 순창
교수형

1909.05.07

김성구
구례, 곡성
남원, 순천

1708

애국장

8 공성찬 구례 1909.06.22 애국장

9 임기서 남원
징15년

1909.08.17 애족장

10 임기숙 남원 1909.09.07 애족장

11 유지명 고산 교수형 1909.06.05 유지명
진안, 용담
(완주)고산

456 독립장

12 이운선 함평 유7년 1910.06.05
김태원
조경환

광주 693 -

13 이용이 무주
징7년 1909.06.09

문태서
전상진

진안, 무주 1707
애족장

14 명경안 진안 애족장

15 김형주 순천

교수형 1909.06.17

김형주 순창, 태인 1712 애국장
종신

1910.04.02

1910.05.12

16 박동식 용담 교수형
1909.06.04

문태서
진안, 장수,
무주, 함양

1707 -
1909.07.17

17 정홍기 옥구 징15년 1909.07.19 유지명 전주, 진안 1707 애국장

18 오성현 장성 징10년 1909.07.29
기삼연
유종여
김영박

장성 693 -

19 김맹도리 남원 징7년 1909.10.08 양문찬 남원 1708 애국장

20 김진화 담양 징7년 1909.10.08
김동신
정일국

구례, 담양 1708 애국장

21 정일국 남원 교수형 1909.10.08 정일국
남원, 고부
순창, 구례

1708 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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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강산 함평

교수형

1910.03.08

김태원 함평, 영광

695

독립장

35 박치일 화순 애국장

36 정인술 함평 애국장

37 박장봉 함평

1910.04.27 462

애족장

38 서성학 함평 애국장

39 양창국 광주 애국장

40 양윤숙 순창 교수형 1910.03.09 양윤숙 순창, 임실 1713 독립장

41 김선여 순창 교수형
1910.04.21

신보현 순창, 정읍, 장성
695

독립장
1910.05.19 462

42 손덕오 보성

교수형

1910.06.02

안계홍 보성, 순천, 장흥

695 독립장

43 염인서 보성 독립장

1910.06.21 46244 정기찬 보성 독립장

번호 이름 출신지 형량 판결일 의병장 활동지역 관리번호 포 상

22 박도경 고창 교수형

1909.12.03

기삼연 영광, 장성 1713 독립장1910.01.18

1910.02.22

23 정낙중 함평 교수형 1909.12.07 김태원 영광,영암,무안 694 애국장

24 김공삼 고창 교수형

1909.12.08

기삼연
부안, 고창
담양, 장성

1713 애국장1910.01.27

1910.03.02

25 김영백 장성 교수형

1909.12.20

김영백
장성, 정읍

흥덕
1712 독립장1910.03.05

1910.04.07

26 최산흥 순창 교수형

1909.12.27 이경천
이석용
양윤숙

순창, 임실

1712
1910.03.03

695
1910.04.08 462

27 이황룡 순창 교수형

1910.01.12
양윤숙
최산흥

순창, 임실 1712 독립장1910.03.03

1910.04.14

28 이복근 영암 교수형 1910.02.19 박사화 나주, 영암 695 애국장

29 이원오 공주 교수형
1910.02.24

조경환 광주
695

애국장
1910.04.22 462

30 정원국 전주 교수형

1910.02.24

정원국 전주, 임실 1707 애국장1910.04.24

1910.05.14

31 황준성 진안 교수형

1910.02.26 강성택
추기엽
황두일

완도, 해남 2023 독립장1910.03.19

1910.04.22

32 양진여 광주 교수형
1910.03.05

양진여 광주
695

독립장
1910.04.13 462

33 이중백 장성 교수형
1910.03.05 기삼연

박찬경
김여회

장성, 고창
695

애국장
1910.04.14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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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강산 함평

교수형

1910.03.08

김태원 함평, 영광

695

독립장

35 박치일 화순 애국장

36 정인술 함평 애국장

37 박장봉 함평

1910.04.27 462

애족장

38 서성학 함평 애국장

39 양창국 광주 애국장

40 양윤숙 순창 교수형 1910.03.09 양윤숙 순창, 임실 1713 독립장

41 김선여 순창 교수형
1910.04.21

신보현 순창, 정읍, 장성
695

독립장
1910.05.19 462

42 손덕오 보성

교수형
1910.06.02

안계홍 보성, 순천, 장흥
695 독립장

43 염인서 보성 독립장
1910.06.21 46244 정기찬 보성 독립장

45 양상기 광주
교수형

1910.05.17
김태원 (담양)창평

695 애국장

46 유병기 구례 1910.06.16 462 독립장

47 양윤택 순창 징1년
1910.06.20

양윤숙 순창 1712 애족장
1910.07.19

48 임하중 보성 교수형
1910.06.09

안계홍 보성, 장흥
696

독립장
1910.06.27 462

49 전수용 임실 교수형
1910.07.09 이석용

조경환
함평, 영광

696
대통령장

1910.08.20 463

50 김치홍 영암 교수형 1910.07.23
심남일
박민홍
박사화

영암, 나주 696 독립장

51 장인초 화순 교수형
1910.08.20 안계홍

심남일
보성

696
독립장

1910.09.15 463

52 이세창 장흥 교수형 1910.09.06 심남일 장흥, 보성 696 애국장

53 김응백 광양 교수형 1910.11.22 황영문 광양 696 독립장

54 국호남 장성 교수형

1910.11.30

흥덕, 고부, 영광 1719 -
1912.04.24

1912.05.28

1912.06.28

55 김선중 영암 교수형
1912.01.16 박사화

김태원
나주

700
애국장

1912.02.13 466

56 김필수 김제 교수형

1913.02.22 이석용
진안
장수
임실

1723

애국장

57 박보국 임실

징10년

애국장

58 정남쇠 임실 -

59 홍윤무 임실 애국장

60 박동환 남원 애국장

61 이남용 임실 -

62 김상신 임실 애국장

63 한일성 임실 -

64 이석용 임실 사형

1914.02.07

이석용 임실, 남원, 장수 1725 독립장1914.03.06

1914.04.16

번호 이름 출신지 형량 판결일 의병장 활동지역 관리번호 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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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호남 의병의 특성과 의의

전기의병기 영남 지역에서의 의병 활동은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예안·봉화·의성·영양·

청송 등 경북 북부 지역인 안동문화권이 중심이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병이 대표적이다. 

안동 지역에서의 의병은 제천에서 내려온 유인석 의진의 소모장인 서상렬 의병과 연합하여 

일본군과 태봉 전투를 치르는 등 활동이 컸다. 그러나 태봉 전투에서 일본군에 의해 패퇴하

고 더욱이 안동 시가지가 불태워지는 피해를 입었다. 노응규가 지휘한 진주의병은 진주성을 

점령하고 대구에서 파견한 관군을 격파하고 김해로 진출하여 일본군 수비대와의 전투를 치

르는 등 활약하였다. 그러나 진주의병은 정부에서 파견한 이겸제가 이끄는 관군에 의해 성을 

빼앗기고 해산되었다.

한편, 전기의병기 호남 의병은 장성과 나주 지역에서 일어났다. 기정진의 손자인 기우만은 

고향인 장성에서 기삼연·고광순 등과 거의하였다. 나주부에서도 기우만의 통문을 받고 향

리들이 중심이 되어 나주향교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이학상을 대장에 추대하였다. 기우만은 

나주의병의 초청에 의병을 이끌고 나주로 들어가 의병장에 추대되었다. 그러나 나주의병은 

관군에 의해 무참히 진압되고 말았다.

중기의병은 일제의 침략이 한층 강화된 어려운 조건 위에서 전개되었다. 1904년 이후 서

울에 일제의 한국주차군사령부가 설치되고, 러일 전쟁을 명목으로 일본군 정예 부대가 주둔

하였다. 의병의 활동이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의병에 투신하는 것은 곧 목

숨을 내건 투쟁이었다. 그럼에도 전기의병에 참여했던 상당수가 재기하였으니 이들에 대한 

민족사적 평가는 마땅하다. 중기의병은 전기의병에 비하여 더욱 투쟁적이었다. 중기의병은 

전기의병의 한계로 지적되는 지역성과 학통성, 혈연성을 어느 정도 극복해 가는 경향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의병에 참여하는 신분층이 저변으로 확대된 사실과 연관된다. 중기

의병 단계에서는 전술상의 변화도 점차 나타난다. 의병들은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호 

연합 전선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중기의병기 대표적인 호남 의병으로는 태인의병과 쌍산의소가 있다. 최익현의 태인의병은 

열국 공사관에 공함을 보내 을사조약 늑결의 부당함과 일제의 침략상을 성토하면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일본 정부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태인의병은 관군의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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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서 전투보다는 동족간의 부전(不戰)을 택했다. 최익현과 임병찬을 비롯한 의병지휘부는 

자진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최익현의 거의는 한민족에게 의병 봉기를 촉구하는 큰 

외침이었다. 이후 능주에서 양회일, 창평에서 고광순, 광양에서 백낙구, 남원에서 양한규 등

이 의병을 일으켜 항일 전쟁의 대열에 나섰다.

중기의병기 영남 의병은 정용기의 산남의진과 신돌석의 영릉의진이 대표적이다. 이 의병

대는 후기 의병기로 이어진 특성이 있다. 1906년 3월에 편성된 산남의진은 신돌석 의진과 

연계하면서 경주와 영덕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정용기는 체포되었다가 다시 석방된 후에도 

북상을 준비하면서 항쟁하였다 그러나 입암 전투에서 그를 비롯한 지휘부 여러 명이 전사함

에 의진이 무너졌다. 영릉의진은 영양 관아를 공격하고, 울진의 일본인을 공격하여 어업 침

탈 세력을 응징하였다.

후기의병기 영남 의병으로 산남의진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정용기의 부친인 정환직이 산

남의진을 재기하여 항일전을 치렀다. 정환직은 북상을 기도하던 중에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그 뒤를 이어 최세윤이 경북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격전을 수행하면서 다대한 전과를 거

뒀다. 신돌석의 영릉의진은 일본군 수비대의 ‘토벌’작전에 태백산맥으로 이진하면서 항쟁을 

지속하였다.

후기의병기 호남 의병은 반제국(反帝國)적 성격은 물론 안민(安民)적인 성격을 띄면서 

격렬하게 반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후기의병기 주도층은 지방 유생이 참여하였으나, 그 

보다도 농민·보부상·해산군인·승려·산포수, 심지어는 안규홍과 같은 머슴 등 기층민

의 참여가 눈에 띄게 많아진 특징을 갖는다. 특히 유배수들이 탈출하여 의병을 일으킨 경

우도 드러난다. 황준성과 정원집·추기엽 등이 그들이다. 후기의병기 의병들은 장기 항

전에 대비하여 국내외에 의병 기지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호남의병장 고광순이 이를 적극 

추진하였는데, 그는 이른바 ‘축예지계(蓄銳之計)’라 하여 지리산을 장기 항전의 기지로 주

목하고 지리산 피아골을 의병 기지로 삼아 항전하였다. 호남 의병은 지역 주민과의 유대

를 강화하였다. 특히 평민 출신 의병장이 이끄는 의병 부대는 가짜 의병과 부호의 토색 등

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대일 항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의병들에게 숙식과 정

보를 제공하여 의병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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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의병의 출신지는 전남이 전북보다 많게 보인다. 전남의 나주·함평·장성·영광·광

주 순이고, 전북은 순창·임실·태인·무주·부안·고부의 순이다. 이는 유력 의병장의 지

역적 기반과 관련이 된 것으로 보인다. 태인의 임병찬, 순창의 최산흥·양윤숙, 임실의 이석

용·전해산 등이 그러하다. 호남 의병은 전투 중에 전사하거나 체포되었더라도 사형을 당하

거나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았다. <표2>에 소개한 인물 중에서도 조정인·이황룡·정원국·

여규호·임세묵·공성찬·유지명·박동식·정일국·박도경·정낙중·김공삼·김영백·최

산흥·이복근·이원오·황준성·양진여·이중백·이강산·박치일·정인술·박장봉·서성

학·양창국·양윤숙·김선여·손덕오·염인서·정기찬·양상기·유병기·임하중·전수

용·김치홍·장인초·이세창·김응백·국호남·김선중·김필수·이석용 등이 교수형을 선

고받고 순국하였다.

한말 의병의 강력한 반일 투쟁은 일제의 식민지화 정책을 지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일

제는 1909년 후반기에 조선을 강점하려 하였으나, 의병의 투쟁이 장기화됨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일제는 ‘남한대토벌작전’과 같은 의병에 대한 무자비한 대 탄압을 가한 후

에 조선을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다.

의병은 1910년 경술국치 후에 제국주의 열강의 지원과 비호를 받은 일제침략자에 대한 최

대의 항일 민족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들 가운데 한 갈래는 풍기광복단과 대한광복회 그리고 

독립의군부 등으로 이어져 1910년대 국내에서의 민족 운동을 주도해 갔다. 또 다른 갈래는 

만주와 연해주로 망명하여 해외에서의 무장 독립 운동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반외세 불굴의 투쟁 정신은 1910년 이후 한국인의 독립 투쟁의 정신적 연원을 이루어 저항적

인 민족주의를 발전시켜 나갔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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